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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김 진 경

연변과학기술대총장

동북아의 제 일 꽉E인 이곳 언번까지 케니·, 미국, 카니-다 등 어

러나라에 있는 우리 동포지도자들께서 찾아오신 것을 촨엉힙-니다.

오늘 이 모임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전에 북

한주석 김일성의 사망이후로 우리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뉼 여러분吾이 앉아 게 시는 이땅은 우리 민족의 슬픈억사를

상징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오늘 중국 땅에 였는 200만 우리 동포는 우리 슬픈 익사의 피해

자들로써 대부분 조 국 땅읍 타의애 의해서 脅거나와 이굣에 정착

한 사람듈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정착한 이후로 많온 역경과 어러움과 고 이 뒤

띠-랐지만 고 집스럽게도 우리의 문화른 지커오고 우리 먼족의 일을

지커오는, 해외에 있는 가장 자랑스런 우리 한민족 잃니다.

해외에 있는, 특히 이민역사가 하은 미국의 우리 2세들은 우리

밀을 잘 할줄 모릅니다. 그 러니- 이 중국에 있는 우리 민족들은 우

리끼리 모 어서 학교暑 세우고 우리 민족의 문촤를 보존하고 우리

의 언어를 보존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해외 동포들입니다.

이곳에 어 러분들이 찾아오섰습니다. 이곳 동포들은 조국에 있는

국먼들이 도와주고 안아주고 헙 럭해 주어야할 상인데, 분단으로

인해서 고아와 길·이 버려저 있는 상 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눌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덕택에 50여 소수민족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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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운데서 우리 조선족이 그 중에도 가장 교육열이 높고 가장 멋

있게 살고 가장 자기의 문화를 잘 보존하며 살고있는 민족들입니

다.

오늘 우리들은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 였습니다.

조금더 좁혀 말하면 이제 동북아에 대한 가치의 발견과 동북아

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들이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

떤 미래학자들은 
"

과거의 바다는 지중해였고, 현재의 바다는 대서

양이지만 내일의 바다는 태평양일 것이다. 21 세기는 분명히 아시

아의 세계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세계가 도래

했을 때 동북아시아가 21 세기의 문화와 역사와 정치의 견인차역할

을 할 것이라고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일본과 . 한국과 중국입니다.

오늘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하고 상호부조를 하면 참으

로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이 세나라가 협력을 하면 아마

구주공동체나 미주연합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줄 믿습

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세나라가 연합하면 기술, 인 자원, 지하자원

을 모두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나아가서 동북아의 국가들에

게는 오늘날의 세계가 관심을 가지지 아니했던 도덕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21세기의 자산은 자본이나 물질이

아니고, 지식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아는대로 인류문화사의 심오한 지식 즉, 공자, 맹자,

장자 등 철학이 중국을 중심으로해서 일어났고 오늘의 과학기술은

일본, 한국 등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들 동북아 3국이 21 세기

새로운 정보사회의 견인차적인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한국이 조그 마한 분단국이지만 반도체에 있어서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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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앞서 나가고 있A니다. 이 모든 깃은 장구한 설멍이 필요없

습니다. 과학먼에서도 우리민족이 이 역사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나라로 부각될 것입니다.

특별히 21세기에는 정 치적, 사상적, 이념적 시대는 지나가고 인

류가 지구촌을 이루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

공동의 목표는 영토확장이나, 자기의 이데올로기나 체제를 다른사

랑이나 국가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펑화롭고 풍요로운 세게를

이룩하고 문화적 인 만 을 얻는 세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우리는 88년 서울올림픽의 주제가대로 인류가 서로 손

에 손을 잡고 내 일의 인류의 펑화와 행복한 살을 위해서 전진하는

모습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이넘의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상논쟁의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금번에 우연히 북한주석 김

일성의 장례식을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겻은 바로 이제 우

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니-, 이제 우리가 불원한 장래에

한민족으로서 공동체를 형성하여, 이 먼족이 내 일을 향한 역사의

주인공의 억할을 하戚구나 하는 비젼을 보게 되 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제를 논합니다만, 단순히 물질적인 겅제논리로서

는 오늘 인류사회가 발전될 수도 없고 인류들이 만족할 수도 없습

니다.

21세기의 경제논리에는 겅제철학이 있어야 하며, 경제에 대한

이념이 있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어떤 때는 한 정권의 욕

망을 위해서, 어떤 떼는 한 국가의 욕구를 위해서 진쟁과 투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약육강식 이라는 이린 원리하에서 약한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는 시대를 인류는 살아왔으며, 오늘도 인류역사는 많

은 주의와 많은 이즘이 시도되고 있습L]다,

그 러나 오늘날까지 이즘도 어느 주의도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땅에 존재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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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류에게는 이즘이 없을 수는 없습니1 모든 경제와 정치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와같은 정신적인 어떤 주의에 의해서 이끌어

져 갈 것입니다.

조금 환상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인류가 마지막으로 시도할 수 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뎐 아무 문제가 없으며, 모든 문제가 다 해

결됩니다. 사랑주의만이 인류가 행복하게 지구촌가족을 이루어 더

불어 살 수 있는 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해외에 살고있는 우리 동포사회의

지도자들로서 오늘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20 여년전 까지만 해도 한민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부

심과 긍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4천년 역사속에서 우리 민족은 참으로 고 난과 역경을 이기며 살

아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민족에게는 한번도 허허 웃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 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반도의 반쪽, 남한만이라도 배고픔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나누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중국사회과학윈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맣을 하

였습니다. 
"

4천여년 동안 우리왕조가 중국毛제에게 조공을 바쳤으

나, 이제 4천여년만에 처음으로 중국이 우리에게 조 공을 바치게

되었다." 지금 분명히 중국은 우리 한국을 향해서 손짓을 하고 있

습니다. 우리 한국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자

본, 기술,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중국이 조그 마한 우리한국에게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가 이 나라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민족이 들어가는 곳마다 중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

람들은 이런 맣을 합니다.
"

21 세기의 주인공역할은 자본과 기술이 앞선 일본이 하지 않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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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크게보먼 동북아시아가 21세기의 주인공역할, 중심적인 역

할을 하겠지만 그중 핵심 적 역할을 우리 한빈족이 하게 될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나라들이 일뵨물건은 좋아 하지만,

일본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인류억사의 주인공이 되러1펀, 인

류문촤에 주인공이 되 러먼 존겅을 반는 면족이어야 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세게 어느나라를 가든지 다 존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

다.

폐히A에서 많온 어러웁을 </(복하고, 겅제반전을 이룩한 한국을

존겅합니다. 이라크의 후세 인도 서방세계는 미워해도 한국은 존겅

한다고 들었습니다. 최교국가들도 아프리카에 있는 나리-들도, 어기

케냐에A-1 오신분도 게 시지만, 우리민족이 존경의 대상이 되어 있

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지금 산고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한국민족이라

는 젓에 데해 우리 억사상 치k으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1960년대에 구라파에 유학갔을 떼에는 한국사람이라고 밝히

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불과 20여년동안 이 나라가 4천어넌 역사속에서 이 세계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니 많은 세계의 민족과 국가들이

1111우기를 원하는 나라로 부상하었습니다. 이런 시데에 우리가 민

족의 지도자로서 한없는 자부심을 가저야되고 이와 책임을 통감해

야 할 깃입니다.

저는 종종 이 땅을 디-너보먼서, 얼마나 우리가 못난 조 상을 y

었기에 우리의 한1사가 이와같은 역사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

다. 우리의 후세들에게 21세기 무립에 살았던 우리의 조 상들이 참

으로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었다는 펑가룰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님쪽, 북쪽을 다니면서 우리에게 민족적인 지도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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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느끼게 될때 순간순간 참담해 집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은 민족과 조국을 사랑해서 오늘 이곳까지 찾

아오但습니다. 이번 여러분의 심포지움속에서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존심의 재발견, 찬란했던 우리 민족 문화의 르네상스를 일으키

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뜨고 내일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이제 앞을

봅시다.

우리는 과거에 매달려서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맙시다. 내

일의 세계는 아니 오늘의 세계는 너무나도 급하게 변하고, 전진하

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먼족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3등민족으로서 전락하

고 말것 입니다.

이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위대한 민족을, 위대한 조국을 건

설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문화와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쏟는 우리의 정

열과 정성이, 우리의 피와 땀이, 우리의 지혜가 민족을 살리고 민

족을 중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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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염 대

통일원 차관

오늘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동포여러뵨들을 모

신가운데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한 헌안 문제 대해 말씀

드리게 된 젓을 대단히 기쁘게 섕긱-합니다. 그 리고 바凰신 가운데

서도 먼길을 마다 않으시고 세계갹지 10 어 개 나라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가련하기 위해 애쓰신 연변과학기술대학

김젼경 총장님과 관계자 여d-1분애게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번 해외연의회 김영만 최장님께도 김사드립니다.

이 토론회에는 별써 4번째로 세게 긱-지에 뿌리를 내린 우리 동

포들이 함께 모 여서 민 의 통일과 장래문제에 관하어 슬기를 Y

아서 진지하게 토의하고 새로운 걸의를 다지는 찹으로 뜻 깊은 자

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곳 연번은 일제로부터 억압발고 있

던 암울한 시기에 항일독렵운동의 선구자吾이 조국광복을 위해 싸

우던 유서 깊은 땅으로서 이곳에서 우리 민족의 제2의 독립 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 통일문제를 논의하게 되어 그 역사적 의의 또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엾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석 깁일성 이 사망하여 앞으로 한반

도의 새로운 번화가 o]]건도]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되고 있다는 점

에서 또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솝니다.

북한o]]서는 근 반세 기동안 그 둘 체제를 이끌어왔던 김일성의 시

대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서게 되 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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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지금 우리의 관심은 그 지도체제를 누가 이끌지 보다도 새로운 지

도체제가 지향할 정책노선은 무엇이며 낱북관계에 대한 어떠한 비

젼을 갖고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남쪽에서는 작년에 겸영삼 대통령의 취임으로 새로

운 문민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새로운 체제도 남북한

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긴장을 완화시키고 진정한 평화통일을 지

향해야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끄는 문먼정부는 북한에게 기회있을 때마다

냉전시대의 대결구조를 청산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기 위

해서 남북정상회담까지도 과감하게 수용했던 것입니다. 이제 븍한

이 새 체제하에서 새로운 정책노선을 추구해 나가 남북관계가 새

롭게 전개퇸다면 냉젼체제의 해체라는 물결이 한반도에도 분명 밀

어닥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정세는 동서 양 진영의 대결구조를 무

너뜨리고 바야흐로 개방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은 어느 지역, 어느 국가도 거스를 수가

없으며 남북한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동서 화해와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 · 개방은 우리의 통일정책 추

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헤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복지와

인권이 존중되는 통일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은 누가 누구를 타도하고, 먹는 그런 혁명이나

흡수가 아닌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며 평화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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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헤 남과 북이 우선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토

대 위에서 상호 교 F외- 협 력을 해 공존·공엉 관계를 도모하며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족7질성을 최복하며 민족 공동생활권을 헝성하는 과정을 통

해 사회적 · 문화적 ·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어건이 성숙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3단계 접근방법이 가

장 힙고]적이고 힌실적 이라고 且고 있습니다.

첫째, 상호 적대와 불신을 해소하고 협력의 장을 열어 가는 화해·

력단계

둘쩨, 평화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납북이 동반자로서 민족 번영

의 길로 나아가는 남북 연합단게

째, 1민족 1국가의 정치통합을 이루어 마칩내 하나의 민족국가

를 완성하는 단게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가 바라는 것은 북한이 우리하고 있는

흡수통일이 아닙니다. 동일의 칫 단계 인 화해·협력단계로의 전입

욘 낱북이 이미 합의한 r 납북 기본합의서」와 r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의 이행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런데도 남북간의 이미 합의된 사항을 제쳐놓고 다른 주장을

하는 테도는 신뢰회복과 남북관게 개선을 위해 참다운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탁한이 남북 합의사항을 조건없이 이행하고 역사적 조 류

와 민족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데화와 개방, 변화와 개혁에의

길에 호응해 나올 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 그들의 이중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

습니다.

북한은 짐차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 최근 들어와 합엉법 시행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각종 법률을 제 정하는 등 점차 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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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문제의 우려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

다.

북한은 여전히 개방·개혁을 외면하면서 김주석 사망후에도 종전

과 다름없이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를 다짐하고 폐쇄적언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대남 혁명노선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북한의 주석직을 비롯한 권력승계의 향방

과 새 지도체제의 대내외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T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아서는 북한은 적어도 당분간은 새로운

변화를 모 색하기 보다는 기존 체제와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

으로 보입니다. ·

우리 정부는 김일성주석 사망후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상

황을 불안케 하는 요연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안

정과 평화의 유지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급격한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평화통일 의지에

는 추호의 변화도 없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통일정책의 기본

틀은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남과 북은 지난 6월 28일 예비접촉을 통해 평양에서 7월 25일

부터 7 월 27일까지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석 김일성의 사망으로 분단 반세기만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간의 만남은 일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진전시켜 나간

다는 정책 기조에 입각하여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원칙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태도여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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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한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고 c,' 
" '

모 / .

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핵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분명한 목표와 원칙, 그

리고 추진전략을 갖고 임해 왔으머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

하고 였다면 이를 폐기시커야만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안되고 동북아평화에도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는 IAE-A 사찰과 함께 남북 당사자 해결의 원

칙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촤 공동신언J에 입각한 남북 상호사曾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마침 제네바에서는 미 · 북한 3단제 회담이 개최되고 있습니

다. 북한 핵문제는 남북대화와 미 · 북한 대화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그 해겯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걸을 위해 지금까지 한·미 양국의

공조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이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돼야 한

다고 믿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으로 출범한 문먼정부는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Ir 견강한 사회」를 이루어 궁극적으로 r 통일된 조

국」울 성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r 신한국 창조」는 바로 민족통일의

완성이며, 온 겨레가 다같이 동참해서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업이

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7천만 우리 동포는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통일되고 번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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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장래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해외동포 여러분

들은 이 통일과정에서 큰 기여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해외

에 계신 우리 동포 지도자 여러분들이 늘 성원해 주시고, 애정을 
'

가지고 잘못을 나무래 주시면 이 세기가 끝나기 전에 평화적 민족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남과 북, 그리고 해외에 사는 모든 동포들의 아낌없는 성월과

협조를 기대해 마지 않으며 진지하고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를 바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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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습니다. -

첫째는, 역사적으로 볼때 연변은 우리 조 선 독립투사들이 활동

하던 곳이며 항일투쟁의 근거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860년대에 한반도 북부에 연속재해가 들어서 많은 조선난민들이

두만강을 건너 여기 연변에 정착해서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일본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침략한 이후 많은 애국지사들은

연변을 무대로 삼고 일본제-y-주의를 반대하는 반일투쟁을 전개했

습니다. 이때 연변에는 우리 한국 인구가 다수를 차지兎습니다. 당

시에 반일투쟁의 주요한 역량은 역시 우리 조선민족이但으며,

1920년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는 우리 조선동포들이 조선독립투

쟁을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워서 커다란 승리를 거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m 이 사건은 중국 국내에서 뿐만아니라 세계를 진

동시킨 큰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21년 중국에는 공산당이 탄생하였습니T 공산당이 탄생된 이

후에도 중국의 연변에 있는 우리 조선동포들은 계속 항일투쟁을

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항일투쟁의 한 부분으로써 연변의 항일투

쟁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연변의 조선동포들은 이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확실한 통게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중국 동북지방의 항일투쟁

중 희생된 사람으로써 열사의 청호를 받은 사람은 2,726명입니다.

이 2 ,
726명 중 절대다수가 조선동포였습니다.

2차세계대전후에 연변에 있는 우리 조선동포들은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서 다른 소수 민족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 당시 연변의 인구는 100만이 못되었습니다. 다섯 가구에 한

사람이 입대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에 희생된 우리 조 선동포들이

2,912명입니다. 이리하여 연변은 어디가나 항일 열사비를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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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그래서 북경의 한 시인이 연변에 와서 
"

산굘마다 진달래

꽃이 피고 마을마다 열사비가 있구나"이런 시구절을 쓴 적이 었습

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립과정에서 우리 조선동포들의 기여도를 중국

의 여러 소수민족들도 모두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인과관

게 때문에 연변의 조선족이 자치정부를 건립 ·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 특징은 연변은 소수민족 자치지구입니다. 연번은 조선족,

만족, 회족, 한족 등 기타 민족이 모 여 하나의 민족지구를 형성하

고 있습니다. 조선족들은 두만강변에서 부터 정착하기 시작하였습

니다. 때문에 도문, 훈춘, 화룡, 용정, 언길시 인구의 절반이상을

조선족이 차지하고 있으며 돈화, 안도, 왕청은 한족이 다수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연변에 조선족이 82만명핍니다.

연변의 조선족은 한족, 만족, 회족 등과 함께 일본제국주의를 반

대했으며, 또 같이 땀을 홀리면서 이 지방을 건설하는 가운데서

두터운 우의를 喪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로 친형제와 같은 민족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연변은 물론 중국 각지에서는 민족

인구의 다과, 경제수준 고저를 따지지 않고 평둥의 원칙이 적용되

고 있습니다.

우리 연변은 민족지간에 단결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민족전보가 빠른 지방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연변온 자치

정부가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

다. 이곳은 조 선족자치주이기 떼문에 자치주 정부의 주요책임자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요책임자는 꼭 조선족이 담당하어야

하며 자치주 정부 구성원과 인민대표대최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조

선사람이 절반이상을 차지하이야 합니다.

비록 조신족의 인구는 100분의 40이지만 자치정부 구성원, 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위원 가운데서 조선족이 꼭 절반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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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의 이해에 관계되는 문제를 법률적

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언변조선

족자치주 각급기관의 지도자중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고 있으며, 현 급의 지도자중의 비율 50%, 자치주의 1급 지

도자중 비율은 64.7%를 차지하고 있다. .

자치주의 권한은 경제 방면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치주내

모든 자원과 공장기업은 주정부가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만약

자치주정부 산하에 있는 어느 기업의 소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반드시 자치주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문화·교육방면에서 연변의 조선족들은 고유문자와 언어를 지키

며 교 육의 발전과 문화의 번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변조선족자

치주는 중국 30 개 자치주 가운데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강택민 총비서가 연변을 시찰할 때 
"

연변조선족자치

주를 전국에서 모범자치주로 건설하자"란 격문을 썼는데, 이것은

중앙당에서 우리 조선족에게 신임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연변을 전국에서 경제가 발달하고, 민

족이 단결하고, 문화가 번영된 모범자치주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

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연변의 특정은 변방지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곳

은 북한·러시아와 접경하고 있습니다. 흔춘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

만 닭이 울면 3 개 나라가 다들을 수 있다는 곳입니다.

자치주내의 국경선의 총 길이는 755.21懼입니다. 그 가운데 북한

과의 접경길이는 522.51懼, 러시아와의 접경길이는 232.71懼입니다-

이 지리적 특성은 연변의 개혁 · 개방을 확대하고 대외무역을 발

전시키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외무

역총액이 쟉년에 4 억 3천만달라에 닿했습니다. 이것은 90년에 비

해서 5.7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연변에 와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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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합지.경영히-는 기업이 485개에 털兎습니다. 훈춘시는 중잉-

급 개발구로 중앙정부가 비준을 내兎습니다.

이리하여 특구와 같은 정첵을 신시힙-니다. UN에서 국제 개빌'

기점오로서 훈춘율 정하고 각 방면의 준비 사업들올 진행하고 있

습니다. 잎·으로 관춘지구는 지( 存공과 같은 국제무억 금 · 중심

으로 반전하게 될 깃입니다.

7만강을 통해서 동해로 나가는 깃이 우리 연변의 대외개방사업

가운데 주요한 과업으로 삼고 각 방면에서 노 력하고 있습니T 성

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이 사업에 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우리가 러시아의 자르비노 항구를 이용해서

한국의 속초와 연결되는 항로개섣울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보적

단계로 10월 경에 한국의 속초로부티 촤물이 러시아의 자르비노

항구에 도달하면 거기서 훈춘과 40 여km 띵어저있는 장영자를 통하

어 훈춘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년 한국에서 연변으로 오

는 거리가 마1우 가까워집니다. 앞으로 훈춘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

방 개발사업合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될 짓입니다. 이짓이 언변

의 세번쩨 특징입니다.

네번째 징은 인변은 자원이 풍부하여 공업발전에 아주 유리한

지방입니다. 언변의 자원은 산림자원, 광산자원, 수력자원, 특산물

자원, 관광자원 등 매우 다양합니다. 산림변적은 진체면적의 73%

에 달하머 3억 2천 6 백만m:)의 목재 축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

산자윈은 50 여종에 달하는 금속광물과 40 여종에 달하는 비금속광

물을 가지고 있으띠 그 중에 석탄은 10만톤이 매장되어 있는 컬을

발건했으떠 석유.매장량은 1 억톤에 달합니다. 우리 연길시에도 석

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 리고 연변에는 487개 하천을 가지고

있는데 수력 발전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

463종의 야생경제식물이 있는데 그 중에 약물로 쓸 수 있는 식물이

875종이나 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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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범, 공, 수달피 등 250 여종에 달하는 진귀한 약생동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사과배, 담배, 아마 등 특산물도 많습니

다.

백두산 천지폭포는 해외관광객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연변

에는 매년 관광객들이 6-7만명에 달합니다. 연변에서는 이런 자

연조건을 이용하여 공업·농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연변

은 산림, 펄프, 담배, 방직, 석탄, 전력, 야금, 기계, 전자, 건축재료,

식료품 등 공업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연변 담배공장, 화학섬

유공장, 석현펼프공장, 연변석유화학공장 둥 국영기업을 비롯하여

1600여개의 기업소가 있습니다. 공업 총생산액은 64억위얀(元)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이후에 우리 연변은 기타지

방과 마찬가지로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연변은 교통이 비교적 발달했습니다. 어느 혈든지 기차가 통하

고 어느 마을든지 자동차가 통합니다. 얼마전에 훈춘에는 철도가

통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도문에서 훈춘까지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훈춘에서 러시아 국경선까지 철도를 건설하고 있는데 내년

이면 완공됩니다. 그렇게되면 러시아의 철도와 연결이 됩니다.

연변의 농업생산은 우리 조선족이 많아서 벼, 콩, 조, 옥수수 등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외 담배, 과실농사가 증대되고 있

는데, 농업생산액은 28 억 8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변의

시장은 아주 활발합니다. 상품유통액은 이미 44 억위얀(元)에 달하

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연변은 교 육과 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우리 조선

족들 가운데는 
"

빌어먹어도 아이들은 공부시켜야 한다"는 미담이

있습니다. 정부의 관심과 백성들의 이런 노력으로서 우리 연변의

교육은 상당히 발달하였습니다. 유아교육으로부터 대학교육에 이

르 기까지 민족교육체제가 형성 되었습니다. 연변에는 5개 대학교,

7 개소의 성인 대학교, 9개소의 중등전업학교, 64개소의 직업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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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술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은 총인구의 3.4%를 차지하

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 전성의 평균 숫자를 苟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우리 연번에서 새로운 기술을 昏수하고 일반

화 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기업인들

이 연변에 와서 사업을 하는데 역시 유리한 조긴을 제시하고 였습

니다.

연변의 예술사업은 매우 활발함니다. 우리 조선족의 전통적인

문화에술을 계승발전하고 있습니다. 연변 가무단을 위시해서 문예

단체가 10여개 있습니다. 연변가무단은 「심청전」, 「춘향전」을 전국

문예행사와 해외에까지 선보玆습니다. 연변의 문화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요 며칠전에 중국 문화부에서 전국 번강문화 사회에서 연 
'

번조선족자치주를 모 범문화자치주로 표창兎습니다.

연번의 위생사업도 매우 발달하었습니다. 지금 각종 위생기관이

786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급병원이 55 개나 되고 있습니다.

의료인윈은 1만 4,000여명에 달합니다. 인구당의 해당되는 의사숫

자는 전국 전성의 평균 숫자를 필씬 초과하고 있合니다.

이상은 연변의 정황을 5 개특징으로 나누어서 간략히 소개를 했

습니다. 연변의 이런 역사발전과 헌실의 이런 사실은 중국의 개방,

개혁의 정책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머 민족정책이 영명하다

는 것을 다시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사는 조선족은 중국 당국의 이런 올바른 먼족 정책의 혜

택으로 우리 조선족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각계분야에서 눈부

신 발전을 가저오고 있습니다. 55 게 소수민족 가운데서 연변과 중

국의 조선족온 어느 분야에서나 다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약 600만명에 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중국에 약 200만명 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카나다, 러

시아, 일본에 다너 온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우리 동포들을

많이 접촉해 致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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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하다는 것을 저는 느 꼈습니다. 생활에 대한 생명력이 아주 강

하고, 적응성이 강하고, 문화수준이 발달하고, 아주 근면하고, 지혜

로 워서 그 나라에서 생활수준이 그 나라의 평균수준을 다 초과하

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매우 자부심을

느 或습니다- 우리 조선족은 어디가나 다 잘 산다는 것을 제가 느

兎습니다.

우리 연변에 있는 조선동포들은 물질문화 생활수준에서는 미국,

카나다, 일본, 러시아에 살고 있는 동포들보다 못하지만 정치적으

로 민족문화 교 육을 발전시키고 자기 민족고유의 풍속습관을 유지

하고 발전하는데 있어서는 어느나라에 있는 조선족보다 훨씬 낫다

는 것을 저는 뇨 或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이런 결론을 지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 비록 역사적으로 놓고 말할때 눈물젖은 역사였지만 피를

흘리면서 일본과 싸웠고 지금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이 되어 한

개 소수민족으로 사는 것이 아주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세기는 이제 곧 끝나게 되고 21 세기를 맞이합니다. 21 세기는

모두 
"

아시아 시대다"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시대, 여

기에서 제가 느 끼건데 아마 앞으로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사적사명

을 질 국가는 중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2020년에

는 중국이 세계 강대국가로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낙관

하지 않습니다. 아마 2050년 좌우에 가게 되면 중국은 확실히 세

계에서 강대한 국가로 될 것입니다. 이때 중국은 아시아에 대해서

공헌을 할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진보에 대해서 커다란 공헌을

할 것입니다.

중국 민족은 역사적으로 세계 문명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만 근

100여년 전에 외래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서 중국은 낙후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잠을 깨고 미래를 향해서 용맹하게 달리고 있습니

다.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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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기는 중국이 세게에 대해서 큰 공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언변의 조선족은 중국의 이러한 정첵아래 게속 대외개방과

대내적 인 개혁을 진헹하이 언변을 q욱 문명하고 C-]욱 아름다운
4 를

지방으로 건실하게 될 깃입니다.

특히 훈춘지구가 개발되어서 국제도시로 변하면 연변은 경제와

문화가 발달하고 민족이 단결되며 변강이 공고촤되어 세게각국의

왕래가 빈번하는 국제적 경제문화의 중심의 하나로 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연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포부이머 이상입

니다. 이 이상은 꼭 실헌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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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발제 1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

제 성 호*

1 . 서론 : 신국제질서의 특징

파란만장한 20세기가 마지막 6년을 남겨 두고 서서히 저물어 가

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지난 한세기를 되돌아 보고 슬기와 예지로

써 대망의 21 세기를 설계하고 준비하지 앓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

다. 앞으로 다가올 다음 100년을 준비하려고 하는 헌 시점에서 우

리는 구소련의 해체, 동구 공산권의 붕괴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바

와 같이 냉전적인 이념의 대결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음을 바라보

고 있다.

구소련 해체후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이 가속화되

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신국제질서의 일반적 특징(국제정세의 일반

적 추세)으로는 첫째, 동서 냉전체제의 해체로 인한 범세계적인

화해 . 협력의 추구 둘째, 전세계적 차원에서 민주화와 시장경제화

현상의 가속화 셋째, 경제문제의 상대적 중시 현상, 즉 국제질서가

정치.군사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고위정치 ( hi g h po litics )로부터

경제관계가 주요 내용이 되는 하위정치(low po litics)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양상의 출현 넷째,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 다섯째, 국내

문제의 비중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신국제질서의 일반적 추세가 동북아에 미치

y)e 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 및 동대학원졸업(법학박사), 수원대 조

교수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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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엉향, 특히 작금 동북아지억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질서 변화

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자 한다.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번영의 문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

와 평화정착, 나아가 남북통일과 밀접한 불가분의 관게에 있기 때

문에 주로 한반도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펑화정착문제에 관해

서 언급하기로 한다.

11. 동북아질서 변화와 한반도 정세

1. 동북아지역의 역학관계 변화

동서간 긴장완화와 공존, 전세계적 차원의 화해협력추세의 새로

운 국제질서 전게를 배겅으로 동북아지역에 있어서도 중·러 관계

정상화, 한· 러 수교, 한·중 수교, 남북대화 재개 및 f' 남북기본합의

서」 도출 등으로 탈냉전적 양자관계가 재조정되고 있고, 다자간

협력문제도 진지하게 논의되는 등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지역에서도 한편으로는 평화와 번영

을 향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와 갈등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

안정과 불안정'이라는 양면성은 무엇보다도 역내 징-대국

간의 세력관계 번화 가눙성으로 인한 유동성과 기존의 냉전적 구

조와 새로운 탈냉전적 번촤가 병존하는 이중성에 기 인하고 있다.

즉 동북아지역에서는 첫째, 미 · 일·중· 러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떠 둘쩨. 중국과 북한이 이전히 사회주의를 견

지하고 있어 기존의 냉전적 대 립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째, 한반

도 분단 지속 동 냉전시대의 유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어기에서 특히 강대국간 세럭관계 번촤문제에 관해서 주목하먼,

한마디로 말해 현재 동북아에서 미 · 러의 독점적 영향럭 감소와 일

· 중의 영향력 확대 현상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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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은 세계정세의 긴장완화, 국내경제력의 약화 등으로 아·태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의 축소를 포함한 전략적 조정이 불가피하

며, 이는 결국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기존 동맹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정치·경제적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과의 관계개선 등을 도모함으로써 냉전이후시대에도 동북아지

역에서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균

형자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영향력을 계속 견지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PKO 법안 통과후 자위대의 해외 파병, 동북아지역의 다

자간 안전보장기구 설치 주장 등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도모 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의 기존 졍치 · 군사·경제

관계 조정, 지역열강으로서 중국과의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동북

아지역의 정치 · 군사문제에 대한 자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데 주

력하고 았다.

중국은 1992년 이후 개혁·개방 확대, 사회주의 시장경제 확립을

통한 경제발전을 최우선의 국가정책으로 설정하고 융통성 있는
'

실용주의 외교'와 
'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제부문

을 중심으로 일본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되, 일본의 정치 ·

군사적 팽창은 지속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자국의 역할 증대, 국익

확대에 유리한 동북아 신국제질서 수립을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해체이후 국내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외교정책

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외적 영향력 감소가 불가

피한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중국, 북한과의 기

존관계 유지 및 한국, 미국, 일본과의 관계발전을 통하여 동북아지

역에서의 기득권 상실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특히 극동지역의

군사력을 상당기간 유지 ·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협조하에 일본, 중

국의 정치 . 군사적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는 한편, 이를 통해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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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영향력을 7 지하러고 하고 있다. 이상과 갑이 동북아지역에

서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신국제 질서애논 강대국간의 이해관게가

상호 대 립·교차하고 있으머 이는 역내의 정치 · 군사적 불안정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러한 정치 · 군사적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겅

제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체제(Al]EO)와 같은 동북

아 겅제헙력체가 태 하러는 움직임울 보이고 있는 것( 우 대

조적인 헌상이라 하겠다.

2. 남북관계 현황 및 김일성 사후 북한의 정책변화 전망

가. 낱북관계 헌황

세게 적인 탈냉 전, 탈이넘의 엉향으로 90년대에 둘어서먼서 한반

도에서도 화해와 해빙의 무드가 진개되기 시작하었다. 이것은 한

민족에게 통일을 향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어 납북한은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긍회담에서

r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r 남

북기뵨합의서」라 함) 및 D'한반도의 til핵화에 관한 공동선인」(이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이라 함)을 채택 · 발효시킴으로써 분단 반

세기만에 처음으로 반%과 붑신에서 벗어나 화해 공존관게를 제도

화해 나갈 수 있는 기뵨틀울 마련하게 되었다- 그 후 납북한은

r 남북기본합의서J,를 포함하어 총 1 2 개의 합의문건을 채택하고, 12

개의 협의 이헹기구를 구성하이 [['납북기본합의서」의 이행 · 실천을

앞두고 있었으니-, 북한 핵문제가 남북관계의 돌출변수로 동장하떤

서 남북관계 개선 대한 기대는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93

넌 3월 12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은 한반 - 의
크

긴장을 고조 시켰다.

한펀 한국에서는 1993넌 2월 25일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법하어
'

화해 · 협력 남북언합-*통일국가'의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는 한

편, 진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신정부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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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공영의 기조에 따라 남북공존을 적극적으로 모색·추구하고 있음

으로써 아직까지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이 지근까지 남북관계의 현실이다.

NPT탈퇴 선언후 북한은 
'

NPT 탈퇴유보'라는 특수상황을 구실

로 대미 일괄타결론을 내세워 핵사찰을 완강히 거부하는 
'

지연전

술'로 일관하여 왔으나, 이제 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 과정에 처해 있는 북한으로서는 조 속히 정권안정을 이룩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인정을 받기 위해 대미 · 일 관계개선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어떤 형태로든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지 않

으면 안될 상황에 있다고 판단된다.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를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금년 6월초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한 제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상황에서 북한이 6월 15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동안 지

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청하여 남북정상회담을 한

국에 간접 제의한 이래 북한 핵문제는 다시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

로 전환되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정상회담 제의를 한국이 즉각

수락하고 한국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접촉을 제의함에 따라

6월 28일 남븍한의 정상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표들간에 예비접

촉이 개최되였고, 7월 25-27일간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되었다. 그

러나 7월 8일 김일성 주석의 돌연한 사망으로 인하여 당초 합의된

정상회담은 무산되었으나, 북한체제 유지 및 북·미 관계개선을 위

해서는 북한도 정상회담을 개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한국도

한반도 긴장완화 및 남북관계 개선의 차원에서 역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개최시기가 문제될 뿐 북한의 내부 체제가 정비되

면 남북한이 다시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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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合 현재 3심한 외교적 고립과 겅제난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일성은 생전에 핵카드를 활용하여 대미·

일 관게개선을 적극 모색하었는 비-, 귄력읕 숭게한 김정일로서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김일성 노선을 답습할 깃으로 에상된다.

따라서 김정일의 북한은 당분간 1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강화를

통한 체제유지, 卷 통제된 개방정책 추진, 卷 대미 · 일 관게개선 모

색 둥 동북아 국제질서 번화에의 적응, T 이중적 대님 전략 추진

등 기존의 김일성 노 선 및 정책을 게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칫쩨, 북한은 대내적으로 정권유지와 체제 정당화를 위해 
'

북한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상징조작을 강화하고, 검정일 후게

체제를 공고히 할 젓이다. ,

둘째, 대외적으로는 개혁 개방이 겅제의 시장화 뿐만 아니라 정

치의 민주화를 초래하어 체제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우러

하여. 대외개방 파급효과를 극소촤시커 체제유지가 손상받지 않는

범위의 
'

통제된 개방'을 추진하면서 겅제난을 해소하려는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대미 · 일 관계정상화를 통해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남한과의 데등한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대낱

관계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고, 체제유지를 도모하려고 할 것이다.

A%째, 북한은 대남관게에서는 남북공존을 모 색하면서도 「남북기

본합의서」에 명시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등 
'

통일3원칙'을

주한미군 省수, 군축 우선 실시, 보안법 철페, 창구다원화, 정치협

상회의 소집 주장의 논거로 활용하는 등 기존의 대남전략울 게속

추진하는 이중성을 보일 짓이다.

현재 북한은 깁일성이 사망하고 새로운 체제가 등장하러는 전환

기적 상황에 처해 있으나, 당분간 체제유지 보전에 제 일의 국가목

표를 둘 깃이기 떼문에 본질적 인 번화보다는 위로부터의 
'

통제된

번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러한 점에서 탄기적으로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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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대남전략의 포기 및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안고

있는 경제난 및 국제적 고렵 심화, 김정일 후계체제의 정당화 명

분 강화 필요성, 남북한 국력격차 확대 등은 북한의 
'

개방확대'를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ll.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

1. 역내국가의 정세 및 상호 역학관계의 안정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이 지역 역내국가들의 국

내정세가 조속히 안정되어야 한다. 그것은 역내 국가들이 추진하

고 있는 경제긴셜 및 개혁, 개방 노력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

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김일성 사망과 권력승계로 인한 북한내부

의 동요가 신속히 수습되고 하루빨리 북한에서 안정된 정권이 출

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

아 및 일본의 국내정세 불안도 조속히 종식되어약 한다.

한편 앞으로의 동북아지역의 역내 국가들은 자국의 복지와 번영

을 추구함에 있어서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처럼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역내국가들은 각국이 갖고 있는 장점과 상호보완성을 극대화

하는 한편, 공동으로 번영을 추구할 수 밖에 었는 것이 시대적 대

세라 하겠다. 결국 동북아 국가들은 앞으로 더욱 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역나 불안

정요연(이에 관해서는 후술 참조)을 최소화하고 이 지역 국가들의

쌍무적인 역학관계를 안정된 관계로 정립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

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역내국가들의 국내정세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간의 역학

관계가 안정되어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정착될 수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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戚다.

2. 한반도의 평화정착

가. 한반도 비핵화문제 해결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으로 인하여 북한 핵旻제

는 헌재 국제사최의 최대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

북관계 개선에 최 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무엿보다 북한 핵

문제가 남북관계를 긴장과 붑안정의 상태속으로 몰아넣고 였는 주

요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동 문제의 해결은 지금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사안이라 하겠다.

북한 핵문제 해 결은 핵투명성의 확보, 즉 북한이 핵물질을 핵무

기 개발이라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음을 국제사회에 입증

항으로써 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헌을 통해

보장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북한 헥문제 해결을 위해서

는 두가지 차원의 과제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북한이 NPT 의 당사국으로서 lAEA 와 체결한 핵안전조

치협정상의 의무인, lAEA의 전면적인 사찰과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수용함으로써 현재 및 장래(여기서 장래의 북한 핵문

제라 함은 영 변에 새로이 건설중인 50메가와트 원자로 및 태천에

건설중인 200메가와트 원자로에 대한 lAEA 의 전면적인 사찰을

통한 핵투명성 확보를 말힝-)에 있어서 핵무기 개발계획을 동결하

고, 둘째는 1992년 5월 lAEA 에 의해 최초 사찰을 받기 이전에 과

연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물질인 플루토늄을 추출한 사

실이 있는가, 만일 있다면 그 양은 일마인가 등 이른바 북한의 핵

과거를 밝히고 동시에 그 러한 핵물질과 관련 핵시설(여기에는 북

한이 lAEA에 신고하지 않은 영 변의 2개시설 포함)을 국제적 관

리와 통제하에 둘 때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러한 점에서 현 단계에서 북한 핵문제 해 결의 칫째 열쇠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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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봉을 재처리함으로써 플루토늄을 추가 추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동 원자로에 새로운 핵연료봉을 장전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r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남북한이 상호사찰을

실시함으로써 남북한이 모든 핵시설과 핵관련 활동을 공개함으로

써 핵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조기에
'

상호사찰규정'을 마련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한 사찰을 성실하게 실

시함으로써 쌍방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음을 검증하여약 한다.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특히 후자의 한반도 비핵화 실현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젓은 한반도의 비핵화 그 자체

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간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분야의 협력을 위해서

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는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인 바,

그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라는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의 해결 내지 한반도비핵화문제를 일시에 또

는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단계적인 동시에 완전한 해결을 모 색하는 것 즉, 먼저 북한의 핵

개발계획을 동결시키고 중장기적으로 핵과거를 규명해 나가는 것

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T 그러한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문제에 대

해서는 우선 북한과 lAEA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하고 이와 병행하

여 또는 추후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정상적 가동을 통한 한반

도 비핵화 실현을 추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될 때 남북

관계 개선 투히,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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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북기본합의서 이헹 실천을 통한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개막

(1)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게 개선의 돌파구 마런

그 간 반세기 동안의 남북분단, 6.25전쟁, 반목 대걸관계, 그리고

뿌리 깊은 적대의식울 감안할 때 남북한 정싱-의 만남은 남북분단

사에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상징성

외에도 실리적인 측먼에서 볼 때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긴장완화

에 기이할 수 있고, 상호 신뢰와 평화공존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

으며, 민족분단의 고통을 해소하는 한편 통일기반을 조성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화의 창구가 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이나

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이 대내외에 천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남북한 정상이 「한반도 평화선언」(가칭)을 공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한의 정상은 이미 합의한 「남북기본

합의서」의 이헹 · 실천을 7천만 민족 앞에 엄숙히 선언함으로써 화

해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화해협력의 관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남과 북이 한반도

에 드리워져 있는 냉젼구조의 잔재인 적대와 불신의 관게를 칭산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화해협력관계 설정을 위해서는 먼

저 한반도에 현실적으로 두 개의 정치체제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

타도 또는 전복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으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다른 한펀 화해협력은 탄순히 남북한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7엉과 2리의 동반자가 됨을

의미하므로 이 것은 이 질화된 민족구성원간의 신뢰구축울 위한 가

장 긴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미 남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에

서 화해협력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합의서의 내용을 성

실하게 이행 · 실천하는 문제를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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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남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은 먼족의 슬기와 예지를

발휘하여 정상회담이라는 만남의 장을 핵문제, r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행문제, 통일방안 협의결정문제 등

을 포함한 남북간의 제반 헐안을 포괄적이고도 허심탄회하게 논의

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역

사적 책임이 있다고 하戚다.

(2)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오늘날 평화라는 개념은 전쟁이나 파괴적, 폭력적인 활동이 엾

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헛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상호 교 류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의 조성이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

라서 한반도와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

.

반으로서 먼저 남북한 정부인사들은 물른 일반주민들이 접촉과 교

류(교통)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넒히는 일이 필요하다 할 것이

다.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정착기반을 조성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주민이 꾸준히 서로 왕래하고 물자를 교

류할 때 가능하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진정한 민족통합

을 이룩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간에 반세기간 단절되어 온 인적 교 류, 특히 분단고통의 상

징이요 민족의 아픔이라 할 수 있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가장 시

급히 실헌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북한은 당장 체제에 미치

는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이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개혁 · 개방 추세에 맞추어서 이 문제에 대

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수 밖에 엾을 것으로 보언다.

이러한 헐실을 감안할 때 헌 단계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경제교류협력이 갖는 비중이 그만큼 크 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남북한이 물자교역과 경협을 추진할 경우, 이깃은 반세기 동안

극도로 이질화된 민족구성원이 동질성을 회복하고 하나의 사회 ·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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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경제 공동체를 헝성케 하는 시금석 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

게 교류와 헙력이 활성화되고 제도화되변서 남북간의 신뢰가 구축

되면 자연스럽게 한반도의 평화가 제도화필 것이며, 동시에 민족

공동생활권이 헝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주번 4 국은 한반도와의 관게에서 경제적 · 전략적 이익 극대화를

추/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이한 이해관게를 갖고 있으나, 다른 한

편 한반도/서의 새로운 전쟁 1虛'발 동 지역불안징이 야기될 수 있

는 위헐을 소멸시킨다는 짐에 있어서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데결싱-테의 해죠)- 긴장

완화는 주변 4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젓이기 때문이다. 그러

한 점에서 주변 4국은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희망하

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낱북한이 불신

과 대걸관게를 청산하고 전숩한 바와 같이 화해협력의 관게를 실

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정 치적 신뢰를 조성해 나가는

가운데 그와 병헹하여 2사적인 분야에서의 신뢰구축을 쌓아 나가

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먼 이를 기반으로 할 때만이 남북간에

진정한 불가침 및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가능하기 페문이다. 요킨

대 남북간 평화제도화는 정치 · 군사적 신뢰구축이 충분히 형성되었

을 경우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평화 징 처]결에 있어서 남북한이 당사자문 에 관해 아

직까지 첨예한 입장대립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의 당사

자가 미국과 북한이라는 이유로 미 · 북한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납북한이 한국전쟁의 주

된 당사자이고 한국도 업연히 한국휴전협정의 법적 · 실질적 당사자

이기 때문에 당사자해결원칙에 의거하어 남북한간에 평화협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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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간에 기본적인

입장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먼저 당사자문제에 관해 합의하지 않으뎐 안된다.

그런데 남북간 평화상태가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협정 체결 그

자체 보다 낱북한간에 평화체제 수렵 및 보장에 대한 진정한 의지

가 가장 중요한 것임은 두말할 묄요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

의 객관적 확인은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

결할 경우 스스로 그의 성실한 이행과 준수를 보장하는 한편, 이

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보장장치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일·중·러가 한반도 평화를 국

제적으로 보장하는 보장조약 체결을 추진하거나, 또는 한반도 평

화의 국제적 보장문제에 관한 소위 2+2의 4자회담이나 2+4 의 6

자회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남북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그에 대한

국제적 보장이 이루어지면, 평화체제 구축만이 아니라 낱북통일의

기반조성차원에서 남북간 군비축소와 동북아지역 차원의 군비통제

를 연계시켜 추진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 북한의 개혁·개방 및 대미·일관계 개선

지금 북한경제는 90년 이래 작년말까지 계속해서 4년동안 마이

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서 나타나듯이 정치·경제의 구조적

모 순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 아니 거의 파산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 핵문제로 인한 서방세계의 국제공조체

제 유지 등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외교적 고렵을 겪고 있다. 북한

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는 이와 같은 대내외적 위기, 특히 경제

난을 극복할 수 엾다는 젓에 대해 일반적으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

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도 작년 노 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

과 금년도의 김일성 신년사 등에서 경제분야에서 
'

농업, 경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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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등 
'

3대 제일주의'를 표방합으로써 대외경제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

침하기 위해 다수의 게방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다. 다만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을 추진함에 있어서 북한 핵문제가

걸림돋로 작용하고 있어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그 들 체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우

려하여 비록 
'

제한된 개방'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신중하게 개방을

모색하고 있는 젓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신호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역사의 흐름은 물론 북한이 현재 당면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

해서도 북한의 개혁 · 개방은 탈냉전시대의 대세라고 할 젓이다. 만

일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개혁 · 개방을 거부하고 폐쇄체제 유지와

고립화의 길을 걷는다면, 이것은 한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함

은 물론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가 구축되기는 어려울 젓이며, 또

한 동북아의 안정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국

가들은 북한의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권고하고, 북한이 동북아지역

의 책임있는 성원으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과 복지에

능동적으로 참어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w 이와 관련 한국 정

부도 북한이 핵투명싱을 뵤장하고' 진실로 개혁개방의 의지를 보일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개혁 · 개방과 함께 주변 4 국의 남북한 교차승인, 특히 북

한의 대미 · 일 수교가 한반도 평화공존 및 동북아 평화정착의 제도

화에 긍정 적으로 기여할 수 있읍은 물론이다.

현재 북한과 미국간 관게개신 문제는 북한 핵문제에 관한 북.미

간 협상의 진전여부에 좌우묄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미국이 모두

극한적인 대결상황을 회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바, 븍·미간 제 3

단계 고위급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븍·미 관계 개선

이 긍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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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지원과 같은 현안문제를 포함하여 북·미간 경제교류 협력

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며, 민간차윈의 인적 교 류도 증대될 것

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과 일본간의 수교교섭도 북한 핵문제, 식민지 배싱-문

제,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은혜라는 일본여자의

송환문제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어 있는데, 북·미간 핵협상이 긍정

적으로 전행될 경우 일본도 북한과의 정치·경제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일수교

협상이 재개되면, 이에 따라 대북경제교류 논의뿐만 아니라 실질

적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 해결될 경

우 북한의 개혁·개방 촉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차원에서 대미·일

관계개선을 적극 지월한다는 것이다.

4.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모 색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한

기초위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이 지역의 역내차원에서 다자간 안보·

경제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펄요하다. 여기서는 주로 동북아 안

보 협력문제에 관해서만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탈냉젼과 탈이념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으로 볼 때 동북아지역에서는 역내 불안정 요인이 잔존하고 있다.

첫째, 영토분쟁문제로서 일·러간 북방영토 문제, 한·일간 독도영유

권 문제, 중· 일간 센가꾸(尖閣)열도 문제, 한·중·일간 황해 및 동

지나해에서의 대륙붕경계획정 문제 등을 둘러싼 대립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군비경쟁문제로서 일본의 군비증강 움직임은

역내 국가간 군비경쟁을 야기시릴 수 있다. 특히 북한의 NPT 탈

퇴선언으로 혔재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듯이 비핵국가인 일

본·한국·북한·대만 가운데 어느 일국이 핵무장을 기도할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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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여타 국가의 핵무장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셋째, 분단국

문제로서 남북한관게-와 중·대만관게(다만 중학·은 중·대만관게를

엉·안관계로 뵤고 있고 y.단국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가 현재 평화

적 대화와 기능적인 교류협력올 확데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으

나, 통일윈칙과 통일방식에 있어서 그들간에 기본적으로 싱-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동요인을 안고 있다.

이처 럼 동북아의 신국제질서는 언제든지 다시 강대국간 세력관

계가 변화됨에 따라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을 띠

고 있고, 또한 기존의 냉전적 구조와 새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

존하는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 역내 국가들은 동북아정세의 급

격한 변동을 막고 에상되는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

공동의 메카

니즘' 창설의 필요성을 점차 절실하게 느 끼고 있으며, 이는 최근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체 창설구상으로 나타나고 였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문제에 매우 적극성을 보

이고 있으며, 러시아도 아·태지역 안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지역

안보공동체(regional secur ity commun it y )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아·태지역의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통하어 자국의 정치.군

사적 역할 증대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완화하는 동시에 아·태지

역의 군비경쟁, 북한 핵문제 동 안보위협요인을 제거하려는 의도

를 갖고 있다. 중국도 아·태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체가 미 · 일 등

특정국이 주도하어 중국음 건제하는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

다는 점을 강조하먼서도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물론 다자간 안보협의체 창설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의도가 동일

하다고 할 수논 없으나, 동 협의체를 통해 역내 불안정요인을 관

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는 젓으로 보인다. 특히 미

국의 경우, 균형자적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헹하기 위해서는 일본,

한국 등에 일정 규모의 군사력을 배치 · 운용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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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위기를 관

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다자간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

고 있는 젓으로 보인다. 즉 미 은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기구를

- 역내 균형자적 역할 수행을 위한 보조장치로서 평가하고 있는 바,

쌍무적 동맹체제와 다자간 안보협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구·추전함으로써 역내 영향력을 견지하고 역내 안전보장을 확보

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동북아 국가들이 모두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의 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와 같은 다자간 안보협의기구 창설구상이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IV. 맺는 말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이 지역의 역내국가들의 국

내정세가 안정되어야 하며, 특히 아직까지도 냉전의 마지막 고도

로 남아 있고 적대적 대결과 긴장의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한반도

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

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국제사회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되어 있는 북

한 핵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 이와 함께 남북한이 그 동안의

누적된 뿌리깊은 불신과 대결을 청산하고 화해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화해 나갈

때, 이것은 비단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다.

주변 4국의 대 한반도 정책방향 및 남북통일에 대한 입장을 감

안할 때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내재적인 여건과 함

께 주변 국제환경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통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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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른다고 해서 빨리 실헌되는 것도 아니다. 한먼족이 통일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의 펑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 력을

경주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능동적으로 참어할 때만이 가눙

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점

전적으로 추진할 때 통일의 그날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점을 갑안하어 한국 정부는 동북아의 펑화와 안정을 위해 적

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 러한 점에서 한

국은 앞으로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안且협력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협 력할 것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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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발제 2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

김 영 훈*

l . 서 론

본 대회의 대주제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 전망」으로

되어 있다. 그 것은 우리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희구하는 우리들의 염원이 담겨 표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1945닌 이래 자의든 타의든간에 분단과 전쟁 그리고 갈등

과 한으로 응어리져 있는 단일민족으로써 한 피를 나눈 배달겨레

인 우리들에게는 같은 동북아에 위치해 였는 일본이나 중국과는

그 류가 전혀 다른 느 껌이나 생각을 가지고 이 주제를 실현해 보

려는 열정과 희구가 있다고 확신하게 된다.

반세기 동안을 경과하면서 그렇게도 많은 평화, 통일, 변영을 기

원하는 말이나(회담·대화·성명 그리고 기도까지 합쳐서) 노력이

줄기차게 있었지만 남과 북은 원망, 비난, 불신, 위협같은 부정적

인 것들만 늘렸을 뿐 해결의 열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의 현실이다.

오늘의 세계가 
'

지구촌화'(globalization)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

라 
'

새 세계질서'(the new wor ld or der)로 옮겨가는 까닭에 지리적

인 개념으로써의 
'

동북아'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위치로써의 동북아는 동양문화권이라는 것 그리

219 미국, 미안보협의회 한국안보문제 책임연구위원, 연세대 신학대학원졸업,
미국웨슬리대학원 수료, 미국 연합감리교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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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억사적 겅험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 개념으로써의 동북아 공동운명체라는 짐에서 본 주

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11 . 신국제칠서와 동북아

'

신국제 질서'라는 말은 
'

새 세계질서'(the new wor ld or der)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써 얘기된다. 이 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들

의 공동적 인 한 틀에서 그 시대를 달리할 때에 표힌되는 말이다.

骨론 구세계 질서의 시종은 1848 넌에 있었던 마르크스의 Ir 공산당

션언」이라는 새로운 사상(그 당시의 역사적 헌싱-에서)의 출발로부

터 1917년의 레닌혁명을 거처 소련을 종주국으로 하는 공산주의사

상의 수출과 함께 제2차세게대전이후 냉전구도가 헝성되고 팽창하

다가 자본주의경제체제에 손들고 자체 해산해 버린 1987년을 晋으

로 종지부를 쩍을 때까지를 말하게 되고,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1991넌에 신세계 질서를 선언한 젓을 시발점으로 구질서외- 신질서

의 구분을 하게 된다.l)

오들날 흔히 말하는 
'

냉전시데 이후'라든가, 
'

탈냉전시대'라든가.
'

후냉 전시대'라는 말은 모7 냉전체제의 두 주역중의 하나었던 소

련의 해체 이후를 말한다.

그 러므로 소위 
'

국제환경의 번화'라는 말을 하게되고 이러한 변

촤에 따른 우리 한반도의 분단과 고착상촹의 변촤를 기대하게 되

는 것은 지극히 탕연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엾다.

1. 탈냉전시대의 죌서와 특징

w w

1 ) Eregory D. Foster같은 학자는 실제로 1947넌에서 부터 1989년까지의 이
님제도에 의한 질서의 헝성기간을 

'

구세게질서'라고 말한다.
E. D. Foster, bz Seord[ Of A Post-Co/d l/Fcu- Sec·tthty SIrttchtre

, Niltional De-

fense [)niversit y, McNEir Pa per 27,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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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대의 종막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구사회의 자유와 먼주주

의 개념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경제체제로써의 자본주

의에 의한 시장경제의 압도적인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자유와 민주 그리고 시장경제의 물

결이 첨단공학의 산물인 전자산업사회화의 기운를 타고 지구촌을

형성해 감으로써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아도 틀렴이 엾는 것이다.

이것이 금년초에 미국이 주도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the

nor th amer ican free tra de a greemen t)이고 남미, 아시아, 유럽전역

에까지 번져 WT0(세계무역기구 ; wor ld trade or gan ization)를 만

들어 내는 데까지 이르렀다.

미국의 혜리티지재단의 외교국방연구소 부소장인 홈즈박사는 주

로 냉전이후의 톡징을 세가지로 들었는데, 그 첫째는 민족주의(na-

t ionalism)의 발훙이 심각해지고 있고, 둘째는 신공산주의(neo-

commun ism)의 출현이 구체화되고 있고, 셋째는 이슬람교의 근본

주의(islamic fundamentalism)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소위 민족주의의 발

흥은 구소련이 해체되고 난 후 각각 독립적인 공화국을 수렵兎고,

과연 넬슨 만델라(nelson man deIa)의 남아공화국의 변화를 포함하

여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등에 이르기 까지 엄청난 민족주의 현상

이 알어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직도 민족주의의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는 30 여 개국 이상이

되고 있다.

다음의 <표 1>에서 잠시 살펴보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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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민족주의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 · 국가

團 a w 4 

霧 w w w 

團 團

野

蟲 團

隆 w 罰 w 고

조團管 k 로 w 
團

野

l 깎언 ) 巷斜 [ 列파아 ] 하쌔 ] 判 ] q判아 l
! p )A 153]<//33PC//고지

그 런데 이 민족분쟁은 사실상 이넘짇등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

는 점에서 오늘의 세계에 어두운 그 림자를 던저주고 있다. 왜냐하

면 이들 민족간의 분쟁은 역사와 진통상 오랜기간동안 쌓여온 문

제들이기 때문에 朝히고 섬힌 복잡미묘한 문제가 그리 쉽게 해결

될 수 없다는 점이 바로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인종문제릅 포함하어 종교적 분리주의, 마찰, 분파, 부족

· 소수민족·토착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복잡한 문제를 양삽

하고 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적된 신공산주의의 출현 역시 예상된 순서라

고 볼 수 있다. 오들날 특히 동구권에서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

비아, 러시아 듕지에서 소위 9주사회주의(democratic soc ialism)의

출현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러 시아의 지리노브스키2) 같은 극좌

w

고

2) 지리노브스키(vhl(limir z hil·inovsky). 19%넌 4월 25일 a lmaty 출생. 2스

크바대학의 아시아·아$리카 언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했고 특히 불어, 독
어, 영어, 터어키를 구사할 줄 하는 언어昏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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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외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째든 신공산주의자들은 서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자유주의(liberalism)에 입각한 
'

민주'의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개혁의 입장을 취

하는 것임을 알 펄요가 있다3),

중국도 역시 경제개혁을 위한 전략 또는 전술로써 
'

제트(Z)식'개

방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슬랖 근본주의자들의 극단주의적인 행위는 그 들의

종교적 신념이나 신앙 그리고 그 들의 신의 계시에 의한 행위라고

는 하지만 냉전구도에서의 두 초강대국(two su perpowel-s )에 항거

하기 위한 
'

제3세게'(the third TV0r Id power )를 형성하려하는 모솝

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런 까닭에 이들의 출현은 1978년의 이란혁명(iranian revo lu-

tion)에서 부터 출발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상과 같은 모든 상황은 역학관계로 볼 때 구소련과 미국의 양

극체제에서 유일 초강국(sole su perpovper )으로 바뀌어졌는데 이것

은 미국과 소련 구도, 서구진영과 동구진영의 구도, 민주진영과 독

재진영의 구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구도가 사라지고 비이념적

(non-ideological)이며 비군사적인(non-military)입장으로 바뀌면

서 미국의 책임부담이 무척이나 커지고 산발적인 경찰역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

한가지 재미있는 결론은 구세계질서에서 절반의 힘을 가졌던 소

련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커져야 할 미국의 힘은

그대로 있고 책임부담만 더 늘어났다는 아이러니칼한 사실이다.

3) 러시아의 공산당 재건을 위해서 앞장선 게나디 쥬가노프(gennady

z yuganov )는 서구의 자유사상은 
"

러시아인의 정신상태를 망가뜨리는 원

수"라고 말할 정도로 자유사상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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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와 주변정세

한반도 주변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두 나라는 일본과 중국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 후로부터 한국전

쟁을 치르면서 그리고 넹진체제가 %나고 난 오눌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상당한 정도로 국제정치에서 보조릅 맞추어 온 것은 사실

이나 문자 그대로 미국이 군사대국이었다먼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군사력은 패전이후 자위대만 길러

온 것이 사실이지만 UN의 최원국으로써 펑화유지군을 양성한다는

명분아래 새로운 군사대국으로 자랄 가농성 때문에 한 때는 미국

과 일본 사이에 제2의 태평양전쟁 발발을 애고하기까지 했었다.

물론 일본의 1넌 국방예산은 미국의 약 3,200억불에 비하면 약 1/

10정도 밖에는 안되지만 한국에 비하먼 3배이상이나 되고 있어서

새로운 위협적 존재로 부상하기도 兎었다.

특히 전후세대를 오魂동안 관리해 온 자먼당세력이 물러가고 잠

시 개혁세력인 호소가와 언정체제가 들어서자마자 좌초되었으며

오랫동안 헌법개 정욜 반대하머 사회주의 노 선을 띤 사회당의 도 이

치 무라야마(선'山)내각이 들어서자 한국으로서는 이에 대해 우려

를 표시하기도 兎다. 그러나 지난 7월 26 일 그의 기본정책노선은

첫째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준수하고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평화유지군을 피-견하머, 둘째 일본헌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자위대를 유지하고, 셋째 비무장의 이념을 우1칙 적으로

지킨다고 하는 안보정책을 내어 능음으로써 x]-민당이나 사민당 자

신들이 놀랄 정도로 지국히 온긴노선을 걷고 있음을 확인케 하었

다. 이것온 전수방위정책41)을 견지하겠다는 온건주의 입장을 의미

하는 것이다-

4 k t w w w w

4) 핵의 위헙은 미국에게 맡기고 재래식 위협은 자위대가 처리한다는 입장

을 말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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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물론 가장 큰 위협적 존재인 소련이 소멸했고 현 러시

아는 공격능력이 없어졌다는 안도감 때문이라는 해석도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에서 북한이 새로운 핵보유가능국으로

떠오르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노 동1, 2호의 실험 성공으로 인하여

일본의 우려는 실로 심각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에 바라고 싶은 것은 한국을 36년

간 강점하고 수탈과 약탈을 자행했던 과거를 전심으로 뉘우치면서

38선을 가르도록 원인을 만들어 놓았던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인정

하고 38선(물론 휴전선이지만)을 없애는 데 주요역할을 수행하라

는 것이다. 우리 남한쪽과는 싫든 좋든 배상문제가 끝났다 하더라

도 북한에 대해서는 국교정상화도 안됐고 동시에 배상문제도 정리

안된 상태라 한다면 일본은 한국과 미국과의 긴밀한 의논과 협조

아래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 색하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큰 역

할을 담당해 주기를 기대한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역할인데 오늘날 중국은 실로 무시못할 큰

세력으로 성장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이 960만Id의 광대한 지역에 13 억이라는 엄청난 인적자원의

노 동력과 지하자원, 수산자원 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한다

면 실로 실세를 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은 천안문사

태라고 하는 민주화투쟁에 따른 인권문제를 가지고 국제사회의 지

탄을 받으면서도 동요하지 않고 꾸준히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다. 등소평이 미국을 방문하고 난 후 부시가 4월에 등소평을 방

문했을 때 부시대통령은 
"

개방과 민주화"를 촉구했었다. 그러나

등소평은 
"

나도 미국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의 발전상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개혁·개방할 터이

니 간섭하지 말라"고 잘라 말兎다. 그리고 그 다음달부터 천안문

사태가 태동하였다. 그리고 6월 중순경에 사태는 가라앉고 등소평

은 전국인민대회에서 
"

올 것이 온 것이니 너무 동요하지 말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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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는 서서히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중국은 매년 9%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1992년에는 GNP 가 12.8%, 1993년에는 13

%나 성장했다.

그 들은 국민개 인소득이 370달러라고 공식 적으로 발표兎지만 세

계은행(world bank)에서는 1,680달러와 2,040달러로 게산兎다. 이

것은 평균으로 게산해도 13 억 인구 1인당 1,860달러에 이르는 엄

청난 수치인 것이다.

중국은 언간 방위비가 180 억달러 이라고 발표兎지만 실제로는

905억달러 (약 5.3배)로 계산해야 정확하다9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로 게산한다면 2002년에 가면 6,390억달러의 수입고

를 갖게 될 깃이라고 세계은행(world bank)이 추산兎는데 이것은

일본의 5,210억달러와 비교할 때 놀라운 수치이머 엄청난 경제발

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2002넌의 국내총생산(GUP)은 9조8천

억달러에 이르는 반먼 미국은 9조7천한]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

하였다.

다행히 우리가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동북아안보체제

형성에 일의을 답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렸지만 중국과 북한은

일반적 외교관계보다 훨씬 더 깊은 혈맹지교라는 깃을 지정학적으

로나 현대사의 여 러 관게로 볼 때에 쉽게 알 수 있다. 작년 7월

27일 북한의 소위 조 국해방전쟁승리 40 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호금

도(중국 공산당 정 치위원)는 이 자리에서 오늘의 북한이 
"

자주독

립과 자립경제갱생읕 건지해 거대한 성취를 이룩했으며 아시아의

평화정책에 크게 공헌했다"고 치하하고 
"

김 일성과 김정일의 위대

한 영도아래 이루어졌다"고 말호f으로써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w w w w w w w w m

5) 5.3배의 계산법은 GNP 370달러가 GOP(gross domestic pro duct )로 계산
할 때 생기는 차이에 대한 수치에 의한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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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특히 그 들은 
"

중·조간의 전통적인 우의는 각자의 혁명1세대가

키워왔으며 역사의 온갖 시련도 험차게 극복해 왔다"고 말하고
"

정치, 경제, 문화의 확대교류"를 제창하고 구소련의 멸망에 대해

서 공산주의국가의 단결을 강조하고 나서고 있다. 주용기 중국 부

총리는 
'

상호존중', 
'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입장이 중국의 입장이

라고 말함으로써 경제면에서는 개방정책 추구가 계속되지만 이념

과 정치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입장을 본다면 최근에 김일성의 사망으로 험

의 공백이 있을 젓같은 추측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후계자인

김정일은 한국이나 서방세계가 과소평가할 만큼 술주정뱅이나 난

봉꾼이나 저능아가 아니라는 점이다.

해방정국이후 6 · 25전쟁을 겪으면서 
'

빨갱이 논리'에 의한 반공교

육의 결과로 나타난 비난과 비하의 논리지만 적어도 2
,
300만의 인

구를 가진 북한이라는 한 국가의 정권을 
'

엉터리 인사'에게 맡길

바보는 없다는 평범한 논리로 봐서도 그렇다는 말이다.

북한에 납치되어 8년이나 김정일과 접촉賓던 신상옥·최은희 부

부의 증언도 그렇고 최근 장례식에 다녀온 세계일보의 박보희씨의

증언도 일치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증언이 절대적이거나 사실과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戚지만 많은 자료에 의하면 1964년 노 동당

에 발을 디디고 부터 1970년대의 혁명소조활동이나 
'

권력잡기'노력

을 줄기차게 해 온 것을 볼 때에도 그 는 결코 무능한 존재가 아니

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김신조일행의 청와대습격사건이나 아웅

산 암살폭발사견, 김현희 KAL폭파사건 등을 볼 때 소위 혁명위업

을 성취(7)하고자 하는 몹시도 
'

적극적'이고 
'

영악한' 존재임에 틀

림이 없다.

혹 부전자전의 논리로 본다면 굉장한 수준금의 두뇌소유자일 것

이라고 치부도 할만한 일이다. 그리고 해방이후에 정규교육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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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엘리트(노1 크리-Y라)라는 점 이다.

물론 
'

항일유격대식'의 구태의 연한 방법이나 
'

우리 식대로 살아

가자'는 /외의 소위 주체사상을 통한 혁명성취의 내용온 대단히 불

분멍하다.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매년 나오는 
"

기와집에 잇밥(쌀

밥>먹고 비단옷 입고 삳아가는" 지극히 소박한 사최주의의 건설이

라고 한다면, 그리고 공산주의사최를 건설하는 것이 혁명위업의

최종 성취 단계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남조선을 그러한 공산주

의사최식으로 적화통일하려고 한다먼 이젓이야 말로 
'

똑똑바보'의

말로를 가고 말일이지만, 김일성의 소위 혁명1세대의 유산을 하루

속히 청산하고 김정일 자신의 경륜을 퍼서 오늘의 세계와 국제정

치의 흐름을 직시하면서 최소한 중국식개방이라도 진행시켜 주기

를 바란다.

그도 혁명1세대와 2세대간에 어떤 骨이 생길 때에는 큰 시련을

질 될 것이다. 김일성이 남기고 간 많·은 숙제중에 
'

인권의 보장'

과 
'

민주화의 길'을 지혜롭게 열어 갈 떼에 통일의 길에 접근하는

것임을 그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핵개발을 통한 무력도발욘 
'

빨치

산문화'의 유산일 뿐이지 이 밝은 천지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

이다.

냉진이후 체제에 돌입하여 
'

신세계절서'를 향해 나아가는 오늘날

].940넌대의 스 탈린식의 하향식정치와 권위주의는 시대에 역행하는

일임을 자각해야 할 젓이다.

군사력과 정치 역량보다는 인간의 자유와 민주화사회 그리고 시

징'경제제제와 사유재산의 인정 이 신세계질서의 내용이라고 할진대

속히 이 물결을 타야 목적지에 도달할 것임은 분명한 것이다.

김정 일은 조국통일논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인 한국전쟁의

직접책 임을 면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한반도

의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큰 영광과 희망으로

알아야 할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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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평양시대의 가능성

미국의 클련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1993. 7)하고 국회연설을

통해서 안보와 번영,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공유를 바탕으

로 하는 「신태평양공동체」를 제안하고

I 미국의 방위공약 확인

卷 NPT 의 계속 실천

卷 공동안보 도전에 대한 대처

劣 역내의 민주주의 확산 노력 등을 제안.강조하였었다.

또한 이 지역내의 다자간경제협력을 위해서 APEC각료회의를

정상회당으로 전환시켜 신태평양공동체(New Pacific Commnit y )추

진을 시사하였다.

실제로 환태평양시대(The Pacific Rim Era)라는 말은 유럽중심의

세계사가 태평양지역으로 넘어 온다는 말이다.

이것은 태평양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나라들 즉, 미국, 캐나

다, 멕시코, 일본, 중국, 한국, 북한, 뉴질랜드, 호주 등의 나라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북한도 환태평양시대의

회원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연안국들의 제반

사항이 각각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우선 미국의 1인당 GNP

가 24,500달러가 되는데 비해서 북한은 1,200달러이고, 민주와 자

유를 만끽하는 인권과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북한 같

이 폐쇄된 나라가 있어서 이로 인한 불균형 내지는 부조화 때문에

불협화음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가장 문제의 나라이

면서 낙후된 북한을 하루 속히 국제사회의 격상된 회원국이 되도

록 유도하고 도와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경제적으로 빈곤을 말할 때 
'

제1빈곤'(the first pover t y )과 
'

제2빈

곤'(the secon d l)OVer t y )으로 나눈다. 제1빈곤은 우선 의식주를 해

결 못해서 받는 곤경을 의미한다. 우리 형제, 우리 겨레의 반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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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북쪽은 바로 제1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누가 이젓을 외면할 수

었는가 같은 동포, 같은 피를 나눈 우리 겨레 우리 민족이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단순한 인기나 정치(show)가 아

닌 진실한 동포애로 나서야 한다.

제2빈곤은 의식주문제는 해결했지만 교 육문제, 문화문제 보다

향상된 생촬환경을 향수하지 못하는 빈곤을 말한다. 가령 학자긍

이 비싸서 대학교를 못 간다든지, 고급승용차를 구입할 수 없다든

지, 해외어행읍 못한다든지 하는 빈곤을 말한다. 사회심리학에서는

도와주는 사람은 
'

최대의 겸손'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팔한

다. 성서의 가르침도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고 한다.

옛날 우리나라의 구진 동촤 가운데 
'

의좋은 형제'에 대한 이야기

는 언제나 들어도 감동적이다. 아우와 형이 서로의 처지를 긍奇히

어겨 밤마다 몰래 자기 논의 볏단을 지게로 저 가저다 주는 일을

반복하던 중 어느 달 曾各 밤에 빗탄을 진 재 길에서 서로 만나

우의를 확인하는 그러한 '

의좋은 형제'로써 우리는 삳아가야 한다.

정치적 업 적이 아닌 형제애로써 짐손히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

아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동포들이 정넝 같은 먼족이叫먼 도와

주는 볏단을 팔아서 형제의 목숩을 앗아가는 무기는 만들지 않을

것으로 믿으면서 말이다. 만에 하나라도 2 렇게 한다먼 우리가 원

망하기전에 하늘이 심판할 짓이다.

태평양시대의 가능성은 곧 동북아 다자간 안보려정에 대한 가능

성도 포함한다. 이기서 누누히 언긍하고 있는 지 1은 지리적(geo-

grap hical)인 개념괴- 인구중심(core-population)적인 영토점유지역

의 인접지역개념이다. 그 러므로 중국(960만kni, 13 억 인구), 일뵨

(38만kIll, 1 한]2천만 인구), 남한(9만8천kIli, 4,500만 인구), 북한(13

만kd, 2,300만 인구), 리고 시 리아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동북아지역에 안보체제가 펄요하다는 말은 전쟁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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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평화장치를 해 두자는 의미일 것이다. 클린毛대통령이 말한

「신태평양공동체」(1993. 7)에 앞서 1986년 블라디보스톡에서 고르

바초프가 제안한 「아시아안보와 협력회의」(OSCA-Conference on

Securit y an d Coo pera tion in Asia)가 있었고, 1990년 12 월에 셰바

르드나제 당시 소련외무장관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제안한 「갈등방

지본부」(CPC-Conflict Prevention Center)설치에 대한 개념 등이

모두 이 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

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캐나다의 「동북아 및 북태평양 안보협정」

을 들 수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의 C8CA(1990)도 있다. 금년에 방

콕에서 열린 ARE(아세안지역포럼 ; ASEAN Re g ional Forum)에서

는 동븍아 다자안보대화기구(North-East Asia Security an d Dia-

logue Or gan ization)를 제안하여 그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T

이 안보기구의 중요 대화상대는 남한과 북한, 중국과 일본, 일본과

러시아, 러시아와 중국, 미국-러시아-중국-일본-한국-북한 등으로

대화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대화와 만남을 통

한 이해증진을 통해서 서로 정보와 생각을 나눔으로써 동북아와

태평양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며 노 력이라고 볼 때에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 더 첨가한다면 북

한도 유엔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이상 떳떳이 이 기구의 회원이 되

기를 바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협조하고 배우면서 통일에의 길

을 모색해야지 스탈린시대의 유물을 가지고 적화혁명노선을 고집

해서는 안된다.

屋 .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

북한은 현재 14킬로톤의 원자탄 2 개쯤을 소유한 것으로 SAIC

(Science A pp 1ication lntemational Cor porat ion)의 부사장으로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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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 이박사는 말하고 있다.") 14-15킬로톤은 TNT 1,000톤의 파괴 럭

인데 ].92넌 8월 일본의 히로시마에 투하된 것과 흡사한 정도라고

한다. 인구밀집지역에서는 20-30만이 사망하고 100만 이상이 치

명 적인 부상을 입는 위럭이다.

북한이 이러한 무기를 게발하고 보유한 저의는 무엇일까 우리

는 아언실색하면서도 
'

6 · 25전쟁과 같은 피비린내나는 동족싱-잔을

다시 일으키지 當戚지' 라고 믿고 싶고, 국제사회의 고립과 무시당

하는 곤혹스러움을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미국과의 외교관게 내지

는 평화헙정(상호불가칩조약)을 項으러는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하고 싶은 젓이다. 19%넌 12월 납북간에 합의·서명

한 r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은 아직도 유효하며 절대로 무고한 인

명을 앗아가는 비인도적인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김일성주석이 생전에 7누히 언급한 말, 즉 
"

우리는 원자탄을

만들 
'

의사'도 엾고, 만들 
'

실력'도 없고, 만들 
'

펄요'도 없다"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리고 영번, 박천, 태친, 신포의 원자력시실이

원자로-趾 이용한 전력생산용이라면 오해의 소지가 많은 농축우라

늅 원자로가 아닌 경수로원자로로 데치할 필요가 있고 한국을 위

시한 미국이나 일본이 그 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펄요가 였는 짓

이다. 이러한 지원은 곧 동북아평화정착에 필요한 조치가 되는 것

이기 떼문이다.

김정일은 깁일성이 생전에 한 말이 사실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

고
, 우리는 북한 경제와 주민셍촬에 필요한 동력자원을 도 와줄 펄

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

제1변곤'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w w w w m w w

6) Dr. David A. Ka y 는 lAEA(국제원지·력기7) 수석)사관올 역임한 핵물리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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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그 전망

인간의 자유와 민주의식을 최대로 구현하기 위한 역사적인 물결

인 새세계질서가 시작되고 있는 오늘날 냉전의 고도처럼 낱아 있

거나 과거의 틀속에서 살아갈 펄요는 없는 것은 당연하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주의철학자였던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은 냉전시대의 인간들은 
"

위장된 평화"를 누리고 존재해 왔

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기간동안에 인간들은 (물론 국가, 정부, 조

직들도) 선전선동, 스파이활동, 사보타지, 대규모 집회, 그리고 시

민전쟁 등을 자행해 왔다. 그리고 이 기간중에 중동전쟁, 월냠전

쟁, 한국전쟁, 쿠바위기 등 많은 전쟁과 위기도 있었다.

미국은 이제 1947년에 계획하고 만들어 놓은 모든 국가안보기구

및 전쟁수행 기구들을 재정비·쇄신하려 하고 있다- 중앙정보국마

저도 없애고 국가정뵤국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군대의 조직

도 정비하려고 하고 있7 클린턴대통령의 계획에 의하면 1999년

까지는 현역군인을 32% 감소시킬 것이라고 한다. 육군의 사단수

를 45%나 줄이고 해군함정을 37%나 축소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50억달러나 국방예산을 삭감해 버렸다. 이러한 조치들은 신세계질

서에 돌입하여 민주화의 향상과 인간의 권리신장과 경제적인 혜택

을 위한 새질서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은 자존심때문에 부족한 것을 숨기고 고집하고 폐쇄하기 보

다는 과감하게 그리고 지헤롭게 세계의 물결을 타고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구가하는 공동운명체가 되고 1먼족 1국가로 통일되

는 민족의 대경사를 치르어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슬기로운

민족의 위세를 세계만방에 또다시 떨치기를 기원하면서 소고를 끝

맺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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飜 토徑내용

사회(정석홍*) : 지금부터 제1분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원구1) : 정세흐름으로 볼 때 북한이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세게가 냉전체제

로부터 벗어나 완진히 새질서가 개편되기 시작하는 것과 떼를 같

이하어 우리 한국이 중국 · 러시아와 수교하므로서 북한은 그동안

지지해주딘 우방국가의 세 력권에서 격리되고 있습니다.

떼문에 동북아에 있이서는 국가긴시 세 릭 R형 이 무너兎으며,

한국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북한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

어 북한은 국제적인 고립상태에 빠저있다고 저는 분석울 합니다.

이렇게 불rt]] 지금 북한은 무엇이라도 잡고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吾고 니-올 수 있는 것은 휴전협 정의 당사자라고 하는

명분과 핵을 내세워서 미국과 헙싱-하면서 미국의 지윈과 미국과의

우호관게를 바탕으로 해서 J-동안 자기들이 기울어지 있는 리시아

와 중국과의 관게를 보완하려고 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엾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레서 지금 저희돌이 북한을 위해서 또 동북아의 질서를 위해

서 해야할 것은 한국이나 우방세 력들이 북한과 미국의 관게개선에

도 움을 주는 방향으로 국제적인 이룐울 헝성시켜야 이 지역이 안

정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전쟁 이라는 젓은 국제 정 치학적 인 억학관계로 볼 떼 세력d-형의

파고]骨 시도하는 한 y릭행 위라고 y니다. 냉진상태가 종식된 상

황에서 세게의 질서는 결국 이데올로기보다는 각국간의 실리가 표

준이 되어서 새昏게 형성될 깃입니q. 이렇게 볼때 미국도 억시

동서양진이 대 립하고 있었을때는 비록 독재국가리- 할지라도 서방

21e 통인원 님-북회두f사무국 지·AI·위원
1 ) 미국, IC.s.A, 엔지 니 이 링 코 리아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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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추종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지지를 해주었지만 그와같은 상

태가 아닌 오늘날의 상황에 있어서 반드시 서방의 이데올로기 혹

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라는 양분법적 기준을 가지고 우방국가다

또는 적대국가다라고는 하지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북한이라

고 할지라도 적대국가가 아니라는 성격이 분명히 될것 같으면 국

가 실리를 위해서 미국은 언제라도 북한과 손을 잡을 태세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전제로 해서 볼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되겠느냐7 낱과 북은 첫째로 대미관계에 있어서, 남한은 보다

더 공고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대북한정책을 추진해 나가되 그

기본에 있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적대세력이 되지 않도록 유도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이 세계에는 많은 나라들이

원자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미국 · 프랑스 ·

영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는젓은

그나라들을 우리나라하고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

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그

에 대처하는 강도나 정책은 달라진다는 맣입니다. 왜 그러냐 그

것은 북한은 우호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방세계의 시각으로

볼때 북한은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또 침략의 가능성을 항상 표시

하고 국제질서를 교 란하면서 ,
그리고 또 국제적, 외교적인 외양이

라던가 혹은 또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들은 우호국

가의 대열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는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며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젓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동북아의 안정, 나아가서 세계의 안정

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 적대국가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말로는

아무리 평화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보여준 행적이 평화

를 사할한다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제

사회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 핵무기 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사회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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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동에 있어서 신뢰같을 줄수 있도록 헹동해야 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는 의사와 능럭올 성실하게 보이주어야 우호국가로서 국제

사회의 고 립을 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입-니다.

그것온 대 %11로 동학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구도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본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민족간의 관게에 있어서 남북

관게는 항상 정 치 . 겅제문제가 자)/- 전변에 나서는 경향이 있습니

다. 이와같은 종리1의 기뵨구도에서 각도를 조금 달리 해가지고 남

북문제를 민족의 문제로서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정 치문제는 항상 그 기조가 바괼 가능성이 있지만 민족문제라

고 하는 것은 질대 바뀌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

적 상태를 유지하고 평화적인 일을 지향하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세게의 펑촤에 기여하려먼 우선 기본적인 문제 즉 남

북공통의 문제는 정치문제가 아니라 민족문제부터 실마리를 풀어

가야 합니다.

그 런 의미에서 저는 우선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상징을 하나

만들자는 겁니다. 가령 노래나 국기를 만든다든가 혹은 남북이 공

유할 수 있는 상징이나 이념을 한빈 만들이 보자는 겁니다. 그래

서 그 상징과 이님을 위해서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충성을 다

바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입 니다. 그와 같은 것이 선행되지 않

고 남은 납대로 북은 북데로 기존 정책을 고집할 것 같으먼, 항상

평행선을 그을 수 밖에 飢거나, 51렇지 앙으먼 일방이 타방에 의

해서 강요된 어떠한 형태를 맞아 들이는 비극적인 상태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것 같으면, 남북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

아의 안정을 위해서 또 세계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본틀은 낱북간에 평화가 유지되먼서 남북이 통일이 되어야만

이 지 역적인 평화와 안정, 세게적인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

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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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서방국가에서 볼때 국제볍을 성실하게 준수할 수 있는 의사

와 능력이 있는 국가이며, 적대국가가 아니고 우호국가라고 하는

태도를 북한 스스로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민족은 하

나니까 남북한이 같은 상징을 가지고 그 상정과 철학안에서 다같

이 통일과 민족을 위해 충성을 바칠 수 있는 길을 함께 한번 찾아

보자는 것입니다.

사회 :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핵문제

와 관련하여 성실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泉고, 과거에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은 역시 정치 · 경제관계 개선을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남북문제는 민족문제의 시각으로 공동의 상

징을 제정하자는 것도 해외동포입장에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

니다.

김병섭2) : 금번 토론회에서는 30여 분의 통일전문가 여러분들이 참

석하셨는데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환상적이요, 감상적인 번

영과 평화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8세 말엽 이후부터 20세기까지, 열강의 팽창주의. 패권주의가

약소국가를 침식 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

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북진정책, 러시아의 남진정책이 있

었고, 지금 일본의 경제대국주의는 무력으로 침략은 안했지만 경

제적으로 침략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21

세기에 있어서는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

와 번영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남북이 평화통일하면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는 이룩되는 것이

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하지 못하면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도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2) 미국, 일천만이산가족 재회추진위윈회 미국 서북부지부장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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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우리 배달민족은 평화애호민족입니다. 다른나라들은 침

략근성이 있지만 우리는 침략근성이 없는 빈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두가지 지정학적 위치와, 평화에호민족으로서의

기 질을 볼때 우리 민족이 동북아의 평촤와 번엉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오전에 Y만강 관림-하고 돌아오면서 솟아오

르는 비감을 억제하지 못해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내땅 내조국

을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한 맺힌 심정을 어러분도 느 끼섰을

것입니다. 지금 미-g- 갈루치 핵담당대사가 핵문제해결을 위해 북

한과 자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사항인 경수로지원과 관

련하어, 한국이 기술과 재정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었

는데 북한사람들은 한국헝 원자로는 빌아들일 수 없고 러시아의

것을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骨이 진정 주체의식이 있다

면 미국이 러시아 것을 쓰 라고 해도 한국형을 쓰겠다고 해야 될텐

데, 내민족 내형제가 지원해주고자 하는 한국형을 두고서 왜 러시

아 것을 쓰 겠다고 하는지 모르 겠습니다. 맏로만 주체의식 하지 말

고 진정으로 형제애틀 가져주기를 바랄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얼마전에 독일 대통령은 폴란드 국민에게 사과를

했고, 일본의 무라야마총리는 한국에 사과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한민족을 압제兎고, 독일이 폴란드吾 압제했기 떼문입니다. 내민족

을 총칼로 300만명이나 희생시킨 사람들이 사과는 커넝 대한민국

이 북침을 兎다고 무지몽매한 북한주민들을 힌흑시키고, 국제사회

에 흑색선전을 일삼고 있습니다.

왜 형제지간에 솔직하게 과오를 시 인하며, 앞으로 잘해보자는

이야기를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흡수통일을 안하며 북한은

적화통일을 안하겠다고 기兎으면, 과거를 전실에 입각해 정리하

고
, 미래를 향해 나아갔으먼 좋戚슴니다.

사회 :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주서서 감사骨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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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진3) : 제박사님이 발제하신 내용울 보면 
"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이 지역내의 국가들의 국내정세가 안정이 되어야

하며 특히 아직까지 냉전의 마지막 고도로 남아 있고 적대적 대결

과 긴장의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

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힌재 46세이니까 그 동안

에 수십년을 들어온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지금도 우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13년동안 살고 있으면서, 느 끼는 젓은 동북아

평화나 핵 등의 문제는 곧, 힘의 균형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

다. 우리나라가 힘이 있고 또 국제화에 발맞추어서 모든 정책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회의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를 들어서 지금 유럽이나 동남아나 미주나 남미 등 세계 모든 나

라가 철저히 자국 이익 추세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는 지금도 강대국의 손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정책이 좌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유럽 특히 G7정상회담

에서 정상들이 한 말씀이라면 우리나라 언론이나 국가정책은 거기

에 따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

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어지는 나라는 발언권도 엾어지기 때문에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각자의 힘을

키우고 국가도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통일을 위한

협상도 험이 있어야 능동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제화시대이기 때문에 
"

g ive an d ta ke" 라는 철저

한 내이익만을 위한 방향으로 통일을 추구하면 절대로 이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네 이익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핵문제만 보더라도 자기 이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

3) 브라질, 조선일보 남미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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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까 어차피 통일이 될 Ir]1까지는 힘의 균형에 의해서 좌우되

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때 각자의 역량울 키워가야 叫는데,

제가 한국에 와 보먼 통일에 관한 단제는 수없이 밀이 있지만 통

일을 위해 국민 개개 언이 어떤 자세,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아

직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을 위해 이러한 실

질적인 문졔들을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통일에 대비해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갑사합니다. 특히 정부가 많이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찬營4) : 발제하신 두분의 내용에 대해서 대체로 수긍이 갑니다.

그 런데 먼저 제박사님께 떨가지 질문을 하戚습니다. 첫째는 통일

이 민족의 지상문제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통일이

지상목표이냐 혹은 통일보다 더 고차원적인 목표가 있는게 아니

냐2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유와 정의가 통일보다 더

고차원적안 목표이기 때문에 자유 · 정의 혹은 번영을 위해서는 통

일이 희생될 수 있어도, 통일을 위해서는 자유와 정의가 희생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

습니다.

또 평촤와 안정 이란 말骨을 하시는데, 평촤와 안정보다도 더 고

차원적인 문제와 목표가 정의라든가 인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

니다- 어떤 쪽이 희생되고 어떤 쪽이 더 존중되어야 할 것이냐7

바로 최근 깁영삼대통령이 앞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겠다

고 말씀을 兎는데 사실 이제까지 남한도 인권문제가 심했고 북한

도 인권문제가 심해서 남한이 북한에게 인권문제를 말하기가 좀

거북했지만 이제는 남한의 인권문제가 거의 但어졌으니까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밀고 니-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이 탈이데을로기 시대이니까 이 렇게 하이야 한다, 지금이 신

w w w w

4) 카나다, 전 토론토한인최장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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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니까 저렇게 하여야 한다, 김일성이 죽었으니까 또 이렇게 대

처해야 한다고 기술적으로 왔다갔다하는데 그러지말고 기본입장을

정해서 인권문제 이런 것을 밀고나가면, 손해룰 볼때 보더라도 결

과적으로는 바람직하며 유용한 결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문제는 어떤 정권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정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김일성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김영

삼 대통령 혼자 정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

어서, 그 나라의 주인이 된 국면들이 정해야 하는 젓이라고 봅니

다. 이 기본적 자세,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가 간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박사가 북한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

면 좋겠는데 하는 얘기를 많이 하였으나, 북한이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수록 기본적인 목표를 잡아서 밀고나갈 것은

밀고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제박사님이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훈 목사님께 질문하戚습니다. 
"

공산당은 나쁘다".

그런 얘기는 지양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에 나쁜사

람이 없습니다. 공산당보다 더 나쁜집단이 있습니까7 제가 공산당

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산주의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

을 말하는 것입니다. 6.25를 일으켜 수백만명을 죽이고 잔혹한 일

을 많이 했고, 그후에도 나쁜일을 많이 한 엄연한 사실을 목사의

아량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용서하자고 했는데 글쎄 용서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입니7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지금 현재 2천만 주민의 숨통을 막고 있는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걸 용서한다면 이 세상에 경찰도 펄요없고 감옥도 필

요없습니다. 시장에서 천원 이천원 훔친 절도범은 처벌하면서 지

금 2천만명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현행범이고 국사범이며 민족의 반역자인데 말입니다. 그것을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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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아무짓도 필요飢습니다. 감옥도 다 폐쇄하고 한국의 가정

파괴범도 용서하고, 아버지 죽연 사람도 용서하고, 다 용서하면 그

것도 같이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영훈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사회 : 여기서 지금 박찬웅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고 조금전 김영훈

선생님 말씀 가운데서도 공산당 얘기가 나와서 중국 공민으로 게

신 분들께 오해가 없도록 제가 한 말씀욜 드리겠습니다. 공산당이

나쁘다는 그 얘기는 공산당 자체가 아니고 북한 김일성을 말하는

깃입니다. 북한이 과거에 6.25라든지 남북관게를 볼떼 나쁜일을 많

이해서 북한을 지 칭해서 말하다보니까 나온 얘기이지 우리가 말하

는 공산주의 공산당의 개님은 아닙니다. 오해가 엾기 바랍니다.

주경화5) :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발언준비가 飢습니다.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

조사연구 없이는 발언권이 없다". 이 방먼에 연구

가 없지만 이 좌석에서 한가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즉, 누가나 진심을 이야기하자는 깃을 말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화목하게 살러먼 믿음이 있어야 할 것 같

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을 믿을때 그 가정은 화

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이客을 하고 나서 재혼하려는 경

우 납펀의 입장에서 아내의 좋은 점 보다 나쁜 거을 많이 생각하

면 다시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또 아내도 이혼하였을 경우 남편의

좋은점과 연애할 때 추억을 생갹한다면 복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신문보도를 보먼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러 선생

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문의 생명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보도하나가 진실하지 않았던 관게로 그 다음부터 그 신문을 볼때

먼 믿음이 가지 않는 겅우가 많습니다. 한 실레릅 든다먼 한국의

5) 중국, 연변일보 부주필



어느 신문사 사장님이 연변에 오셔서 백두산에 올라갔지요. 그낳

따라 공교롭게도 폭우가 쏟아져서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지 못했습

니다. 그 열흘후에 신문 보도를 보니까 백두산 천지 사젼을 크게

내고 
"

쾌청한 날에 우리는 백두산 천지에 을라가고" 등등으로 뵤

도가 났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놀랐습니다. 신문사 사장이 이

렇게 거짓말 보도를 하는데 다른 기자는 더 말할게 있느냐7 그부

터는 그 신문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한분이
.

한국에 가서 학술토론회에 참가하여 발언

을 하였는데, 그후 잡지에 나온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다르게 났

어요. 그분이 발언한 것은 고 국에 온 자기 감상을 얘기했는데 잡

지에 난 것은 조국에 돌아온 소감이 어떠니 어떠니 이렇게 났어

요. 그래서 그분이 편집국장에게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

저희 발언

원고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무엇때문에 이 부분을 넣었느냐"

하니까 편집국장말이 
"

편집과정에서 기자가 결론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실수가 있었다"라고 자인하고 사과편지를 써 보내왔습니다.

그때 진실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후로는 그 신문을

믿지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마음을 줄때, 진심으로 이야

기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보도에서나, 일상생

활에서도 이毛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며칠전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한국에서 온 한분이 술좌석에서 중

국의 아가씨가 백두산에 안가보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테니 백두산에 함께 가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가

씨는 너무 기뻐서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 4 시에 일어나서 약

속한 호텔앞으로 갔더니 
"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느냐"라고 했답
4

니다. 그후에는 그분에 대해서 믿음이 가겠습니까

한국분은 
"

술좌석에서 술김에 한 얘기인데, 중국의 아가씨는 전

심으로 듣고 왔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에 대해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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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적은 없지만 한국 이나 북한분이니- 통일을 논할때 진심으로

이야기하면 신뢰가 생기고 통일의 길도 가까워지리라고 봅니다.

사회 : 주겅촤 선생님께서 한국신문의 허위보도만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는 북한의 보도에 대해)노도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H 다섯분의 토론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두분 발제자께

서 질문에 대해 간단히 답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성호" : 통일이 지상목표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통일의 당

위성 문제를 생각해 보면 반만년 동안 한 핏줄을 이어온 우리 민
闢

족이 지난 반세 기 동안에 서로 오가지도 못하고 불신과 대결 속에

서 살아왔습니다. 이 젓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

니다. - 그래서 이러한 비 정상적인 상태인 민족사의 단절을 먁고 위

대한 우리 한민 의 시대를 구가하기 위해서, 또한 새로운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통일읕 마땅히 이룩하여야 하기때문에 통일이

우리의 목표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것이 지상목표라고 한다

먼 오늘 당장 남북의 대표가 만나서 연방제나 민족공동체 통일방

안을 논의하고 납북통일을 선포해야겠지요. 그렇게 할 수 엾기 때

문에 통일을 지싱-목표라고 할 수는 없다고 昏니다.

어떤 내용의 통일이냐가 헥심입니다. 통일의 내용이 그만骨 중

요하기 때문에 그저 통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방법고]- 절차를 거쳐서 통일을 이룩하느냐 하는 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유와 통일의 관게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김

영삼 대통령이 제6기 빈주평통 출범식 개회사에서 밝힌 
"

자유없는

통일이 불완전한 깃처 럼 통인없는 자유도 불완전한 것이다. 또 번

영이 없는 통일이 불완전한 깃처럼 통일이 없는 번엉도 불완전한

것이다"라는 기본 입장과 같이 결국 이 런 자유와 정의에 입각한,

그 것을 구가하고 그 것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

w w w w w

6) 민족통일언구원 언구위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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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자유 · 복지 · 인간존엄성을 실현하는 민주 복지국가를 건설하자

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서 역사의 보편적인 발전방향과도 합치하는 젓이고 통일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인간이 인간답게 대접받고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 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조화

되는 관념으로서 거기에 기초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우리 헌법 제4조에 보면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온 우리가 자유와 정의에 입각한 통

일을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평화와 안정, 정의와 인권문제는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

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와 민주와 인권을 존중하지 않

는 정권은 독재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독재정권은 반드

시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겻은 나치

정권, 일본의 군국주의가 보여주었습니다. 히틀러와 같이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여 총동원체제를 유지하였던 정권은 국내적인 불만

과 민주화에 대한 불만을 밖으로 돌릴 수 밖에 없고, 또 유태인을

희생양으로 설정하여 600만명을 가스실로 보내는 등 침략적인 근

성으로 나갔던 젓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았는데, 바로 북한이

그렇다고 봅니다. 북한이 1인 우상화 독재정권을 유지해나가기 위

해서 인권을 탄압하고 「하나의 조선」논리에 따라 남조선 혁명, 적

화통일 노 선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가장 불확실하고 침

략근성을 갖고 있는 독재정권이 핵을 가지려고 할때 국제사회는

그것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이야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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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7) : 시간을 아끼다 보니까 얘기가 충분치 못해서 박찬웅회장

님께서 조금 오해하신짓 같은데, 
"

공산당을 용서하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지는 
"

김정 일이가 술꾼이요,

난봉꾼이라고만 매도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마디 부언 설멍5리겠습니다. 공산당은 나啓놈이고, 6.25전쟁을 일

으킨 놈이니까, 또 이놈들은 나쁘니까 무조건 나皇다. 그저 이러한

논리로서 통일에 접근한다든가 북한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안되겠

다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잘알고 爭은 깃은 좋고, 나쁜

것은 나凰고, 용서할 건 용서하는 즉, 정화하게 순서를 밟아가는

그런 작업이 펼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룰 들먼 북한의 김일성 주석

이 죽은 다음에 주석직을 계승하여야 하는데, 아직도 발표하지 않

고 있는 것도 면밀허 겁토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주석직 승계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김정일 가족내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든가, 오진우측

개혁세럭들간에 문제가 있다든가, 친일성을 에도하는 마음을 후계

정치에 이용하려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등 3-4 가지의 상상을 하

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992. 4. 9에 정된 북한 힌법과 노 동

당 규약 어디에도 주석의 사망시, 또는 유고시에 주석직을 승계할

수 있는 조 항이 전혀 없기 문에 후계자는 김정일로 알고 있지만

발표를 하지 못하고 당분간 집단지도체제로 나가고 있다고 봅니

다. 정보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렁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접

근핥 수 있는 북한의 헌법정도는 검토하먼서 북한을 이해해 나가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은 1964넌부터 지금까지 30닌동안 후게자로서 탄탄한 지

도자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공산진영의 엘리트로서 국제정세

에 대한 교 육도 제대로 빌아왔으며 재주도 있고 머리도 있다고 낳

7) 미국, 미안보협의최 한국안보문제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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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적에도 상대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싸워야

이기지, 상대를 정말 잘 알지도 몽하면서 형편없는 자라고만 하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그련 뜻에서 공산당을 그냥 나喜놈이라고만

할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히 알고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으

로 말씀드린것 입니다.

그리고 제가 농담이면서도 진담으로 한 말씀드린다면 김일성 주

석이 사망하기 전에 김정일을 불러 놓고 
"

이봐 내가 지난 50년동

안 통치를 해왔는데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다. 내가 미제국주의자들과 이승만주구를 내몰고 통일을 해 볼

욕심으로 전쟁을 한번 해보았는데, 이 전쟁은 너도 알다시피 엄청

나게 실패했다. 350만이라고 하는 귀중한 인명을 죽였고, 1천만 이

산가족에게 슬픈한을 남겨놨으며, 국토의 94%를 폐허시키는 엄청

난 실수를 범했다. 더 큰 실수는 민족의 불신을 가져와서 오늘날

까지 통일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다. 너는 혹시라도 핵무기

를 가지고 제2의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 이런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제가 목사의 신분이고 해서 용서하자는 젓이 아니고, 정

확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제대로 알고 대처해 나가자는 것을 강조

한 것입니다.

사회 : 이제까지 두 분의 발제와 다섯분의 코멘트 · 질문이 있었고

아울러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방청석에

계신 분들의 코 멘트와 절문을 듣고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

다.

유영옥*> : 오늘 동북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 력을 해야 될것인지를 듣고 싶어서 이자리에 왔는데 그런 얘기

가 집중적으로 토론되지 못한 젓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특히 주

8) 대한신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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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선생님께 한가지 어骨고 싶·즈 것은 남한사람과 신문보도에 대

해서만 에를 들어 주섰는데 북한에 대해서도 실례를 하나 들어 주

시고 정말 동북아의 펑화정착을 위해서 한국이 어떻게 하여야 된

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식0) : 남북통일은 상대가 있는 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평

화통일을 위해서 많은 에기를 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북한을 보

는 시각에서 한 얘기 이고, 북한이 우리 남한을 보는 시가에 대해

서는 별로 언급이 但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먼 남북

기본합의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

된 조 국동일 3대원칙'인데 어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자주의 문제

입니T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놀 주체사상을 말하고

민족통일에 있어서 자주를 거론하면서 이것을 미군철수 · 군축우선

등으로 자기나름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북한이 납한을 정말 주체국으

로 인정하고 있느냐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인정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인정하지 않는 것같은데, 요는 우리가 북한을

보는 시각만 자J/ 논의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북

한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좀더 진지하게

토론해야 되겠다는 깃입니다.

오종운1') : 제박사닙께 질문을 드리或습니다. 원고내용중에 동북아

의 평촤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핵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의 핵문제를 미국이 앞장서서 시급히 해결해

주기-趾 바라는 젓인지, 아니민 우리가 NPT니- IAEA 또는 UN 에

직접 나서서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우리와 미국이 공동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노

력해야 한다는 말씀인지, 어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체

9) 케냐, 동아프리카 장로교신학대 교수

10) 대만, 성부촬엉기업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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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 : 우선 세분의 절문에 답변을 하고 또 시간이 나면 계속하겠

습니다.

제성호 : 북한이 낱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가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7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

니다. 기본적으로 김일성이 1945년 해방이 되면서,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북한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사람의 말, 표현에 의하면 해방

을 시작했는데 해방이 저지가 된 곳이 38선이라는 것입니다. 저지

시킨 세력이 누구냐 하면 미국이라는 겁니다. 미군이 들어와 있었

기 때문에 남한을 해방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완전한

해방에 기초해서 생각할 때 남조선이 미군을 끌어대어 군정을 실

시하고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을 수립했다고 북한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창건하고 1950년에 그 들이

미완성한 조국해방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것인

데, 그것을 조국해방 전쟁이라고 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

은 6.25전쟁발발시 미군이 철수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미군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어 크게 혼이 났습

니다- 일주일만에 남조선을 해방시켜 공산화시킬줄로 생각했는데

실패하고 나서도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하였으며 전후복구사업을

실시해서 대대적인 혁명건설을 이룩했다고 미화시켰습니다- 그리

고 60년대부터 힘을 비축한 후에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

방제의 핵심은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고 자주라는 개념

또한 반외세 · 반미를 의미하며, 반미자주화투쟁의 일환으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족대단결이란 남한의 정

권은 연공정권으로 교 체되어야 하고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 상황하

에서 평화적인 연방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공샨

화 즉, 적화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인식이 1945년부터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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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깁일성이 그

랬고 김정 일도 지금 마찬가지 입니다. 더욱이 그 것이 분명한것은,

북한은 당이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체제입니다. 당이 국가보

다 위에 있습니다. 노w동당 3Y-약에 노 동당의 당면목표는 공화국의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인 범위에

있어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헉명과업을 완수하고, 그 다옴에

궁극적으로는 온세상에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긴설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조션」논리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

로 남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 납한을 미제의 앞잡이, 미

제의 주구,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체제 인정을 왜 兎或습니까 이

는 선진치-윈이떠 말과 속미-옴은 다르니-고 봅니다. 기본합의서를

체 결한 의도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갰(니다.

저는 북한이 한국의 대통령을 지밍하어 비방 · 중상 · 공격하고

였고, 기본합의서 체결후에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전복)%]키기

위한 어 러가지의 파괴 · 전복骨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까지도 남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 물으셨

는데, 제 생각으로는 현재와 같이 미국올 비旻한 국제사최와 공조

체제를 유지해가면서 해결하여야 하머 최종적으로는 남북한 기본

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에 입c]-한 핵통제 공동위원회를 가동하어

실질적 인 남북 상호사찰이 이7어져야 한다고 봄니다.

주경화 : 북한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예를 들울 것이 飯습·니다.

사회 : <1 러면 방칭석에서 몇분의 질1/合 더 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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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용11) : 저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언론의 책임을 항상 깊이 통

감하고 있으며 언론이 통일문제를 얼마나 잘 어끌어 가느냐에 따

라서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았다고 봅니다.

통일문제는 우리민족 구성원 모두의 문제인데 이런 큰 문제, 그

리고 상대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상대와 나를 같이 생각

해야 되는데 항상 일방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되는데 아쉬움이 있

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우리부터 달라지는 운동 즉, 나부터 북한

을 정확히 아는 운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과거 40년간 고정화

되었던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변하면서 북한이 변하는 것을 바라고 또 북한이 변하는 것을 보면

서 우리가 더 적응해서 적극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 우

리의 실천적 사고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일문제를 어디에서부터 접근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가

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슴니다. 안보문제 · 정상회담문제 등이 있지

만 대통령으로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북한을 보는 시각, 즉,

통일의 바른 좌표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신사고운동,

북한을 바로보며 바로아는 운동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지금이 바로 북한이 격변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한

번 되돌아보는 중요한 때라고 생각되어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

다.

박현일]') : 북한이 우리 한국을 정말 인정하고 있느냐, 인정하지 않

고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일본에는 「한국민단」과 「조

선총련」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 들을 「총련」이라고 이야기 하고, 그

들은 우리들을 그냥 「민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총

련」이라고 하면 「조선 총련」이라고 해달라고 합니다.

11) 한국일보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위원

12) 일본, 민단 아끼다지방본부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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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는 
'

조선은 하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셍긱-할 때 이런 깃은 정직하지 못한 말이 아니지 않는가 생

각骨니다. 헌재 두나라가 갈라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인가

하나로 하기 위한 젓이라고 하먼 알戚지만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체제만이 유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 - 된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

남북고위급회답'이라는 명칭도 보면 
'

남북간 수상

회담' 또는 
'

총리대신회답'이라고 확실히 정해놓고 회답을 하는 젓

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북한을 보면 현 체제만을 유지하러고 생각이 되는데 이점을

어떻게 생갹하시는지 제성호 )프사와 김영훈 목사님께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고, 더 시간이 있으시먼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

습니다만 우리들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좁 편파적인 이야기가

되고 중도적 얘기가 부족한 것 같으므로 여러분들이 지근 북한의

입장이라면 어떤 것을 하겠는가 입장을 바꿔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 조금전 민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다루었으면 하는데 오늘은 주제가

동북아의 펑화이기 때문에 그점들이 지금 여기서는 덜 다루어졌습

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 일 좋으신 말%이 많이 나을 것으로 생

각하고 우선 제박사와 깁목사님의 답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 문제는 한국전쟁에서 한국 이승만정권이 휴전협정에 조인

을 안하고 미군과 북한(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그리고 중국인민

지윈군, 이 세그룹이 싸인을 해서 1953넌 7 27일에 휴전협정을

맺은 이후에 한국은 나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같은 연장선상

에서 휴전헙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과정의 당사자는 미국과 조

선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솝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유엔에 대한민국과, 조선

민주주의인먼공화국이 각긱- 정최원으로 가입되어, 국제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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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나오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모스크바에 가서 여러 비밀서류를 보았습니다만 거기에도

북한이 남한을 지칭하거나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남한을

해방시려고 하다가 미군에 의해서 해방시키지 못한 미해방구로 표

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해방구인 남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한 통일혁명전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

지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즉, 북한이 우리 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

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될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북한을 잘

유도해서 같이 얘기하고 당면한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기술

을 좀더 발휘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성호 : 주사파가 있듯이 북한은 아직도 대남혁명노선을 견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미국과 핵협상 목표는 수교내지 평화협정

체결에 있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그 명분은 결국 미군철수입니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15 이후에 남조선 해방이 안된 것도 미군

때문이었고 조국해방전쟁이 실패한 것도 미군때문이였고 지금 연

방제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미군때문입니다. 그

렇기 때문에 미군철수는 지금 북한의 체제유지 뿐만 아니라 통일

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최대의 여건이며 목표입니다. 그러기 때문

에 북한의 모든 대남정책은 미군철수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

리가 좀 기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조선논리는

노동당규약에도 변함이 없는데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에 보면 공화

국영역 밤에 있는 동포들도 투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가 보기에 이것은 절충적 입장에서 정경분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

각합니다. 정치 적으로 대남관계에 있어서 또 통일을 위한 명분으

로는 하나의 조선논리를 포기할 수 없지만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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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납한을 보는 시각을 달리할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봅

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중적인 대납정책을 취하고 있듯이 우리도 북한

에 대해서 이중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민족공동체의 구

성원으로서 동반자로 보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북한의 통일전선진

술을 경게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우리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때는 취하고, 骨더 경게할때는 경게해야 된다고 생가합니다.

사회 : 지금까지 모 두 수고 하셨습니다. 미-지막으로 제가 생각나는

젓 몇마디 코 멘트 하겠습니다. 우리가 딕한의 핵문제를 가지고 얘

기를 많이 하었는데 AP한의 핵문제는 명파하게 밝허저야 힙-니T

지금 미국과 구소런에 수만개의 핵이. 있는데 북한에 핵 한 7

있다고 해서 붜가 문제냐 할지 모르지만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문

제가 아님니다.

미국이 수만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한 두개의 핵

무기를 가지고 있다해서 국제적으로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긴 문

제가 안됩니다. 또한 핵무기를 미국땅에다 骨 것도 아니고 중국땅

에다 骨 깃도 아닌깃 같습니다. 또 일본땅에 會 깃도 아닐깃 입니

다. 그래서 아까 깁영훈목사님도 지적하었듯이 북한의 핵7제는

신뢰성 문제이머, 제3세게에 이 런 핵기술을 관매하는 것도 문제이

지만, 더욱 A 리에게 중요한 것은 납북한이 앞으로 영화협상올 통

해서 통일을 하이야 하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자)p- 카드를

쓰게 되먼 그 것이 남쪽에 공짇용이 되고, 납북한의 평화협상이 공

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1도 (b-]떤 학)(I들은 이 린 말을 합니다. 
"

북한이 핵무기

한 두개 가지고 있으면 어띠냐 통일되띤 우리 것인데…." 이긴

아주 단순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통일되어도 핵무기를 가질 필요

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주도하에 통일된다고 누가 보장합

니까 그 렇게 단순하게 생각핥게 아니고 납북간에 모든 문제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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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으로 해결하는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북간의 협상과

정에 쓸데없는 압력으로, 카드로 이용되는 상황을 우려해야 합니

다.

그리고 만약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대상은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북한이 핵을 가져서

는 안된다는 것이며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핵문제는 북한의 신뢰성 문제입니T 지금 온세게

가 핵문제를 가지 들番又 있는데, 북한의 주석이나 북한의 공식

'도, 'V 
]

성 있는 이야기냐는 겁니다. 그 래서 우리 정부는 
"

너희들이 미군

기지에 핵무기가 있다고 하니까, 미군기지를 공개하戚다. 그리고

너희들도 국제사회로부터 핵 관련시설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2곳의

미신고시설을 좀 보 여주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

남쪽에 핵무기 저장시설이라고 생각하는 미군기지는 우

리가 다 보여줄텐데, 왜 너희들흔 안보여 주느냐 서로 투명하게

확실하게 밝히자"고 하는데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

우리는 핵

무기를 가진 일도 없고, 만들지도 않는데 보여줄게 뭐 있느냐" 이

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뢰성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까 박찬웅회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통일은 누가

해야 되는냐 결국은 남북한의 7천만 민족과 해외동포가 선택해야

될 문제 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

우리가 북한을 잘 모르고 있다. 또 앞으로 주

석될 사람인 김정일의 성격도 잘 모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자료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한에서 북한의 실정을 아는 젓은 귀순자들의 얘

기 등으로 제한된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잘못 전달된 것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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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단편적인 깃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간

에는 개방해야 됩니다. 서로 오고 가고 또 정상끼 리 만나보고 성

격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오해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우

리에게 참 중요하지 않는가 합니다. 결국에 통일문제는 납북한이

개방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게에서 뭔가 길을 찾아야지, 명분만 내

세워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骨드리고 싶은 것은 6·

25에 관한 얘기 입니다. 6 · 25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를 해야된다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21젓은 별게문제로 하더라도

언젱가는 6 · 25전쟁이 어떤 헝 로든 정리는 되어야 합니다. 이제

러시아 정부로부터 가장 중요한 문서들이 공개가 되어서 역사가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밝혀지고 또 어떠

한 형태로든 우리먼족사에서 청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

다. 이 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온 
'

조선은 하나다'

라는 논리입니다. 우리 국내의 학생들이 
'

조선은 하나다'라는 것을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깃 같습니다. 또 우리 해외동포들도 
'

조 신은

하나다'와 
'

조선민족은 하나다, 조선반도는 하나다'라는 말을 혼동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 선민족은 하나다, 조선반도는 하나다'이

렇게 이야기할 때는 아무런 이의가 엾솝니다. 조 선민족은 한민족

이든지 조선민족이든지 하나이고 또 한반도이든지 조신반도이든지

하나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논리는 조선은 역시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하나이고 남조선온 미제의 식민지이니까 이 것은 해방시켜

야 할 지 역 이다 라는 말입 니다- 그 러니까 북한에서 말하는 통일문

제는 납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남조선을 미제로부터 해방시키

는 것이며 이런 논리는 혁명의 논리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납북문제 해결에 전혀 도 움이 되지 않는다

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먼 
'

조선은 하나다'라는 북한의 기뵌적인

정책기조가 바뀌어야만 남북간에 서로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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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먼소득이 북한보다도 12배나 높고 국력 또한 높다

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조선은 하나니까 남조선에서 미제가 물러

나면 통일된다고 해서 그 들이 생각하는 대로 통일이 되戚습니까7

북한은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제 한시대가 지났습니다. 김

정얼시대가 돌아오는데 김정일시대에도 북한이 과거에 집착했던
'

조선은 하나다'라는 논리속에서 남조선해방운동을 계속 부르짖는

다면 낱북관계는 또 경색되고 통일 또한 요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을 인정학고 둘이 평화공존하면서 하나로 가는 길을 모색하

고자 얘기하는 겻입니다.

오늘 토론에 임해주신 여러분과 방청석에서 진지하게 토론에 참

여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1분과 토론회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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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발제 1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 방안과 전망

김 춘 솜*

1 . 세계 질서의 재편

20세기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날 세계는 신구졀서가 교체되는 과

도기에 처해 있다. 세계정세의 금변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질서 재

편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였다.

첫째. 냉전체제의 붕괴로 과거의 동서간 정치 · 군사적 대결과

반목의 시대는 오늘날 평화공존과 경제협력으로 공동 번영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전쟁시대로 바뀌었다. 주지하다시피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오랫동안 자본주의 체제와 사

회주의 체제가 서로 대립하는 냉전시대에 있었다. 우리가 살고 였

는 아시아 · 태평양지역만 해도 미 · 소 두 개 열강이 이 지역을 중

요한 군사전략 지대로 설정했기 때문에 베트남전쟁, 캄보디아전쟁

등이 발생하는 등 몇십년간 긴장된 냉전하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 세계정세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미 . 소 양대 열강의 직접대화와 제2차 대전후 45년간 분단되

었던 독일의 통일 및 소련연방의 해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급변 등으로 냉전시대는 경제전쟁시대로 전환하여 각국은 평화공

존과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신데탕트의 조 류가 세계정세의 흐름을
d

주도하고 있다.

Ii, 중국, 흑룡강대 경제연구소 소장겸 경제학과교수, 중국 동북사대 졸업, 서

강대 교환교수 역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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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에서 각국의 강 · 약은 군사역량에 있지 않고, 경제

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국력에 있다. 이른바 종합국력

이란 경제력(GNP, 1언당 GNP, 겅제구조, 경제발전 전망 등), 과

학기술력(과학기술의 연구수준, 응용수준 및 량), 인력(노동력의

양과 질), 군사럭(무기장비, 인윈수, 전략젼술), 자연력(지리적 위

치, 지하자원 및 기후) 등을 말한다. 90넌대에 들어서먼서 각국간

에 경제 ·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국력 겅쟁이 치얼하게 진

행되고 있는데, 이는 세게 질서의 재펀에 큰 적용을 할 뿐 아니라,

21세기를 맞는 각국의 국제적 위상을 결정하고 있다.

둘째, 세계경제 질서가 다극화, 집단화, 지역촤 방향으로 전환하

고 있다. 반세기이상 통치해 오던 미 · 소 패권시대는 구소련의 붕

괴로 양극대 치의 세계 질서가 종말을 고하고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주도하는 다극화시대로 진환되었다. 금세기 80년대 이후 세게 정

치 · 군사 정세 번촤에 따라 세게 겅제게에는 두가지의 병행하는

발전추세가 생성蜜다. 족, 하나는 세계 경제발전의 국제화, 다른 하

나는 세계 경제 발전의 집단화 · 지역화이다. 세계경제발젼의 국제

화 추세가 생성된 원인은 다읍과 같이 볼 수 있다.

03 80넌대이후 -구소런, -W -H 럽, 중국 등 사최주의 국가들의 겅

제개헉으로 게획겅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새로운 진정

한 세게통일시장이 힝성되었다.

卽 정보화시대에 들이선 세게 경제는 교통의 현대촤로 각국간의

거 리를 크 단축시켰i , 또 컵퓨터 통신수단과 정보기술의 빌달

로 각국간의 겅제관게는 납로 밀접하게 되어 한 나라의 발전은 타

국 경제발전과 국제경제 1짠전에 엉향을 미치게 되玆다.

이른바 세게경제 발전의 집단촤 · 지 역화란 몇게 국가 혹은 한

지 역의 떨개 국가가 연합하이 겅제자유Y한]지대吾 건립, 상호관세

감면, 상호특헤를 교환하변서 각국의 경제발전을 추구한다. 오늘날

세계에서는 블럭화된 경제조직 이 20이 )]가 넙는테, 그 중에서 광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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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하고 영향력이 큰 것은 유럽공동체(EO), 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 현재 논의중인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이

다. 금세기 50넌대에 태동한 유럽공동체는 서구 12 개 국가가 참가

하고 있는데 1993년에 구라파 통일 대시장을 이룩하였다. 미국, 캐

나다, 멕시코가 연합하여 건립한 북미자유무역지대는 인구 3억 5 
'

천만명으로 유럽공동체를 상회, GNP도 유럽공동체보다 높은 수준

에 달한다. 아 · 태 경제협력체는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아

· 태지역 12개국 외무 · 통상장관이 회동함으로써 탄생되었다.

셋째, 세계경제 중심지역이 유럽에서 아 · 태지역으로 전환했다.

세계경제의 발전과 변화는 1970년대까지는 유럽과 마국을 중심으

로 한 대서양국가들에 의하여 주도되였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뎐

서 부터 일본경제의 지속적 성장, 아시아 신흥공업국가들의 비약

적 경제성장, 중국의 개혁개방을 통한 신속한 경제성장 등으로 아

· 태지역이 세계경제발전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했다. 아 · 태경제협

력체는 비록 비정상적 집단성을 갖고 있지만 성립된 이래 경제정

책의 조절, 경제협력과 각국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분야에서 모두

큰 성과와 높은 수준의 진전을 가져왔다. 이 지역을 볼 때 1950년

대에 일본이 경제체제 개혁에 성공한 다음, 60년대에 아시아 
'

4소

룡'이 시장경제체제를 실시하여, 70년대에 동아시아 4 개국(태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다투어 정부의 경제통제를 완

화 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더욱 제고시켰다. 80

년대에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도 입했고, 90년대에

는 베트남 등 인도지나 국가들까지도 시장경제를 실시하기 시작했

다. 이상과 같이 이 지역 국가들은 정부주도하의 시장경제를 실시

하여 놀라운 경제성장 성과를 이룩했다. 현재, 아 · 태지역 경제협

력체 국가들의 GNP는 세계 GNP의 60%를 차지하고, 인구는 19

억으로 세계인구 전체의 34.5%를 점하고 있으며, 무역액은 세계무

역 총액의 40%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학자들은 
"

21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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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아시아 · 태펑양지역의 시대"가 릴 깃이리-고 에릴하고 있다. 
.

u . 동북아경제권의 특징과 의의

오눌날 지역겅제의 궐기는 세게겅제 다극화의 필연적 산물이떠

억시 세계경제 발전의 새로운 특징 이다. 1989넌 정식으로 발기된

아 · 태 경제협력체는 아시아 · 태평잉·지 역의 국가돌을 포괄하는 큰

지 역 경제공동체로써, 이를 기반으로 일본, 한국, 중국 등은 
'

환 일

본해 경제권', 
'

황해 경제권', 
'

동북아경제권', 
'

대중화경제권' 등 소지

역의 경제권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구상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학
]

자들간의 논의단게에 있지만, 
'

동북아겅제권' 구상만은 관련된 국

가와 학자들이 큰 주목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실천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중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

동북아경제권'은 일본열도, 한반도의

남과 북, 중국의 동북 3성, 몽骨,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

을 포함한다. 이돌 6 개국 6 개지방의 총 면적은 약 1,600만 km2로

세게 육지면적의 12.b%를 점하고, 인구는 3억으로 세계인구의 6%

를 차지한다.

동북아경제권은 부존자원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다. 중국, 시베리

아와 조선은 세계적 인 철광산지로 아시아 철강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탄생산국이고, 조선 및 일본

의 석탄생산도 적지 않다. 시베리아와 중국은 후발 산유국으로써

세게 석유생산량의 1/4을 차지한다. 중국의 흑룡강성과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은 매우 풍부한 삼림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의

삼림면적과 임목(林木) 축적량은 세게의 1/4을 차지한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국의 하나로 퐁부한 지하자윈과 가축자원을 가지2

있다. 몽굴의 구리, 형석, 骨리브덴, 우라늄, 금, 중석, 석탄 및 석

유의 매장량도 매우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선에는 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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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니켈, 구리, 은, 마그네사이트 등의 금속광물과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 한반도에 부존하고 있는 석탄은 80% 이상이 무

연탄인데 매장지역의 89%를 북이 차지한다. 매장량 30억톤의 유

연탄도 거의 전부가 북에서 채굴된다.

동북아경제권은 노 동력자원도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만 하더라도 1992년말을 기준으로 총인구 11 억 7,329만

명으로 세계인구의 l /5을 차지한다. 1991년말 기준 노 동력자원 총

수는 전체 인구의 61.3%인 7 억 982만 명이고 이용률은 82.2%에

닿한다. 사회노동자의 산업별 구성비는 1차산업 59.8%, 2차산업

21.4%, 그리고 3 차산업 18.9%로 되어 였으나 사회노동자의 73.8

%인 4 억 3,093만명은 농촌 노 동력이다.

동북아경제권에 속하는 국가들은 경제발전수준, 산업구조, 자본

과 기술, 천연자원 부존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세.계 최선

진 경제대국 일본과 신훙공업국 한국, 그 외의 중국(동북 3성), 시

베리아와 극동지역, 몽골, 조선 등 국가(지역)는 발전도상에 있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미개발국가(지역)이다. 1993년 1인당 국내총생

산액(GDP)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일본은 약 3만 달러, 한국은

7,000달러, 러시아 극동지역은 3,000달러이고 기타 몽골, 조선 및

중국 동북3성은 1,000달러 이하 수준인 후진국가(지역)이다. 권역

내 각국은 산업구조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신속한 경제발전을 해온 일본과 한국경제

는 GOP 혹은 GNP 에서 1차산업의 비중이 퍽 낮은데 비하여 사회

주의체제에 따라 경제발전을 해 온 북방지역은 1차산업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 중국의 경우 2차산업 비중은 한국과 같은 수준이지

만 3차산업의 비중은 한국보다 낮다. 몽골은 광업 비중이 상대적

으로 큰데 2차산업 대부분은 단순 원료가공업이고 3차산업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이 특징 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산업구조상의

큰 격차는 자본의 축적과 산업기술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이

- 91 -



지역내 각국간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울 제시하고 있다. 경

제대국 일본은 산업고도화 단게에 있는 나라로 막대한 자본과 선

진기술을 가지고 있고, 선진대얼에 진입해 가는 한국은 중간단게

의 기술과 자본을 소유하고 있다.

동북아경제권 제국들의 겅제발달 정도와 부존자원의 헌황에서

이 지역의 경제협력은 구주연합 등 기타지역에 비하어 매우 뚜렷

한 특징 이 있다.

첫째, 동북아경제권내 각국간의 경제협력은 경제상의 상호보완

· 호헤성이 경쟁성을 초월한다. 주지하다시피 유럽공동체 A-국은

겅제발전 정도, 자본, 기술, 노동력, 자원 등에서 같은 수준에 있기

에 부득불 치열한 경쟁속에서 자국의 실익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

나 동북아경제권내의 선진 i -
, 신흥공업3-괴- 개발도상국가간에는

겅제발전수준 격차, 부존자원과 자본, 기숩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

에 각국은 권역네 경제협럭 관졈에서 타국의 장점으로 자국의 단

점을 보완하면서 자국의 경제를 더욱 신속히 발전시킬 수 있다.

둘째, 북아경제권내 각국간의 경제협력온 수직분업을 위주로

수평분업과 수직분업 이 교 차적으로 전행된다. 유럽공동체의 경우

각국간의 경제협력은 당연하게 수펑분입 위주로 나타나게 된다.

동북아지역내 선진국, 중진국, 제3세게 국가간의 경제협력은 경제

발전 수준과 산업구조의 심한 격차로 부득불 수직분업의 겅혐을

위주로 할 수 밖에 飯다. 그러나 이린 형식의 경제협력은 고정불

변하지 않고 경제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깃이다. 예로 중 · 한 양국

의 무억관계를 볼 때 수직분업의 경 협도 크게 놀어나고 있다. 중

국의 경제발진은 총체적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기에 산업구

조, 상품구조, 시장경쟁능럭 등에서 일본 · 한국에 크게 떨어지 있

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개]盧영역에서 어떤 기술은 세게 선진수준

에 도달하고 있다. 일본 · 한국은 상품원가를 내리고 상품 판매시

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 , 기술, 산업을 제3국에 이전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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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평분업의 경제협력도 날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

셋째, 동북아경제권내 각국의 상이한 이데올로기, 국가 · 사회제

도, 경제체제로 당분간 경협은 양자간(쌍무)협력 위주에서 차츰

다자간 경제협력으로 발전해야 한다. 유럽공동체의 경우 각국은

모두 자본주의체제를 실시함으로 각국간의 경제협상을 쉽게 이루

어 공동시장의 형식으로 각국의 자본, 기술, 자원, 상품 등이 자유

롭게 제3국에 유통될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권역내에는 한

반도에서 남북이 분단상태에 았고, 일본과 조선이 미수교, 러시아

와 일본간의 북방영토문제,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의 병존

등으로 권역내 각국간의 공동경제협상에 애로가 있어서 당분간은

양자간 경제협력에서 부터 다자간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넷째, 동북아지역내에서 각국은 타국의' 국가제도와 경제운영체

제 인정을 전제로 정경분리와 민관분리의 원칙아래 경제협력을 적

극 추진해야 한다. 이 지역내에 존재하는 정치 · 경제 절서를 기반

으로 미수교 국가간이나 분단된 국가간에는 세계정세 흐름의 주류

에 발맞추어 평화공존과 공동 번영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경분

리의 원칙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고, 민관분리 원칙아래

민간경협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상호교류와

협력으로 정치적 평화공존을 실현하며, 민간경제교류와 협력의 발

전으로 정부간의 경제협조를 추진할 수 있다고 진망된다.

동북아지역의 대부분 국가간의 경제협력은 직접교역의 형식으로

전행되지만, 일부 국가와 지역간은 당분간 직접 경협이 불가능할

경우 제3국(지역)을 통한 간접교역 형식의 경제교류와 협력도 바

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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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두만강지역 개발을 통한 다자간의 경제협력

1 .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의 형성과정

두만강지역 개발계획(TRADP)에는 중국, 러시아, 한국, 조선, 몽

골이 정회원국이고 외에 일본과 아시아개발은헹(ADB)도 참이하

고 있다.

두만강지역 개발에 관한 계힉수립은 관련국가의 협조하에 국제

연합개발기구(UNDP)가 주관하고 있다. 1991년 3월 국제연합개발

기구가 제1차 사업기간(1992-1996)중 남북한, 중국g, 몽골 등 4

국이 참가한 회의에서 세가지 동북아 협력사업(두만강 유역개발,

대기오염과 에너지 사용, 온대지 역 식량증산 등)을 추진키로 하는

게획을 발표함으로써 치음으로 국제적인 다자간 협 력사업을 제기

하였다. 그 후 UNDP는 이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1991년 7월 몽

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4 게국 정부대표를 공식 초청하어 회의를

개최한 결과, 7만강지역 개발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머,

UNDP가 조사단을 구성하여 두만강지역 개발을 헌지조사한 후 보

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9월 UNDP는

두만강지 역 개발을 위한 조 사보고서를 작성하어 관계국 정부에 제

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UNDI]는 장기적 안목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헹해 나아갈 두만강지 역 게발의 구체방안까지 제시하였다.

UNDP는 두만강지역 개발合 위한 세 개의 방안을 제시하었다.

제1안은 각국이 독자적으로 경제특구를 건립하는 방안, 제2안은

각국이 겅제특구를 상호 인접지 역에 건일하여 각국이 행 정 적으로

협조하는 방안, 제3안은 각국이 일정 지역을 하나의 운엉기구에

제공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 동이다.

구체 적으로 겅제특구지 역의 규모와 위 치의 설정에 두가지 방안

을 제기兎다. 하나는 중국 연번의 훈춘, 조선의 나진兮, 러시아의

포시에트항을 연결하는 약 1,000kn{의 소삼각지역이고, 다른 하나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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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연길, 조 선의 청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대

삼각지역이다. 그리고 두만강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천연자원의 공

급, 산업발전, 하부구조의 개선 및 역내무역의 확대효과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지역인 동북아지역 개발기구(NEARDA)를 제기하였

다. 보고서는 두만강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향후 20년간 10 여개

의 헌대적 부두와 50만명의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의 주택

및 관련시설을 건설하는데 약 300억 달러의 투자비용이 소요될 것

으로 추정했다.

1992년 2월 두만강개발계획관리위원회(PMC) 제1차 서울회의에

서 중국, 러시아, 몽골, 남북한, 일본 등 6개국과 UNDP와 아시아

개발은행(ADB)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앞으로의 실무작업 진행방

향을 서로 의논했다. 따라서 300 억 닿러로 추산되는 재원조달을

위한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세계은행(IBRD), 아시아 개발은

행(ADB) 등 국제급융기구 및 민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에 나서기로 했다.

2 .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의 의의

두만강 하구는 동북아시아지역 교통의 요충지일뿐 아니라 풍부

한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보유하고 였는 곳으로 오래전부터 주변지

역 국가들의 관심 대상으로 되어 왔다w 그러나 과거 60 여년동안

주변국가의 정치 · 군사적 대치로 인하여 경제교류와 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거대한

개발잠재 과 제적 중요성은 오랫동안 · 군사 인 목 에

가리워져 있었다. 그러던중 금세기 80년대부터 냉전시대의 종식과

더불어 중국 . 러시아의 개혁 · 개방으로 각국은 새로운 경제전쟁시

대에 발맞추어 다자간의 경제협력으로 두만강지역의 경제잠재력을

개발하여 자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논의가 대두되기 시

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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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두만강지역 개발구상은 두만강 하구지역 주변국가들의

경제적 번영을 모색할 뿐 아니라 관런국 간의 다자간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지역개발계획이다. 두만강지역 개발계휙의 성사는 경제

면에서 동북아시아와 아 · 태지역 경제협력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 지 역과 아 · 태지 역에 보다 안정된 평

화체제를 이루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첫째, 
'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이 지억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각국 정부차원의 다자간 경제협력사업이라는 점이다. 동북아시아

지역 내의 각국이 상이한 이데올로기, 국가제도, 경제체제를 보유

하지만, 제2차세계대전후 처음으로 국가간 협력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 지 역 경제발전 香 아니라, 아 · 태지역의 안정

평화와 공동번영을 더욱 유력하게 추진 할 깃이다. 두만강지역개

발계획을 UNDP가 직접 주관한다는 사실은 탈냉전시대에 각국간

국제연합의 역할을 제시함으로 국제연합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충

분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둘째, 
'

두만강지역개발게획'은 향후 20 여년간의 발전방향과 구체

적 실천단계 계 을 제공하어, 동북아경제권내 국가듈간의 양자간

및 다자간의 전면적인 경제교류와 경제협력반전 방향에 대한 칭사

진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

두만강지역개발게획'은 중국, 러시아, 몽골 등 국가들이

과거 사회주의 게획경제체제暑 시장경제체로 전환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졌기에 이 개발계획의 실시는 나아가 이들 국가들의 겅제성

장을 촉진하어 사회주의국가의 개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

이다. 이 런 차원에서 
'

두만강지역개발게획'이 중국 등 국가들의 개

혁 · 개방을 지지하고 성공하게 兎다는 점에서 동구 사회주의국가

들의 혁실패와 대조적으로 세게의 큔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본

다.

넷째, 
'

두만강지 역개발게의'의 성사는 이 지역내 미수교국가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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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과 관계개선, 한반도 남북의 경제교류와 협력에 큰 역할

을 할 것임을 감안할 때, 이 지역 내지 아시아 · 태평양지역의 안

정과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의

일본과 조선은 아직까지 국교를 수립하지 못했지만 양국이 공동으

로 개발계획에 참여하는 가운데 적접 · 간접으로 경제교류를 진행

하므로써 양국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관계 개선에도 큰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남븍간에 비록 1991년 12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였지만 아직까지 교 류 · 협

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이 본 궤도에 오르면 남북간 직접 경제교류는 곤란하더라도 제3국

을 통한 간접 경제교류와 협력은 할 수 있어서 남북한의 통일에도 
-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개혁 · 개방정책의 성공은 북한

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남북한 화해공존과 공존공영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섯째, 
'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재원조달문제와 관련하여 세계

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관 및 권역외

국가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기에 본 계획 실시에는 역내 국가

들뿐 아니라 권역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도 수반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은 이 지역내 국가들 뿐만 아니라 권

역밖 국가들에게 까지도 관심을 불러 일으켜 그 들과의 경제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 .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의 전망과 관련 국가들의 태도

'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의 개발방안, 규모와 위치, 개발목적 둥의

선택은 각국의 경제이익과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때문에 앞으

로 실무작업을 추진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두만강지역의 현실적 개

발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관련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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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숭인할 수 있는 최종적인 함리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두만강지역은 오랫동안 정 치 · 군사적 대결이 있어 왔턴 역

사적 이유로 인해 발전 잠재력을 게발하지 못한 닥후한 지역이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지역간에는 주로 물물교촨에

의한 번경무역의 방법으로 경제적 교 류와 협력을 진행해 왔다. 이

같은 지 역경제 여건울 감안할 때 두만강지억 개발에는 중 · 장기적

으로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두만강

에 인접한 중국의 동북 3 성, 조선 및 러시아의 극동지역간의 교 역

그리고, 일본, 한국, 몽골, 태평양지역 국가들간의 중게무역을 포함

한 교역량 및 교역 상품구조를 예측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도시시

설 및 사회간접시설의 개발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작업부터 시작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어 이 지역의

당면한 겅제교류와 협력과제暑 추진하는 한편, 두만강 개발계획과

관련한 인접 3개국의 공업단지, 산업지역, 도시개발, 항만, 공항,

철도, 도로 동 사최간접시실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유한

과제이다.

두만강지억의 무역과 투자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

하어는, 우선 중국, 러 시아, 조선 등 접경 3국의 현행 법률제도 등

을 분석하고 관련국들이 모두 찬성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계

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특구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최선의 다자간 협력방안을 각국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설정해야 한

다.

개발게 획관리위원회(PMC)는 1992넌 10 월 북징의 제2차회의에

서 두만강지역 개발을 위한 4개원칙(주권존중, 토지임차, 국제관

리, 투자유치>과 기구구성 2원화(5개국 정부간 위원회, 3 개 유역국

간 위원회, 투자유치위윈회)에 관해 합의함으로써, 개발계획의 실

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3년 5월 평양에서 열린 제3차

PMC 회의는 접경국들의 토지임차, 참가국들간의 정부간 조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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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운영, 개발 시행기구인 두만강개발공사 설립 등의 원칙을

결정함으로써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의 실시에 펄요한 기본틀을 마

련했다. 그러나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두만

강개발의 청사진을 이루는데 필요한 300 억 달러의 재원을 조달하

는 것이 최대의 관긴으로 남아 있다.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이 성공하려뎐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참여국

가들의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노 력이다. 그러나 관련 국가들은

두만강개발 이익과 방향에 상이한 태도 · 전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개혁 · 개방으로 지난 15년동안· 지속적 경제성장을 닿성

하고 있다. 1978-1993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9%, 특히 1992년

과 1993년 GNP성장률이 12.8%와 13.4%의 높은 수준에 달했다.

지속적인 경제의 고 속성장으로 중국은 거대한 잠재시장의 상태에

서 오늘날은 날로 확대되는 현실시장으로 전환했다. 1992년 중국

의 수출 · 수입 총액은 l,656억 달러연데, 그 중에서 l,263억 닿러의

교 역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내의 국가들과 진행되었으며, 이는 총

교역액의 76%를 점한다. 1978년 중국의 대외무역 총액이 세계 32

위에서 1993년에는 제 11 위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의 추산에 의하

뎐 2000년에는 중국의 연간교역 총액이 4
,
000억 달러 규모로 증가

할 것이라 하는데, 이는 관련국가와 국제시장에 좋은 기회를 제공

하게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개혁 · 개방정책의 성공으로 중국은

이미 가장 유리한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1979-1993년까지 중국

에서 이미 비준한 외국자본 투자항목은 17만 4천가지, 실제유입

외국자본액은 259억 6천만 달러, 1993년 1년내 새로 비준한 의국

자본 투자항목은 8만 3천가지에 달한다.

미국 뉴욕타임즈의 한 전문가의 추산에 의하면 금세기 말까지

중국에 기초공업과 기초시셜 건설에 5천 6 백억 달러의 막대한 자

금이 필요하여 외국자본을 대 량적으로 도 입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기초건설 항목의 1%를 미국이 수주할 경우 10만명의 미국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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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기회를 잉게 된다고 전망하었다. 1980넌대 중국은 아 · 태지역

의 산업구조 조정의 기회를 집고, 이 지 역내의 수직분업과 협력에

서 대량적 기술과 자본을 흡수했는데, 이것은 중국 경제가 고속성

. 장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90넌대에 들어서면서 이 지역의 국

제분업이 수직분엽에서 점차적으로 수직분업과 수평분업이 병행하

는 추세에 맞추어 계속 대량적인 선진기숩과 외국자본올 받아들일

것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의 생산력 발전수준의 차이로 현대화

건설에는 선진적인 철단기술 뿐 아니라 중간수준의 기술도 많이

요구된다. 중국은 두만강접경 국가이지만, 조선 · 러시아와 달리 두

만강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때문에 두만강을 이용하여 동해에

진출하는 이러가지 방안에 매우 관셤이 있어서 두만강지역의 교통

및 수송망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또 두만강지역 발 기

회를 이용하이 중국 동해연안보다 80년대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한 동북3성 경제를 신속히 발전시키려고 기도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개혁과정에서 중국과 달리 먼저 정치개헉으로 치

얼한 정치적 갈등과 심각한 민족 모 순으로 국가안정의 혼란상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제 혁에서도 경직된 게획경제체제를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중에서도 곡절의 길을 걸으먼서 국민경제 발

전의 역성장으로 업청난 경제위기를 초래兎다. 이런 상촹에서 러

시아는 국내개혁과 동북아지역, 특히 두만강지역 개발에 적극 참

여함으로써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Ill]]-른 시일내에 겅제를 회복시키

려고 하고 있다. 그 러나 러시아는 소삼각지역의 두만강개발을 반

대하면서도 대삼각지역 두만강개발에는 적극적 인 태도릅 보이고

있다. 러시아측은 두만강 하류지역 개발은 중국과 조선 항만을 위

주로 제3국과 해외에 진출할 때 자기들의 기존 항구인 블라디보스

톡과 나호트카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

다-

조선의 경제발젼은 근넌에 와서 침체상태에 처해 있다.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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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990년 까지의 4년간 연평균 성장율은 1.2%이지만, 1991년

의 성장율은 막이너스 5.20%를 기록했다. 구 소련의 해체,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 · 개방조치와 중국의 실리경제 추구는 조선

의 대외경제기반을 붕괴시켜 조선경제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과거의 폐쇄정책에서 탈피해 동북아지역,

특히 두만강지역개발에 적극 참가하여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려

노 력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법 등 해익투자 유치와 관련한

법규를 정비하여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모 색하고 있T

두만강개발과 관련하여 두만강하구 연안도시 나진-선봉을 자유

무역지대로 설정하며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선포하고 대대적으

로 발전시킬 계획을 내세웠다. 이 지역의 경제협력과 더불어 산업

및 관광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머지 않는 앞낳 이곳이 해운,

항공의 요충지가 되리라는 점에서 미국, 캐나다 등 서방세게가 관

심과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다.

몽골은 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국가이1 몽골은 광업

비중이 매우 큰데 이것은 국가경제의 자원의존도가 그만큼 크다는

젓을 의미한다. 몽골의 2차산업은 단순 원료가공업에 있고 3차산

업 비중이 매우 낮다. 몽골도 여타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계

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국내개혁과 대외개방정

책을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두만강지역 개발, 나아가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 적극 참여할 태도를 보이고 있1 몽골은 이 지역의

내륙국가로서 두만강지역 개발을 통해 동북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교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제고를 도모하고 있T

한국은 과거 30여년간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세계에 이름을 떨

친 아시아 4소룡중 으뜸(亞洲四게·龍之首) 칭호를 받고 있다. 한국

은 제6차 5 개년경제개발계획기간(1987-1991)에 연평균 10%의

성장율을 나타東지만 1992년에는 4.3%로 내려갔다. 그러나 신경

제 5 개년 계획기간(1993-1997)의 경제성장은 연평균 6w7-7.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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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승할 것으로 에 된다- 1998넌 1인당 GNl] 수준은 1 만 2친달

러를 초과할 계苟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경제발전이 叫르면 1마를

수록 그만큼 각종자원 수요-도 늘어간다. 따라서 M 骨력 부족과 높

은 임금으로 많은 어러움을 겪고 있다. 동북아경제권 형성이 한국

의 서해안개발정책과 일치되어 두만강지역 개발로써 중국 동북 3

성 및 러시아 극동지방과 경제협력을 이룩하어 오랫동안 소외도]었

던 한국의 서해안경제발전을 촉진시킬 짓이며 이를 위해 이 지역

개발에 적극 나서리라고 에상된다. 아울·러 조선도 두만강지역 게

발사업을 통해 국제사최의 힙조와 경험, 학습으로 자국의 경제개

방을 가속화하여 경제를 발진시킬 깃이다. 북한의 개혁 . 개방이

본격화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신속한 발전이 이룩되면 남북한 경

제교류와 통일업무에도 큰 기반이 된다.

일본은 이 지역내 제일 큰 경제대국이다. 일본은 1992-93넌에
고

1.5% 이내의 비교적 낮은 성장으로 조정기릅 맞은뒤 1994년부터

다시 선진국 가운데서 가장 높은 4 0 이상의 성장추세를 나타낼 것

으로 전망된다. 이 런 성장율을 유지할 경우 1998년에는 1인당

0DP가 세게에서 가장 큰 약 4만 5천달러에 이를 것이다. 일본의

이 런 높은 경제성장 결과는 이 지역에 라대한 자본과 선진적 기술

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젓을 설명한다.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이 지

역의 경제협력보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의 지배력을 확보하려

고 신경을 쓰고 있다. 일본은 7만강지역 개발계획의 경제효율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조심스럽게 참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만강지역 개발사업이 활할히 진행될 때 일본 서해안 경제발전에

도 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따라서 두만강지역을 경유하여 유럽으로

진출하는 수송로 이용에 큰 관심을 돌리고 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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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남북한 교류와 경협의 의의

199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과 북

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

채택하였다. 이 합의서의 채택으로 남북관계는 과거의 불신과 대

립관계에서 상대방 체제의 인정과 존중, 화해 · 공존, 교 류 ·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였다.

합 서 한 남북통 은 상 방 체 을 且 하는 
'

탈이데올로기의 민족통합으로서 정치적 · 군사적 통합을 절대로 반

대할 뿐 아니라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삼키는 
'

흡수통일'도 허락하

지 않는다- 남북한 교 류 · 협력은 경제분약와 비경제분야에서 광범

위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이 평화공존하며 진행하는 교

류 · 협력은 헌실적으로나 원대한 차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첫째, 남과 북은 인적, 경제적, 문화적 교 류 · 협력의 과정을 통

해 서로의 대결과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간의 이해로 민족동질성

회복을 기초로 평화공존 · 공영을 이룩하고, 민족통일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둘째, 남과 북의 경제교류 · 협력은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실제적

기반을 조성한다. 주지하다시피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통일이후의 경제 후유증이다. 현재 국민경제 발전
I

의 전체 수준면에서 남북은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1990년 북의

GNP는 231 억달러로 남의 1/10수준에 달하고 1인당 GNP는 l,064

닿러로 남의 1/5수준이다. 북이 중국식 개혁 · 개방을 받아들이고

남북간 교 류협력을 확대하면 경제적 곤경을 모 면하고 국민경제가

신속히 발전, 국먼생활수준도 크게 개선되리라고 믿는다. 만약 북

의 1인당 GNP수준을 2천달러 내지 3천달러로 높여 놓은 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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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이룬다떤 독일통일에서 보는 후유증을 크게 겅감시컬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셋째, 남북한 경제교류 · 협력은 잉7측의 겅제관리체제, 경제발전

수준, 산업구조, 당먼한 겅제문제 동의 차별을 기반으로 진행되기

에 호해 · 보완성이 경쟁성을 초월하는 특성으로 서로가 비교적 실

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가능성

남과 북은 오랫동안 서로 상반된 경제발전전략과 정책을 실시해

왔다. 북한은 사최주의 계획경제체제하에 자력갱생 · 자립경제를

추구하어 대외개방을 무시하는 폐쇄정책을 실행하면서, 경제의 급

속한 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업보다는 공

업을, 경공업보다는 중공오]을, 소비재보다는 생산재 생산을 중시해

왔다. 중공업 우선정책의 지속적인 추구로 겅공업과 생활소비재공

업이 상대 적으로 낙후하이 십지어 생촬필수품의 결꾑을 빚어냈다.

이와 반대로 남한은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추구하면서 가공업 생

산에 높은 비중을 둔 경제구조를 형성해 왔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국제분업을 기초로 농업보다는 공업을 강조하면서 수출산업의 육

성을 위한 공업화 전략으로 소비재 공업, 중간재공업, 자본재 공

업, 지식 및 정보산업의 순서로 발전해 왔다.

남북의 겅제교류와 협력에서 북은 천언자윈과 노 동력면에서, 남

은 자본과 기술먼에서 각각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w 남북 경제교류

협 력의 가X셩을 산업구조, 자원구조, 7역구조의 비교에시 충분하

게 볼 수 있다.

첫째, 산업구조띤에서 1차산업인 농 · 임 · 수 · 축산업 등에 있어

서 남과 북은 거의 같은 3'L조를 갖고 있어 수평적 무역이 가눙하

다. 2차산업인 공업부문에 있어서는 중공업과 경공업 모 두가 남이

우위에 있는데 특히 징공업에 있어서는 품省 · 수량 · 품종 등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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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우위에 있다. 따라서 경공업분야가 대북진출의 중심을 이

루게 될 것이다. 중화학공업 분야의 석유화학공업과 정유산업에서

도 남이 우위를 갖고 았다. 그러나 금속공엽분야의 철강업은 남이,

비철금속업은 북이 우위에 있고, 기계공업의 자동차 · 조선업은 남
w

이, 공작기계업은 북이 우세에 있다.

둘째, 자원구조면에서 지하 광물자원과 지상 관광자원에서 모두

북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철 및 비철금속공업의 소재와

유연탄 및 무연탄 등 에너지자원에서 북은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

다. 그리고 북은 금강산 등 국제적 관광명소를 개발할 수 있는 자

.

원도 소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남은 자원 빈국으로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것도 원거리 운송으로 가로 구입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북은 자원 수요가 적고 개발도 잘 되지 못해 거의

자급자족상태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 풍부한 자원을 외화획득 등으

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남은 자본과 기술은 갖고 있지만 개발

자원이 없으므로 이 분야에서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상호 보완

적 실익을 얻을 수 있다.

셋째, 무역구조면에서 우선 무역규모에 남북은 큰 차이를 갖고

있다. 1990년 북의 수출액은 20 억 달러로 남의 632억 달러의 3%

에 불과하다. 수출입 상품의 구성으로 볼 때 북은 아직도 1차산품

중심의 수출과 2차산품 중심의 수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남은 완제품 중심의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 중심의 1차

산품을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낱과 북은 수출입상품 구성면에서

수직 무역협력을 할 수 있고 부분적 공산품에 있어서는 수평무역

협력을 형성할 수도 있다.

3 . 동북아지역을 중개로 하는 남북교류와 협력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남과 북은 대결공존에서 화해적 공존

공영으로 전환하여 남북간 교 류와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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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저해요인으로 당사자간의 직접·교류 · 협력은 매우 큰 곤

란이 있어서 부득불 동북아지역과 제3국울 통한 간접적 교 류와 협

력을 추진 할 수 밖에 없다.

첫째, 비경제 분야에서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어 동북 3성

조선족을 중개로 남북교류 · 협력 촬동을 진헹해야 한다. 오랜 세

월에 걸쳐 남북간에 이루어진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려면 서로의

왕래와 상봉이 이루어저야 하머 남북간 이산가 들의 왕래와 상할

은 이 지역을 중개로 진행할 수 있다. 다음 순위로서 사최, 문화,

예술, 체육 등 분야에서 교 류 · 협력을 진행한다면 필연적으로 남

북통일과 맨족통합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 동북 3성에서 우리 민

족이 집결해 있는 언길시, 장各시, 심양시, 할빈시 등 도시에 남북

의 언합으로 혹은 남과 북에서 각기 주최하는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경제교류 학술회의, 민족문화에술 언구최 동을 개최하어 지5L

촌 각지에 흩어저 사는 동포 대표骨을 한데 모아 사회체제와 이념

의 장벽을 넘어 펑화와 번영을 추3L하면서 우리 민족의 우수한 고

유문화와 전통을 게송하고 발전시키며 민족 동질성을 기반으로 민

족단합을 추진할 수 있다. 남과 북은 각기 경제, 학술, 문예, 스포
때

츠 등 대표단을 이 지역에 파견해 순회보고, 순회공연 등 촬동으

로 남과 북의 어제와 오늘, 내 일을 동포사회에 홍보함으로써 해외

동포들이 고 국을 q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중국동포들도 민족예술단, 체육대표단, 학술보고단 등

을 조직하여 고 국을 방문하면서 해외동포들의 정치, 사회, 문화,

경 생촬을 남북 국민들에게 소개하5-'l-, 또한 해외동포들이 목격한

냠북경제, 문화, 사회발전의 헌황과 전망을 싱-대방에게 전달하여

상호의 오해를 해소시컨다면 바람직한 통일환겅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동북아지 역을 중개로 겅 제분야에서 남북간 직접 · 간접의

교 류와 협릭을 진헹할 수 있다. 骨북아지역의 중심지대인 동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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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광할한 토지와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고 노 동력이 풍부하며

공업기초가 든든하여 한국자본과 선진기술을 흡수 · 소화할 수 있

는 거대한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한

합작기업, 중조 합작기업 등은 자기 상품을 제3국에 수출할 경우

이 지역을 매체로 남북간 경제교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동북아지

역의 양자간, 혹은 다자간 경협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써 남북경

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간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자원

공동개발, 경공업분야 협력, 교 통통신시설 건설 등에서 구체적인

협력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제연합개발기구(UNDP)가

주관하는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은 남과 북이 양자간 및 다자간 경

제협력에 참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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飜 발제 l[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방안과 전망

장 현 순*

현재 세계의 주류는 각국의 경제가 국제화의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특히 80년대 들어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은 더욱 활

발해지고 있다. 이 지 역의 경제협력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어 우

리는 아래와 같은 떨개의 문제를 잘 해결하어야 될 것이라고 본

다.

l . 경제협력의 새 질서

동북아지역은 중국· 일본·북한·한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로 구성

되어 있으머 이 지역에는 사최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또 선

진국과 신훙공업국, 발진도상국이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겅제힙

력은 동서간 협 력과 닙-북간 헙 력이기 때문 동서모순과 날북모순

이 존재하고 있다. 그 러므로 동북아의 경제협력은 매우 복잡하며

모순이 아주 많은 것이다.

젼후 이 지 역의 경제관게는 많은 우어곡절을 겪었다. 즉 자본주

의국가의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경제 적 봉쇄와 동일 사회제도간의

경제협력의 동시벙존시기(60넌대 밀까지), 동·서 국가간의 경제교

류가 정식으로 시작된 시기(70년대 초부터 80년대 상뱐기, 무역위

주), 동·서 경제관게의 발전시기(80년대 후반기부터 힌재까지, 직

w w w m w w

lit 중국, 대 련 일본겅제연구소장, 중국 동북인M대학졸업, 긷힌대 일본연구소
교수 억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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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투자의 정식개시)가 이를 말해준다. 이 기간에 중국과 구소련은

잠시 중단은 있였으나 경제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일본과 한

국의 경제관계 또한 계속되어 왔다.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지 있

는 국가간의 경제관계에 있어서 대외무역의 발전은 비교적 빠르

며, 대외平자, 더우기 적접투자의 발전속도는 비교적 느 렸다. 그

주요한 원인은 자본주의국가가 사회주의국가의 투자환경에 대해

많은 고려와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989년 중국에서 발생한 
'

6·4사건'은 중국정부가 자국의 법를곽

정책에 의거하여 반혁명동란을 분쇄하고 나라의 정상적 질서를 유

지하였다. 이 사건은 순수중국의 내졍이었지만, 서방 각국은 중국

에 대해 경제제재를 실시함으로써 중국과 서방각국과의 경제관계

는 중단되었다. 이것은 중국내정을 간섭하는 것으로서 동북아의

경제협력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 앞으로도 동북아 각국 내부에

서 각종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며 만약 이 때 서로 타국의 내

정을 간섭한다면 이 지역의 경제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동서관계와 남북관계가 존재하는 동북아지역에서 경제

협력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각국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할 새로운

국제질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새 국제질서는 응당 주권과 영토

를 서로 존중하며, 상호 불가침 · 상호 내정불간섭 · 호헤평등·평화공

존의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핵심은 상호 내정불간섭으

로 서 각국 정부와 인민은 모두 자국의 국가정세에 의하여 자기의

사회제도와 의식형태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역사발전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는

지구상에서 평화공존할 수 있으며 정상적 관계로 발전시켜 우호적

인 왕래와 협력을 할 수 있다. 현재 세계의 진보는 사회주의와 자

본주의 이 두 제도의 평화공존과 상호경쟁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

다. 사회주의제도의- 존재와 발전은 자본주의제도로 하여금 적지

않은 개혁을 실시하게 만들었다. 즉,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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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최보장정도의 향상 둥이다. 사회주의제도는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먼서도 개혁과 게%-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의 좋은 것을 많

이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자주독립적 펑화·외교정책을 실헹하며

사회제도와 의식형태·문회-전통·종교신잉-의 차이가 국가간의 정상

관계를 수립하고 반전시키는데 장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젓울 일

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자본주의국가는 과거 무력과 겅제봉쇄로서 사회주

의국가를 소멸시키려고 兎으나 실패히-였으며, 또한 지금은 사회주

의국가가 자본주의국가로 바뀔것을 전제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만약 사최주의제도를 견지한다면 직접투자와 경제원조를 하지 않

으리 히f 심지어 사회주의국가의 내부문제처리가 자본주의 국가

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곧 경제제재를 실시하려고 한다. 이것

은 타국의 내 정간섭 이머 자기의 제도와 의식헝태를 타국에 강요하

는 행위다. 이 깃은 근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며 전부 실패하고

말 것이다.

각국의 정부와 인민이 어떠한 사회제도와 의식형태를 선택하는

가 하는 것은 각국의 권리와 자유이므로 절대 간섭해서는 안된다.

두 제도가 병존하고 있는 힌 세계에서 응당 평화공존하먼서 경쟁

과 비교하는 과정중에 각국의 정부와 인민으로 하여금 두 제도의

우열을 인식하여 자기의 우세를 살리고 열세를 극복하며 남의 장

점을 흡수, 자기나라의 정세에 부합되고 그 나라 인먼에게 유리한

사최제도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역사의 발전과 세계의 진보는

우선 각국의 긴설과 혁명(개혁을 포함), 즉 기술혁명 · 문화혁명 . 사

회제도의 혁명 등을 거처 실헌되는 것이다. 그 건설과 혁명의 내

용과 방식도 옹당 그 나라의 정부와 인민이 스스로 선택하어야 한

다. 어느 한 나라가 건설과 혁명을 수행할 때 타국은 그를 간섭하

지는 못하지만 그 나라의 요구에 의하이 자발적으로 그를 지지하

고 지원할 수는 있다. 그 러나 어떠한 나라라도 다른 나라에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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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산입을 후전그룹에게 양도하고 그 선진그롭은 더욱 더 고도적

이머 부가가치가 더욱 높은 지식 집약헝 산업으로 이행叫는 과정이

이루어 지는데, 일본은 기묘하게 이 젼환을 실시하어 아시아의

NICS 와 ASEAN 각국에 그의 경제발전에 적용된 산업을 이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그 과정이 더욱 진행되어 나갑으로써 다른 나라

들에게도 엉향이 끼치게 될 것이다.

이 
'

기러기행렬적 발진론'은 전후 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 과정

과 국제분업의 한 면의 상황 반영한 깃이므로 일정한 한계가 있

는 것이 긴 하지만 그러나 그 들이 말하는 
'

기 러기헹 럴적 발전'의 영

헝7이 아시아 각 나라에 미처서 만익7 동북아 겅제협력이 이 
'

기러

기헹럴적 발전'의 모 헝으로 진행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 앞서기 문제이다. 동북아 경제발전에서 전후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이 앞서고 한국이 그 뒤를 잇고 중국 등 기타 국가가 그

뒤를 따르는 국먼, 즉 소위 
'

기 러기행 럴적 曾전'이 형성 되었다. 금

후 상당한 기간동안 이 
'

7
'

1러기'헹省적 발기'은 게속될 깃이라고 보

며 그 것은 역사적으로 헝성된 긱-국간의 경제기술의 걱차이기 때문

에 이의 소멀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 
'

기 러기헹릴적

발전'이 보어주는 것은 겅제기숩의 발전수준과 부유정도의 격차

및 동북아 경제발진과정상의 적-용의 대소를 말하는 깃이지 겅제

발전의 속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 일<학자骨01 
'

기 러기헹 럴적 발전'울 주장하는 목적온 아시

아 경제빌전에서의 일본의 주도적 위치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일뵨

이 한 시기에 아시아 각국으] 겅제빌전을 이2計어 나가는 선봉적 역

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찬성하지만 만약 일본의 주도적

위치를 고 정화시커 다른 각국은 엉원히 일본의 뒤를 따라오라는

깃이라면 이는 비과학적 이미 익사발전의 볍칙을 위반하는 것이라

고 본다. 동북아 각국의 겅x]'11짠전 상촹을 보면 일본경제는 고속성

장이후 다시금 발전속도가 4-5%로 하강 하었으며 한국과 중국의

. - 1 12 - -



경제발전 속도는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발전

속도의 차이는 후진국이 선전국을 앞설 수 있는 조건을 이루어 주

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어느 한 나라가 일본을 대신하여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따라서 뒤따라 가던 기러기가 앞서게 되고 따

라가던 기러기가 가장 앞선 기러기가 되면 원래의 기러기행렬은

파괴되어 
'

기러기행렬적 발전'은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비록 
'

기러기행렬적 발전'이 전개되는 상황이라도 가장 앞선 국

가가 모든 경제기술 면에서 모 두 앞서는 것은 아니며 그외 뒤떨어

진 면도 있는 것이다. 일본은 경제발전 수준과 일반산업기술 등의

방면에서는 앞선 지위에 있지만 우주기술과 한의, 한방약 및 기초

과학 연구 등의 방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뒤떨어져 있7 한

시기에 있어서 총체적인 경제기술의 발전으로 보면 선진과 후진의

구별이 있지만, 구체적 분야에서는 제각기 우세를 차지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응당 각자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반드시 남의 장점을 배워 자기의 단점을

보충해야 한다.

둘째, 국제분업 문제이다. 동북아 각국은 역사조건·자연조건·경
a

제기술 발전수준·문화수준 등의 격차로 인하여 경제기술협력에서

일정한 국제분업이 형성되어 각국의 우세한 부분으로 상호 보충하

고 있다. 예를 들면, 중· 일 경제기술협력에서 일상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

중국은 풍부한 노 동력자윈과 대규모의 시장을 제공하고 일

본은 자본·생산기술·경영방법·인적자원·해외시장 등을 제공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국제분업으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

므로 단기간내에는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중·일

양국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N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방식의 국제분업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이를 영구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합리한 국제

분업을 이용, 새롭고 합리적인 국제분업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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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조하여야 한다. 만약, 우리가 2)별학자들이 주장하는 
'

기러기행

렬적 발전'의 국제분업에 의하여 중국은 노 동집약헝 전통산업을

발전시키고 일본은 지식집약형 선진산업을 발전시키는 동북아 경

제협력을 실시한다면 그 겯과는 매우 나쁜 상촹으로 되고 말 것이

다. 이 기 러기행렬적 발전식 국제분업의 영구화는 결국 경제적 종

속관계를 조성하여 후진국 겅제발진의 기형화를 가져옴으로써 영

원히 경제자립을 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한펀으로는 실제에서 출발하어

기존의 국제뵨.업을 잘 이용하여 각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머, 다른

한편에서는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조건을 적극 창조하여 불합리한

국제분업을 될수록 1반리 없에고 합리적 인 국제분업을 실현하기 위

하어 공骨 노 력해야 한다- 이 렇게 함으로써 평동호혜의 원칙이 실

현될 수 있으머 -y북아 경제협력 이 장기 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11 . 소위 
'

공평'경쟁 문제

일본학자는 
"

앞으로의 중· 일 산업협력에서 중국의 참여는 이 지

역의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머 일부에서는 경게가 필요하

다는 견해도 있다. 사소한 마찰을 일으키지 말고 경제원칙에 의한

무리가 없는 참어를 기대한다. 기업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중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아

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에서나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모두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력과 경쟁문제를 잘 해결해야 할 젓이다.

동북아 겅제협 력은 경쟁의 기초위에서의 협력이며, 협력 조건하

에 경쟁 이기 때문에 경쟁은 절대적이며 협력은 성-대적이다. 상품

경제의 국제사최에서는 상품경제의 운영 메카니즘과 법칙에 의하

어 협력에 참가하는 성원들은 모두 최대의 이 익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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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성원중에서 어느 한 성원의 최대의 이익은 다른 성원의 손실

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실을 보게 될 지도 모르는 성원은

이를 피하고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므로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경쟁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국제적인 경제협력에서 일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이 강한 성원은

모두 
'

공평'경쟁을 주장하고 있다. 그 들이 주장하는 소위 
'

공평'경

쟁이란 각 성원간의 완전한 상품경제의 운영 메카니즘과 법칙에

의거, 어떤 비경제적 요소가 부가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각자의 국

제경쟁력에 의한 상호경쟁이다. 이 
'

공평' 경쟁은 어떤 강국이 비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여 약소국의 재화를 약탈하는 것 보다는 매

우 좋은 것이지만 이런 
'

공평' 경쟁은 국제경쟁력이 강한 국가에

유리하고 국제경쟁력이 약한 국가에는 불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경제협력에서 그 국제경쟁력이 강한 나라는 
'

공평' 경쟁을 강

력히 주장하며 보호정책을 반대하여 자기의 우세를 유지하려 함으

로써 그 세력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소위 
'

공평'경쟁은 실제상으로는 불공평한 것이다. 그것은 국제

경제협력에 창가하는 각 성원이 경제기술발전과 실력, 국제경쟁력

등의 방면에서 상당히 큰 격차가 존재하는 조건하에서는 유리한

지위에 있는 성윈은 이익을 보며 불리한 지위에 처한 성윈은 손해

를 보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의 국제경제협력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경제협력에서 불리한 지위에 처한 나라들은

기본상 모두 보호정책과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경제협력에서 불리한 지위에 처한 나라가 일정한

보호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국제상식이며 또 부인할 수 없는 정당

한 일이다. 그러나 국제협력에서 보호정책을 통하여 경제의 고속

성장을 효율적으로 이룩하고 지금까지도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

는 일본이 국제경쟁력이 비교적 약한 나라에 대하여 
'

공평'경쟁의

실시를 요구하며 보호정책의 실시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참말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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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

공평'경쟁 원칙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되며 보호정책을 포

함한 각종 유리한 정책고]- 조치를 채택하어 자국의 정당한 귄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국제경제협력에서 보호와 협 력은 병존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국제겅제 협력에 참가하는 나라들은 모 두 자국의 겅제적 권리와 이

익을 보호하고 있지만 각국의 사정에 따라 겅제, 기술 발전의 수

준과 살력 및 발전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호의 범위와 정도가

다를 뿐이7 이 차이가 핵-제경제협력의 기최와 조건을 이루어, 각

국은 자기에게 유리한 먼으로 협력에 참가하며 또 헙력을 통하어

각자의 우세를 발휘하게 됨으로써 국제겅제협력의 호혜펑등 원칙

이 실헌되는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은 이 지 역 각국의 경제발전과 지역의 안정에

모두 유리한 것이므로 이 협력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 성

원국은 자기의 실제에서 출발하어 적극적으로 노럭해야 한다. 후

진국은 분발하여 자립갱생의 능력울 1게양하머 협 력할 수 있는 환

겅을 조성하어 선진국의 장점을 배우고 이용하어야 한다. 그 럼으

로써 약점을 될수록 빨리 극복하고 자기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

이 국제겅쟁 럭을 兮강시켜 동북아 국제경제협력에 공헌해야 한다.

선진국은 경제 · 기숟의 우세를 충분히 발취.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

익을 추구하는 昏시에 후진국을 지원하이 동북아 지역의 공동받전

을 위하어 더욱 관 공헌을 해야 할 깃이다. 신진국과 후진국의 경

제헙 럭은 주로 기업간의 협 력을 兮하여 추진되지만 기업은 경영체

이므로 겅 영 이 익을 중시하지 않을 수 但다. 따라서 선진국의 기업

이 직접 후진국의 기업을 지원하기는 비교적 곤란하므로 마땅히

그 기업에 속해있는 국가暑 통하여 실신시커야 한다. 선진국은 이

익추구에 있어 보다 거시 적인 안목0'11서 출반하이 인류의 평화와

발전合 위하여 후진국合 적3적으i료 지원하여야 한다. 지윈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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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결과적으로는 상호적인 것으로서 선진국이 후진국을 지원하

는 것은 결국 선진국에 유리한 것이다.

IV. 세계적 협력과 지역적 협력

지금 세계에는 두가지 경제발전 추세, 즉 세계적 경제협력과 지

역적 경제협력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경제는 전 지구화의 방향으

로 발전하고 있고 한 나라와 한 지역의 경제는 전 세계와 연결되

어 각종 경제교류를 통해 세계경제의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리적·역사적 조건으로 인한 각 지역의 특수한 이익을 유

지 · 보호하기 위한 지역적 경제협력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협

력은 
'

경제권' 즉 유럽공동체(EC),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등

으로 발전되고 였다. 세계각국 경제의 국제화의 통일성에서 보면

지역적 경제협력은 세계적 경제협력을 위한 조성부분으로 이 두

협력을 서로 촉진시켜 각국 경제의 국제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

다. 그러나 만약 지역적 경제협력을 세계적 경제협력과 대립시킨

다면 각국경제의 국제화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불리할 뿐만 아니

라, 세계경제발전에도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지역적 경제협력은 마땅히 모든 성원에 대하여 유리하게 호혜평

등을 실현하여 서로 지원함으로써 공동 발전하여야 하며 비성원국

에 대하여 배타적 정책과 조 치를 채택하여 그 들의 이익에 손실을

끼쳐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적 협력은 필요하며 또

합리적이다. 그러나 지역적 경제협력의 츨발점이 다른 지역과 나

라에 대항해서 비성원국을 배척하여 개별적 성원국의 특수이익만

을 추구 한다면 그것은 세계경제의 전 지구화 추세에 배치되는 것

이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파괴하여 세계경제의 혼란을 일으키

게 된다. 특히 세계의 다극화 시대에 있어서 지역적 경제협력을
'

경제권'으로 한 차원 높여 어느 한 극의 세력범위가 된다면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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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아주 나쁜 상황으로 된 것이며 세계가 사분오열되어 다극적

대 림의 국변이 나타날 가능성 이 있다.

동북아 겅제협 력의 조 견은 갖추어저 있으머 이는 동북아 각국에

게 모두 유리한 깃이므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국제/업에 의하어 자국의 우세를 발휘하고 남의 장점을

배워 자기의 단점을 보충함으로써 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켜 동

북아 지역의 경제를 발진시커야 한다. 이와 같은 경제헙력은 세계

겅제의 발전과 전 지구촤에 W 리하다. 그것은 동북아 각국의 겅제

럭과 국제협력을 증강시키기 때문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우리

는 반드시 이 지역의 협력과 전 세계적 협력과의 관게를 조화시켜

야 한다. 첫째, 이 지억의 협력을 강화할 때에 다른 지역국가와의

협력도 배 척하지 않아야 한다. 둘쩨, 이 지역의 협력을 위하어 채

텍한 정책과 조치가 다른 지역 국가의 권리와 이의에 손실을 주어

서는 안된다. 셋째, 이 지역의 협력이 겅제·정치 · 군사의 페권주의

를 초래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동북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동

시에 다른 지역국가와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발전시커 세게의 펑화

와 발전을 위하어 공힌하어야 한다.

동북아 
'

경제권'을 주장하는 분들이 제기하는 그의 필요성과 의

의 및 내용은 
'

경제협력'과 다른 점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무잇 때

문에 반드시 
'

경제권'을 형성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만약 그 들이 주장하는 
'

경제권'이 
'

겅제협력'보다 특수하고

배타적인 것이며 공 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한다먼 여기에는 찬

성할 수 없다.

중국은 사회주의 대국인 동시에 발전도상의 국가로서 겅제긴설

을 중심으로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하어 개혁 · 개방을 견지하면서 4

항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기본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의 대

외개방은 전방위적 인 것으로 펑화공존의 5게항 원칙의 기초위에서

세계 모든 국가와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있고 세게상의 어떤 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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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어떤 지역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또한 자국의 세락

범위를 추구하지 않으며 현재에 있어서 패권을 부르짖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력이 발전된 장래에도 패권을 외치지는 않을 것이

다.

우리는 상술한 몇개의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여 해결함으로써 동

북아에서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아시아와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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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병용*) : 날씨는 덥지만 역사의 도 시 연길에서. 특히 북한

이 급변하는 전촨기에 서]게 각국에서 오신 통일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

러 이런 자리를 마런.해주신 통인원과 연변과학기술대학에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낱먈들이 멋가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제가 한

국일보 미주본사에서 근무할때인 1975넌에 처음 들었던 태펑양 시

대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거기에다가 아시아라는 管을 붙어서 아시아 태평양시대

라고 하고 있으떠 저희들은 이미 아세아 태평양시대에 살고 있습

니다.

20년 전에 태평양시대라는 말을 처음 骨었을 때는 그게 정말 피

부에 와 닿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시아태평양시대에 사는 하나의

주역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다른 어느 떼 보다도 한·중·일·러

의 관게, 그리고 남북한간의 책임이 더 크다는 생각울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동북아겅제공동체 형성 방

안과 전망입니다. 오늘 이자리는 21 세기에 동북아가 세게의 주역

이 되고자하는 문턱에서 겅제의 새로운 미래상을 얼어보는 자리라

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분께서 발제를 하셨습니다.

이제 네분 선생님께서 먼저 토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칭석에 계

신 선생님들께서 많이 참여하서서 좋은 대화를 폭넒게 나누어 보

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 럼 먼저 대만에서 오신 오종운 부사장닙

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고 

團

고 w 管

고 고 團

후 한국일보 통일문제 언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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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운1) : 먼저 냉전시대와 그 종말을 고 찰해 보고 싶습니다. 냉전

시대 초기의 구소련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당시에 그 들은 공업

발전이나 기술수준 또 생활면에 있어서 아주 앞서고 풍족했다고

할 수 있겄습니다. 그리고 막스레닌 혁명을 성공시켜서 공산주의

와 사회주의의 종주국으로서 미국을 견제하는 세계 최강대국의 자

리를 약 70-80년동안 지켜왔습니다만, 그 들이 무너지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의 실패였습니다. 또 복지를 추구하고 경제신

장을 위해서 결국 그 들의 이념을 뒤로하고 현실적 생존을 위해서

개혁과 개방의 길을 택했다又 봅니다.

냉전시대의 국제 정세를 고 찰해볼 때 그 당시에는 최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두 이념의 균형잡헌 틀 속에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이 최강대국의 역할을 단독으로 맡아서 세계

온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떤 일은 난관

에 봉착했던 일도 있었고, 또 그걸 감당해 나가려고 애쓰는 것들

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저는 두 초강대국이 견

제하고 있었던 냉전시대가 오히려 균헝이 맞았고 더 안정되지 않

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국제정세는 냉전시대 보다도

더 불안정하고 인류에 관한 문제들은 복잡합니다.

따라서 지금 동북아의 경제 번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선을 견지해야 하겠는가

현재 단독 초강대국인 미국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동북아 내지는

태평양 지역 그 어느 나라에서 출현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

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번 한승주 외무부장관이 
'

동

1) 대만, 성부촬영기업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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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맥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북한이 참여할

수 있겠는데, 동북아의 번엉고1- 평화를 위한 각 나라의 기본목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러니·, 한반도가 통일 되지않고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먼 동

북아의 평촤와 번엉은 이룩될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한

반도의 펑화와 번엉을 어멓게 추구하며 여하히 구할 것이냐를 생

각해 볼 때 걸국 졉약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겅제 발전이라고

하戚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살고 우리의 국력이 커나가야 되戚다

는 생21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선 사회 질서가 안정이 되어야 겠습니다.

이 것은 정부나 어느 특정한 사랑만 할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각자

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므로서 이것들

이 이루어 지 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국력 이 부강하게 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모든

문제는 우리가 척을 하어야 或습니다. 예를 들면 노조파업 내지

는 학원 데모, 물론 이유가 있고 물론 할 말들이 있고, 또 반영을

시켜야 될 문제骨이 있어서 물론 그 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이는 경

제발전에 저해가 되고 국가 발전과 국익에 손해를 주는 것이므i

앞으로 절대 지잉0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온국민이 합심해

서 제제하고 삼가해 나갇 때 우리가 목표하는 경제발전은 이룩될

것이며,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이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 국력이

신장兎을때 동북아의 경제와 번영은 필히 이루어 질 것으로 저는

확신 합니다.

사회 : 오종운 부사장께서는 세계 질서 수퍼파워의 재편성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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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런 태평양시대에 특히 태평양지역의

경제권이나 동북아 지역경제권을 형성해서 미국을 견제할 만한 세

력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과 함께 그러기 위해서 한반

도가 주역이 되고 특히 한국의 여러가지 사회문제들을 잘 해결하

여서 한국이 이 지역 번영의 기수가 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민간 아끼다지방본부 박省일 단장님께서 코

멘트 해주시겠습니다.

뱍헌일2) :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 리고 발제하신 분들께 의문난 점 몇가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조류는 블럭화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경제공동

체란 서로서로가 잘 살기위한 공동체형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

습니다. 상호간에 불신이 있어서는 이 공동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

입니다. 어제도 정치문제를 다룰 때 특히 북한의 신뢰문제가 많이

논의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공존공영의 관

계를 이루는 것이 경제공동체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

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989년에 구소련이 붕되되므로서 정치에 대

한 새질서는 물론이거니와 경제도 새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세

계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에서는 이

냉전체제가 아직 끝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

북아의 정치나 경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세계가 긴장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의 긴장

을 고조시키고 동북아의 안정이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
· 

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2 ) 일본, 민단아끼다지방본부 탄장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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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제를 고 찰해 불 떼, 우르과이라운드라든가 여러가지 국제

기구를 통하여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내 정 간섭적 인 정책을 강요하

는 것이 많지 않는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

무잇

을 내정간섭으로 보느냐'하는 것은 정확히 논의해 볼 문제이겠습

니다만, 국제기구 또는 겅제공동체를 만들 때는 무엇보다도 
'

공평,

공정, 평등'이 세가지 이넙을 조 화시커서 기구를 만들어야지 이

중에 어느 하나만 강조한다먼 여느 국가는 이 익을 보고 어느 국가

는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겅분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중국과 국교관

게가 없을 때 민간차원에서 겅제교X·헙력을 하면서 처음 사용되

었던 용어로서 일본측 입장에서 보면 잔 해나갔지 않나 생각뒵니

다.

그리고 장헌순 교수님께서 내정불간섭에 대한 말씀을 하섰는데

지금은 경제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자국만의 이익울 생각해서

는 안될 국제화시대라고 생각휘-니다. 에전 같으면 국제사회에 있

어서 내정간섭이라고 할만한 깃돌이 지금은 어디에서나 많은 부분

에서 상식화 될 정도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애를 들면 우르

과이라운드의 농산물 수입 · 수출에 관한 것을 보더라도 그렇습니

다.

또 하나 이 건 정 치적인 문제 인데,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내정간

섭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가 생긱- 됩니다.

제가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본겅제를 보먼, 작넌의 GNP가

3,000-24,000불 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급까지 세계 급-珍-시장에서

W촤가치가 약 7o/o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일본사랑들이 지금부터

아무런 일을 안해도 일뵨의 (INP는 작년보다 7% 정도가 증가하

게 된 것입니다. 이 런 것을 볼 떼 긱-국의 GNP만으로 갹국의 겅제

를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昏니다. 실제로 일본국먼들이 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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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나라 사람듭보다 훨씬 풍요로운 만족감을 느 끼며 생활을 하고

있느 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t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동북

아 경제 공동체 구성은 급세기내에는 이룩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

다.

사회 : 말씀의 요지는 경제공동체를 만드는데 있어서 불신감이 있

어서는 어렵다는 말씀이고, 특히 북한의 핵문제는 동북아 경제공

동체나 정치공동체의 저해요소이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

다고 하면서 특히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이익만

을 생각해서는 안되며, 국제기구를 운영하는데 있헉서는 각국간의

공평, 공정, 평등의 문제를 잘 조화시켜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

셨습니다.

다음에는 영국에서 오신 장민웅회장께서 경제공동체와 통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장민웅3) : 주제인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형성방안과 전망에 대해서

는 제 자신이 각론에서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각론은 전문가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저는 총론만 한가지 말씀드

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통일문제 토론회에도 참가하고 평화통일자문회의에

도 참가 했但는데, 우리 통일도 예수재렴과 마찬가지로 언제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

한국

통일 보험기금'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통일비용을 약 3천억불로 추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

다만 그것은 계산 뿐이고, 어디에 적립해 놓은 것도 아니며 예산

에 포함된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 준비하는

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걸 염출하려고 하면, 아무리 한

국의 GNP가 7,000불이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3) 영국, 퍼모스트하우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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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반도가 분단된 책임은 우리 한민족에게만 었는 깃이 아

니라 열강들의 싸움과 세계적인 이데올로기 대립에 우리가 희생이

되었기 떼문에 통일비용도 세 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잘 - 으로 분단된 것도 아니고, 또 %한은 겅제적으로 사

정이 1철로 좋지도 않은네, 통일비용울 우리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면 이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뒵니다. 그래서 전세계 보힘최사들

로 하여금 우리 한국의 통일비용을 물게하자는 것이 제 발상입니

다. 보험이라는 젓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게시겠지만 피뵤험

자가 죽었을 때 일마를 내주는 것 같으먼 보험료가 비싸지만 
'

내

가 죽고 난 다음에 아무개에게 특정목적에만 주어라'고 하면 보험

료가 아주 쌉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비용이 수백억이 들지, 수조원

이 들지 모르 지만 이깃을 준비하는 기금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통일보험에 전부 가입해서 일

보험기금을 만드는 깃이 좋겠다고 생갹합니다. 그 러면 우리가 보

험료를 조금만 내어도 보험금은 최소 천배내지 만배까지 받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간탄하게 통일비용을 1가련하는 방법 이 어디 있겠습

니까

이같은 구상에 대해 어떤 분은 
"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로 보아서

는 큰 축하할 일인데 어떻계 보험헤택이 해당되겠느냐"고 반문합

니다. 그 러나 이것은 잔 모르는 말씀입니다. 남한에 있는 사람들로

서는 통일보다 더 큰 재난이 없다는 깃입니다. 통일이 되어 갑자

기 북한 주민이 몰려 들어오면 전부 나누어서 먹어야 되고 직장도

전부 나누어야 될 뿐만 아니라 통일되 기 전의 한국경제 수준으로

을라가려면 수도 없는 세월을 또 고생해야 되는데, 아무리 동족애

도 좋지만 대책없는 통일은 고 통 뿐입니다. 그러니 보힘제도로만

보먼 이 젓보다 더 큰 재난이 飯습니다.

저는 우선 조 용히 영국에서 부터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런데 이 런 보험기금운동은 남한의 정부가 직접 관여해서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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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래도 해외에 있는 우리 한민족들이 먼저 힘을 합쳐서 시작하면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고 봅니다. 즉, 자기힘으로 못하는 일은 남의

힘을 빌려서라도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

일보험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언제올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하는 우

리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각론은 제가 잘 모르 기 때문에 지금

영국에서는 수십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실무진들이 특히 로이드보

험을 비롯한 유럽의 보험회사들과 동남아시아 보험회사들을 전부

알아보고 있고, 또 조직은 한민족을 대표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통일을 필생의 사업으로 생각하실 분을 총재로 모시고 그 밑에 재

단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 기에서 실무적 인 일을 처 리하게 할

생각입니다. 
'

또 한가지는 우리 한국에서도 집단이기주의를 아주 나쁘게 얘기

를 많이 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집단이기주의

란 개인의 힘으로 도저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집단을 만들

어서 그 집단의 힘으로 총체적인 이익을 획득하여 개인에게 나누

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볼때 집단 이기주의가 전혀 없다고

하면 발전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지는 않지만 세계적 흐름에

따라서 적은 집단이기주의는 큰 집단이기주의에 승복을 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해나가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즉, 개인의

이익보다는 우리 가족의 이익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 가족의

이익보다는 사회의 이익이 우선 되어야 될 것이며, 사회의 이익보

다는 국가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

다.

지금 현재 남북간 문제도 국가집단 이기주의에 입각해서 양측이

체제 경쟁을 하다보니까 통일이 이려운 것 입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족 집단이기주의에 입각한 통일운동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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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 :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삔웅 회장님께서는 우리의 통일이 언

제 닥칠지 모르 기 때문에 국제적인 
'

한국통일보험기금'운동을 빌려

서 통일에 대비하자고 색다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연세가 드 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을

들어서 자신이 펑소에 아끼던 어느 교회나 장학재단이 혜택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통일 문 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

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통일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방안의 하나

로 통일보험기금 마련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연변대학의 이동욱 교수님께서 맏씀해주시겠습니다.

이동욱4) : 오눌 발제를 맡아 주신 두 교 수님께서는 같은 주제를 가

지고 상이한 측먼에서 발언하므로서, 저는 금후 이 방면의 연구에

서 편견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Y 교수님의 논문이나 曾표에서 한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젓은 오늘의 주제인 동북아경제공동체에 대한 언급이 미약했

다는 것입니다.

이 방먼에 좀 더 깊은 말씀을 해주시먼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기에서 두분의 견해상의 차이는 겅제교류와 협력, 경제권, 겅제

공동체 이 세가지 개념에 대한 인식상의 차이에 기인한 짓으로 생

각합니다.

저는 격- 나라骨사이의 경제관게는 걸국 교 류와 협력으로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권, 경제공동체도 모두 경제교류와

협력에 포함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렇지만 경제권은 경제교류헙럭

보다 좀더 깊은 관계, 또 경제공동체는 경제권보다 骨 더 깊은 관

게라고 구별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갹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교류

와 협 력을 동북아 여러 갹국사이에 많고 적읍의 차이는 있겠으나

고 고

미

로 w 

미 蟲

4 4 

團 

4 管

4) 중국, 연변대학 조선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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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당한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미 발전하고 있는

경제·교류협력에 만족 할수 있는가7 그후에 발전가능성이 없는가7

라는 각도로 볼 때 저는 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판

단됩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경제블럭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만 이젓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은 동북아의 구성원이 손실을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은 여러가지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관계보다 좀더 깊은 관계로 발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경제협력과 경제권 형성에는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동북아 각국 중

에서 경제력이나 기술상으로 가장 강자는 일본입니다만, 일본은

과거에 주변국을 침략하였던 영예롭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행사하는데는 아주 제약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물론 중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현순 교 수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아주 동감을 합니다m 그리고 중국은 이 근년에 경제상에서 매우

큰 발전을 하고 또 매우 큰 경제발전의 잠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 중국은 경제발전을 너무 늦게 시작 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
A

발전 수준이나 기술수준으로서 여기에서 큰 작용을 하기에는 부족

한 점이 많습니다.

또 러시아는 정치 ·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서 본래의 실력을 나타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T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국은 이미 30

년간 쌓은 경제발전의 경험으로서 좀더 크고 적극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이 적극적인 작용을 하는데 제일

큰 제약조건은 남북의 분열입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간절한 숙원이며 미래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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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급한 문제라]J- (니다. A부에서는 통일이 펄요한가 특히

한국과 일본언론에서 하는 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민족의 빈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꼭 일合 해야 된다고 骨니다w 일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온 반드시 실헌될 수 있다고 믿(니다. 다만

발리 되는가 늦게 되는가 하는 분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통일을

하루라도 발리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 구성원들이 제일 먼저

생각할 점은 통일을 위해서 7엇을 기어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을 하면 내가 무엇을 인겠는가 무엇울 越戚

는가 이 깃을 1건저 생각하면 통일이 아주 늦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먼저 생긱-하는 것이 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의 헝식상에서 어 러가지 여론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

에는 통일은 남과 북 가운데 어느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룩 되

리라고 봄니다. 완전히 평등한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

니다. 세계 각국의 역사를 보게도]면 분열되었틴 나라들이 완전히

대등한 입장에서 펑등하게 일된 사&1]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금넌에 발생한 남북예멘사이의 통일문제가 이미 이것을 사실

로서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 들은 비교적 펑화적으로 협상을 통해

서 동일을 했지만 끝 미.지막으로는 전쟁으로 통일을 했다고 봅

니다. 그 래서 종국적 통일은 꼭 어느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국이 한반도의 통일에서 중

심 이 되 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꼭 그 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

니다.

지금 각게에서는 흡수통일이나 독일식통일을 할 것인가 안할 것

인가 어러가지 의건이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꼭 그 런 헝식으로 된

다고 저는 1긷f니다�.

그 런데 중심이 되 려면 먼저 얻는 것울 생갹하기 보다 먼저 기어

를 해야 중심 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러므로 제가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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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싶은 것은 통일을 위해서 한국에서 좀더 너그럽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한국의 국민들이 좀더 너그러운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앓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도 역사를 정리하고 청산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제가 생

각하기에 역사는 조만간에 꼭 정리되고 청산될 젓입니다. 그렇지

만 지금 상황하에서 역사는 청산되어야 하며, 또 과거 잘못을 솔

직하게 시인하라고 말하는 것은 통일에 불리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역사를 청산하는 일은 금후 통일된 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후에 될 일을 너무 미리 말하면 오히려 그 일을 실현시키는데

더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장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본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

를 좀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들은 왕왕 자기가 금후에 할일을 먼저 말하는 약점이 있지 않

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몇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더 너그럽

게 해야 된다고 말씀 드 린 것과 관련하여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북한 핵문제를 남븍대화의

일체의 첫째 전제 조건으로 놓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은 한국에서 많이 검토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물른 핵은 없

는 것이 좋고, 없는 것이 통일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핵문제가 해

결 되었다고 해서 한반도의 모든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닙니

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은 언제부터 존재하고 있습니까7

6.25때는 상주 무기로서 한반도에서 300만-350만명이 죽었지만

지금은 상주 무기만 가지고서도 1,000만-2,000만명이 희생될 조

건은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w 그렇기 때문에 핵

하나 만을 전제로 하지 말고 핵문제를 해결하면서 다른 문제도 추

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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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금까지 V교수님의 발제와 네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제 플로어에 있는 전문가신생닙들의 코1 虛트와 질문을 듣고 발제하

신 두 교 수님 답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 영국에서 오신 장민웅최장님께서 통일보힘기금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3-1가지로 배운 짓이 많습니다.

먼저 발제를 하신 교 수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교수님 말

骨가운데 남북이 좌우간 교 류협력을 하는게 바람직하며, 또 이동

욱 교수님도 다른젓 따지지 말고 남북교류가운데서 경제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의 경제

를 남한과 비슷하게 끌어 올릴수 있는 실질적인 방았이 무잇인지

겅제를 전공하신 김춘송 교수님께서 말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교수님께서는 
"

경제권이 생길 펼요가 있겠는가 따지

고 보면 경제 대국에게 유리한 것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지 曾或

는가 
"

하면서 또 
"

인권이나 혹은 민주촤"다 이린 저린 얘기하게

되면 기분나1빠서 얘기가 안되니까 그냥 우리 하는데로 내버려 달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실제적 인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누가 도

와주거나 좀 올라갈수 있도록 해줄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서 말씀해 주시먼 좋겠습니다.

정석홍 : 아까 김교수님께서 발제하신 가운데 남북한 
.

경제교류와

헙력을 낙관적으로 보신깃 같은데 일반적으로 경제원리를 얘기한

다먼 무역에 있어서는 비교우위라든지 산업구조면에서 서로 보완

하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무역과 협력이 가능합니다. 그 런

데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조금 다른 젓 같습니다. 그 원인에 대

해서 저는 이 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이 헉 · 게방 하기 위

해서는 중국식을 배워0'[ 한다고 흔히 말하고 있는데 중j-식은 정

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있지 민, 지금 북한은 
'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오히 &1 '

힙동적 소유'를 
'

전인민적 소유, 국유화'로 비-

꿔나가고 있으며 자기체제에 어떠한 흠이 가거나 체제 봉괴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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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같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이나

교 류가 중국에서 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T

이와같이 북한이 경제를 오히려 고 전적 공산주의 원칙으로 강화

하 우리식 사회주의를 보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겻만을 제한적

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대단히 어렵다

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경제협력 및 교 류를 하는데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맣씀드리고 싶

습니다.

또하나 장교수님께서는 일본의 
'

기러기 행렬적 발전'에 대해서

조급 부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견

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괴 일본을 감정적으로 보면 지금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좋아할 나라가 하나도 엾습니다. 그러나 일

본이 소위 악시아를 대표하고 세계적인 선진국가라는 젓은 우리가

공인해야 됨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이 어떠한 논리에서 
'

기러기

행렬적 발젼'을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시아의 특졍이라는 것

이 문화적으로 비슷하고 또 생산양식이라든지 여러면에서 동북아

시아의 나라들은 상당히 근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때 우리가 경

제발전 할때도 서양적인 것 보다도 동양적인 것을 배워가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나쁘게만 볼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본을 앞세워서 그 들의 발전 경험을 전수받고 또

분업을 장려함으로써 기러식이 삼각형이라뎐 조금 더 벌려서 수평

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점차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

이 되어서 몇 말씀 드 렸슴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욱 교 수님 코멘트속에서

지금 남쪽이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남북간 교 류협력이 전제조건으

로 못박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당

초 우리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때는 
"

이 핵문제가 해

결되지 않으면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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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니- 교 류문제는 - 7-리가 북한의 핵문제를 조 긴으로해서 치-단시킨

일이 엾습니디-. 21동안 남북간에 겅제$3 를 계속해왔(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먼 지금 우리 기업듈이 북한에서 가져올

것이 但습니디-. 북한이 우리 물건을 사가리먼 돈이 있어야 하는데

%한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라도 북한에서 물긴올 사오고자 하

지만 지금 우리 기업骨온 북한에서 가져울 것이 없어서 님-북간의

경제교류는 한계짐에 부딪히 있습니다.

그다음 남<F간의 경제혐럭분제에 대힌· 지금 우리의 입장은 북한

이 핵문제를 해걸할만한 돌파구를 미-런한다면, 즉 핵문제가 해길

되어야 한다는 짓이 아니고 핵문제를 해길하겠다는 북한의 톄도가

멍확해지고 그것이 남북간에 헙상울 통해서 전전될 수 있다고 생

각된다면 우리는 미문제 해걸 이전에리-도 북한으로 부터 초칭을

빌은 기업인들을 대거 북한에 보내고, 또 과거에 깁달현 부총리

방한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초청되어 있는 겅제기획원장관을 북한

에 보내서 실잘적으로 남북간에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7분이 무 
'

엇이고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暑 찾도록 되어 있솝니다.

그 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북한 핵문제를 남북대화의 일체의

첫째 조긴으로 놓고 있다는 말씀은 사실과 조금 다르고 이제 북한

이 핵문제를 해걸하고자하는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우리는 북한과

경제협 릭도 과감하게 시도하러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병섭 : 지금 세계는 4 대 경제볼럭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EC는 프

랑스가 주骨하었고, ASEAN은 말레시아가 했고, APE0은 우리 한

국이 했습니다. 그 런대 지a- 동북아 징 제블럭은 일본이 주도해시

추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기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먼 북한을 협

상 테 이블로 끌어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骨하신대로 동북아 경

제블럭은 아직도 어려움이 있지111- 일본이 주도하도록 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북한을 경제불럭에 동찹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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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금까지 세 분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제

발표하신 두 교수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이동욱교수

님께서 의견이 있으면 간단히 코 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송 :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제가 두가지만 먼저 얘기하戚습니

다. 경제협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국의 이 지역 경제협
w

력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실은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북의 분단은 사실

상 2차대전후 미소 대결의 희생물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이러한

미 · 소의 대결은 없어兎지만 통일이 되려면 주변 4개국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북한이 일본·미국과 수교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물론 북한이 노력을 하여야 하겠지만 한국에서도 이것을 돕는

방향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동북아지역을 중개로 하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북기본합의서를 기초로하는 통일은 한쪽이 다른쪽

을 흡수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교 류와 협력으로 서

서히 통일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협력

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인정하고 체제를 인정하여

서서히 진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몇가지

만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동븍아지역은 지금 경제공동체가 논의

중에 있으며 UN의 주도하에 두만강지역의 개발계획이 나오고 있

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쯤 구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큰

믿음이 엾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자간의 협력보다 양자간의 협력이 주도하리라고

봅니다. 이 지역에서 경제균형을 이루는데 있어서 일본의 경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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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주의해야 합니다. 9<이 과기 이지억合 침략한 전과가 있기 떼

문에 일본을 견제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경제가

발전하고 하루반리 한반도가 통일 되어야만 이 지억의 경제가 균형

잡힐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통일을 위해서 남북간의 격차

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戚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지역의 겅제힙럭으로서 북한이 중국식 겅제 혁올 빌아

들이고 경제난을 면하먼서 경제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갹합니다.

물론 협동적 소유제라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가운데서도 지

금 북한에서는 자유무역특구를 설치하고 외3-인의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볼때 역시 서서히 개혁·개방으로 니-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남북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북한의 겅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경제도 역시 급속히 曾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렇게 함으로써 통일의 후유증이 적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사회 : 장헌순 교 수님과 이동욱 교 수님께서 코 멘트 하싣 말씀이 없으

시면 이것으로써 제2분과 토론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동북아 경

제공동체 형성방안과 진망에 대한 두 교수님의 발제와 네분 선생닙

의 지정토론 그리고 방칭석에서 참여해주신 세분 선생님의 좋은 코

멘트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아시아 테평양시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든 원

치 않든 자기 나라의 국익을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겅제발전에 동참

하고 어떻게 하먼 이 지역을 세계의 또다른 21세기의 주역으로 만드

는가 하는 것이 각국이 안고 있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온 한민족이기 떼문에 우리 한반도의 통일부터

해결하띤서 21세기 동복아 겅제공동체 형성에 주역이 될 닐이 우리

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분멍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주제발표

자에게는 좋은 칭중이나 코먼1트하시는 분이 필요한데 오늘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김사합니다. 이것

으로 제2분과 토론을 모두 미-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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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발제 1

국제화시대의 한민족 역량 제고 방안

유 부 웅*

1 . 역사의 기상도

"

한반도는 인류역사의 용광로이며, 신의 실험실이다" (함석헌)

오늘날 세계는 급변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한

다. 그래서 갈브레이스는 1977년에 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

오

늘의 시대현상은 모든 것이 불확실 하다는 것 외에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현대를 가장 적절하게 분석

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예일대학의 역사학자 폴 케네디도 「강대

국의 훙망성쇠 : 21 세기를 향한 준비」라는 책에서 똑 같은 말을 반

복하고 있다. 지금 한 세기에서 다음 세기로 넘어 가는 역사의 과

도기에 서 있는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사실은 모든 젓이 예측 불

가능한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오늘의 상황이지만 다음 3가지만은 아주 분

명해 지고 있다.

첫째,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끝났다.

둘째, 국제사회 질서가 새롭게 개편되고 있다.

셋째, 세계는 울타리가 엾는 국제화시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이런 점들이 오늘 역사의 기상도라고 말할 수 있戚다.

g 케냐, 성바울연합신학대 교수, 한신대 및 동대학원·영국버밍햄대학원 졸

업(교육학·철학박사), 계명대·한신대 강사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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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n 이데올로기의 종말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이데아(idea;생각)와 로고스(logos; 말씀·

이성)라는 두단어의 합성어이다. 이데올로기의 뜻온 인간의 지성

을 극대화하어 인류미래의 청사진을 만들고 정치, 사회, 교 육, 경

제 등을 게혁, 개선해 나가면 지상천국을 만들고 인류 황금시대를

일 수 있다는 신념이다. 어기에서 종교는 제외되는데 그것욘 인간

의 이성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영익이기 때문이다. 19 세기에서

시작된 이데올로기 시대는 20 세기까지 계속되어 왔다. 그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두가지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였다.

이 두 이데올로기의 긴장과 양극화의 극치가 20세거 역사의 모

습이었고 그 극단적인 힘의 대결이 우리 한반도에서 실험되었다.

그리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이제 실괘로 끝났음이 자명해졌다.

러시아 대통령 옐친은 미국 상하원 합동 의회에서 
"

공산주의는 망

했다. 이 공산주의는 절대로 다시 살아나먼 안된다"고 연설兎다.

이로써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종지부를 찍게 되었는데, 김일성

사후의 북한도 어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2. 새로운 질서의 시작

한 질서가 무너지면 새로운 질서가 정립될 때까지 당연히 혼돈

과 공허의 중간시간이 있는 법 이다. 인간지성의 극대화인 이데올

로
'

1가 무너지게 되먼 이제는 반대로 감정이 사람을 주관하게 된

다. 언간의 집단적인 갑정의 욕구가 민족주의, 부족주의, 혹은 종

족주의 라는 형태로 지금 진 세계를 췹쓸고 있다w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강대국들이 세계를 양분했을 때 그 질곡속에 신음하고

있던 제3세게 국가의 민족들이 지금 세계 도 처에서 그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는 세르비아게와 슬로베니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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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등 복잡한 민족 구성원간

의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구 소련도 15개 공화국 가운데 에

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다비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

제르바이잔이 독렵해서 떨어져 나갔고 남쪽의 회교 6개 공화국도

독립을 추구하고 있다. 옐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자기가 만일 실

각하게 되면 러시아는 50개 국가로 핵분열을 하게 될 것이고 앞으

로 천년동안 계속 싸우게 될 젓이라고 말했다.

물론 세계가 이처럼 분열만 하고 있는 젓은 아니다. 그 반대로

지역 및 경제적 이익에 따라 지역주의라는 이름으로 통합되는 경

향도 보이고 있다. 유럽 12 개국이 통합하여 거대한 정치, 경제, 사

회 블록을 형성하는 구주연합(EO)을 형성健다. 북미주에서는 캐나

다, 미국, 멕시코가 합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 greemen t )을 맺고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또 아

시아지역에서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필리핀, 싱가폴, 브

루나이 6개국의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ASEAN자유무역지대

(AFTA)를 출범시켰다.

한편 아프리카에서는 오랫동안 흑백분리주의를 주장하省 낱아프

리카에서 400여년만에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흑백이

공존하고 여러 부족들의 생존권을 인정하는 흑백 연합정부가 수립

되었다. 또 아프리카 국가연합기구(OAO)를 창설하기도 했다- 그

러나 이디오피아, 앙골라, 수단, 소말리아, 루안다 등은 최근까지

각 부족들의 상호충돌로 젼통을 겪고 있다. 1,500여개의 부족이 산

재해 있는 아프리카는 아마 앞으로 100 여개의 국가로 나뉘어 질

가능성도 있다. 세계는 바야흐로 
"

헤쳐 모여1" 과정에 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재편성 과정에서 온 세계는 한반도에서 북한
t

의 핵과 김일성 사후 예상되는 변화조점을 주의깊게 지켜 보고 있

고
,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 그리고 정치, 사회, 문

화 등 성숙해 가는 발전 모습을 경이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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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질서의 재펀성 과정에서도 억시 한반도는 세계역사의 설험실이

되고 있는 젓이다.
t

3. 국제화-營타리 없는 세계

사람들은 오늘의 시대정신을 국제화라는 말로 압축해 표현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종말은 불확실한 기대와 세계질서의 새로운

게편으로, 그리고 마침내 온 세게가 발가벗겨진 체 국제화라는 무

대위에 세워진 시대상황으로 가고 있다. 세게는 국경개념의 울타

리가 없어져 가는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

것은 일찌기 이데을로기시대에 우리가 경험했던 단순한 무력이나

정치, 사상의 경젱이 아니라 기술, 정보, 경영, 전문성, 지도력 둥

의 새로운 형태의 경쟁이라고 앨빈 토플러는 그의 최근 저서 「권

력의 이동」에서 맣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우리에게 생존을

위한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구시대 이데올로기의 청산도 채 정리가 안된 상태

에서, 새롭게 밀려오는 국제화시대의 도전에 맞서야 하는 또 다른

역사의 실험실속에 서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제화는 19세기말 대원군의 쇄국정치 이후에 경험兎던 강요된 개

방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능동적 시대감각에서 비롯된 신한국

창조의 국민적 결의여야 할 것이다.

ll . 한민족 역량의 대차대조표

"

나는 한 성인의 소망을 지침으로 삼고 있다. 어려운 일에는 단

합을, 중요한 일에는 다양성을, 모든 일에는 관용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울타리없는 새로운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우리 자신의 역량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고, 동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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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영국의 저력은 개척정신과 의회먼주주의에서, 미국의 번영은 청

. 교도정신과 실용주의에서, 독일의 도전은 탐구정신과 합리주의의

바탕에서 이루어졌다면 한민족의 역량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7

한민족의 힘은 고 난의 경험과 인내정신을 바탕으로 한 낙관적인

신념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5000년 고 난의 역사속에서 우리는

참고 또 참으면서 그러나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오늘의

자랑스러운 새 역사를 가꾸어 냈다. 비롯 국토가 분단되고 반세기

동안 남북한이 무력으로 대치해 왔지만, 오늘처럼 우리 민족이 온

세계에 뚜렷이 부각된 적이 언제 있었는가7

1. 새로운 국제환경과 정치

지금 세계는 초강대국의 정치력 시대에서 제3세계의 영향력 시

대로 급변해 가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에서 제3세

계 지도자들이 의장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등급 3(third ran k-

in g )의 세력이 아니라 2/3를 점하는 다수 세력으로 강력한 결정권

을 행사하고 있다. 백인들의 독주시대가 가고 유색인종들의 활동

시대가 온 것이다. 한민족은 우리를 둘러 싸고 였는 소위 초강대

국들에 대하여 어느 누구보다 강력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우리를 한때 식먼지화했던 일본에게 자제를 촉구할 수 있으

며, 6.25 전쟁의 공모자였던 구소련과 중국에게는 국제사회에서의

새로운 책임감을 충고할 수 있다. 또 지나간 냉전시대에 가까운

친구였던 미국에 대하여 태평양시대의 새로운 동반자로 서슴없이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제3세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 우선 우리는 저들이
'

가장 실어하는 침략세력이 아니다. 우리는 난을 경험했다. 굶주

림의 시대가 있었고 전쟁을 겪였고 냉전의 희생물이었다. 따라서
"

눈물 젖은 빵의 의미"를 아는 민족이다. 식민지경험, 독재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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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 산업화, 도시화, 빈부문제, 노 사문제, 환겅문제 등 지금 세게

각국이 겪고 있거나 곧 경험하게 될 거의 모든 과정들을 한꺼번에

홍역처럼 치르면서, 꿉의 올림픽을 환상적으로 이루이 낸 기적의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먼족은 이들에게 할 말이 있고, 또 이들은

우리의 경험을 듣고 싶어한다.

우리들이 국제사회에서 하는 발언에는 서구국가들이 가질 수 였

는 설득력이 있고, 다론 제3세계 국가들이 가질 수 없는 힘이 실

려 있다. 이것이 바로 국제정치의 경쟁력 이며, 국제화시대의 새로

운 리더쉽이다. 한편으로는 세계의 도진으로부터 한국을 지켜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흑과 백, 동과 서, 남과 북의 첨611화한 인종, 정

치, 경제 대결구도 속에서 이들을 화해시키고 지구촌의 평화를 정

착시켜 국제사회의 질서를 재편하는 국제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온

겻이다.

2. 해외동포

오늘날처럼 우리 해외동포들의 실체와 그 시대적 중요성이 극명

하게 드러난 때는 일찌기 없었다. 중국의 186만, 미국의 153만, 일

본의 71만, CIS 의 46만 동 세계 100어게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500만 해외동포들의 활기찬 모습과 영향력은 우리민족의 국제사회

적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해주는 해외 전진기지이며, 버팀목임에 틀

림없다. 비헹기가 昏체로만 날 수 었듯, 한반도 안에 제한되어 있

는 한민족은 해외동포라는 날개와 유기 적으로 언唱省 때 비로소

세계를 가슴에 안고 힘차게 국제화시대를 향하여 웅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단일민족(mono-ethnic) 이라는 민족

적 자기동질성(nation 1 identity)을 바탕으로 하는 판코리아니즘

(범한주의, Pan-Koreanism)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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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은 범슬라브주의(Pan-Slavism)나 범게르만주의(Pan-German-

ism)와 비견할 수 있다. 혹은 기원전 7세기와 5세기에 앗시리아와

바빌론제국에게 패망하여 팔레스틴에서 지중해연안을 거.쳐 전 세

계로 흩어지기 시작했던 유태인이 디아스포라(Diaspora; 흩어진

유태인 공동체)로 연결되듯이 우리도 단군신화와 홍익사상을 연결

고리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초기에는 정치적 억압과 가난을 타개하기 위해 비극적으로 흩어

져야만 兎고, 근래에는 앞날을 꿈꾸며 해외이민의 붐을 타고 신천

지로 진출했던 해외동포들은 이제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서로 결집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그 고 리는 안으로는 상호 자극

하고 통합할 수 있는 촉매성이 있어야 하고, 밖으로는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

고리를 혈연공동체와 이익공동체의 역동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전(統소)공동체 즉, 토탈커뮤니티(total commun ity)의석에서 찾

을 수 있다. 즉, 우리는 하나라는 자의식이다.

우리는 나라 안에서도 밖에서도, 이북에서도 이남에서도, 공산주

의 질곡에서도 민주주의 실험실에서도 그 모전 고 난을 딛고 역경

을 혜쳐나와 지금 국제화의 도도한 새 역사를 창조해 가는 미래의

주역이라는 신념이다. 사람은 고생을 함께 할 때 참 동지가 되고,

민족은 아픔과 설움을 공유할 때 내적 응집력이 생기고 고요한 질

서가 확립되는 것이다.

해외 500만 동포는 우리민족이 고 난을 극복해 낸 잠재력의 자화

상이다. 이미 다양한 국제환경에서 시대를 앞질러 걷고 있는 이들

은 극명한 국제화
%

시대의 성공적인 산 증인들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들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과거의 역사는 현재를 붙잡
m

아 매는 숙명의 고 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미래를 창조하는

풍요한 밑거름도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민족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동포들이 있음으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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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날개를 단 독수리가 되었다. 억으로 해외동포들은 오들의

대한민국이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자신들의 뿌리를 찾은 안정감과

조회L의 번영에서 오는 성취깁-을 맛보게 묄 것이다.

3. 경 제

얼마전 어느 주간지가 요즘 재1컬회장吾은 무슨 책을 읽는지를

조사한 적 이 있었다. 재]値총수들이 금넌들어 가장 많이 읽는 책은
r 리엔지니어링-기업헉명」으로 나타났다. [f리엔지니어링」1은 마이

클 해머와 제임스 1피가 갇이 쓴 책으로 
"

엣날 규칙을 집어 던저

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왜 재1組 총수들은 새해벽두부터 이

런 책에 집중적으로 관십을 會고 있을까 한 기업총수는 
"

기업변

신의 省요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조직을 제로 베이스로 하

여 혁신적으로 바21/-어 나가야 할 당위성과 그 성공적 사례를 제시

하고 있는 책"이라고 소감을 計兎다.

이러한 언급은 오늘 한국겅제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금

넌들어 
"

한국 겅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재도약인가, 아니먼 이

대로 주저앉고 짤 깃인가 
"

하는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의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고 있다. 저 입금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은 이미 상

실됐고 기술력, 마케팅력 등 이를 대체할 만한 경쟁력 발에도

실페하고 있다는 게 경제학자骨의 진단이다.

한국의 총체적 국제겅쟁력이 중국, 맘레이지아, 인도네시아 兮

후발 개발도상국들에게 마저 추월당하고 있다고 세계은헹(IBRD)

이나 국제동화기금(IMF) 등 외국의 유명 겅제기관들이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원인은 80년대 후반이래 사회전반에 만연한

집단이기주의와 기업의 촬력상실 그리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 근

로 자의 근로정신, 국민의 절제정신 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치 열한 국제겅생에서 한국기 업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생존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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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은 기본적으로 해외지향을 통해 성취될 수 있으며, 따라서 수

출을 늘리고 국제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상품의 픔

질과 기술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경제 역량은

세계경영과 기술혁명 이라는 두 축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한국경제가 세계경영을 지향할 때 펄연적으로 북한을 포함한 500

만 해외동포들을 혈연공동체와 이익공동체라는 이중적 연결고리로

묶을 수 밖에 없다.

이들은 한국경제의 세계경영 전진기지가 될 것이며, 기술과 시

장정보의 자원이 될 젓이다- 역으로 해외동포들은 모국경제의 노

하우를 현장에 효율적으로 이식하여 자기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한국경제는 해외동포들의 역동적인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동기를 제공해야 하고, 역으로 해외동

포들은 정체상태에 있는 한국경제에 도전적인 자극을 부여해야 한

다. 이렇게 될 때 한국경제는 국제화시대를 맞아 재도약의 토대위

에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국제화시대의 기업경제는 경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끝엾는 자

기개혁과 창의적 변신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음을 뒤늦게라도 깨

닫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또한 국민과 사회지도층은 천박한 소

비문화를 추방해야 할 것이다. 무절제한 낭비와 총체적 해이, 긴장

감없는 사회는 경제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가를 병들게 하는

무서운 독소가 되기 때문이다.

4. 사회와 지도력

새 정부는 출발에서 부터 
'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
I

회, 통일된 조 국'이라는 4가지 국정지표를 천명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

건강한 사회'는 나머지 세가지를 완수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적이고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그 정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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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각할 만큼 불건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그 증세를 고

질적인 한국병이라고 진단해 왔다.

1898넌 서재펼, 이승만, 이상재, 2치호선생 등이 중심이 되어

독립협회를 창설했을 때 이 모임에서 맨 면저 내세운 표어는 한국

이 제대로 되려면 한국병이 치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치유

되어야 할 한국벙은 니-태함, 거짓말, 남에게의 책입전가 등이였다.

왜 이러한 한국벙이 생兎는가에 대한 의문은 일생동안 한국의

양반제도를 언구한 하버드대학의 와그너 교수의 연구결과에서 한

가지 해답을 찾을 수 있다. 1910년에 인구가 1,100만이었던 한반

도에서 40만명 밖에 안되는 소수의 양뱐들이 대다수의 평민과 쳔

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으니 이들이 일을 열심히 할 리가 없었

고, 농작물 수확을 있는 그대로 말하게 되면 빼앗기게 되니 거짓

말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스스로 책 임을 지게 되먼 매를 맞기 때

문에 남에게 책 입을 전가핥 수 考에 없었다고 에드워드 와그너교

수는 말한다. 이치 럽 병들어 있는 사회暑 개조하기 위해 도산 안

창호선생은 훙사단을, 춘원 이광수선생은 민족개조론을 부르짖기

도 했다.

해방이후 급격한 번천을 겪어 오면서 결국 우리사회의 개혁은

정치나 겅제의 힘만으로는 안되고, 안으로부터의 혁명 즉, 인간혁

명에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인간혁명은 吾 사고의 혁명 - 생각

의 헉명을 말한다. 진정한 사고의 변촤없이는 정치, 경제, 문화의

변촤를 기대하기 어렵다. 생갹의 변화는 지도자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 사최의 역량은 그 사최의 지도자의 역량과 비 한다. 사

회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집단적 인격(co-operative persona lit y )이

형성된7 그러므로 건강한 사최는 건강한 생각읕 가진 리C-1쉽 이

있음으로 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지도자인가 첫째, 능륩성 이 있어야 한7

돌째,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셋쩨, 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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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진취적인 적응력이 있어

야 한다. 특별히 녜번째 내용은 국제화시대에 꼭 필요한 요건이다.

지도자에게는 혁신적 정신(innov8tion s p irit)이 필요하다. 토인비는

이것을 도전적인 정신이라고 표현兎다. 맥크래렌드는 성취동기라

고 했다. 안창호선생은 전진적인 정신이라 했다. 노 만 빈센트 필은

적극적인 자세라고 했다- 하겐은 창의적 성격, 리치호마는 생산적

인 성격이라고 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혁신적언 정신, 적극적인 태도가 지도자에게

팰요하다는 말이다-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만, 점차 시

민의식이 형성되고, 사회참여의식이 높아 가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사회와 지도자들이 성숙해 가는 청신호로 받아 들여약 할 것이다.

夏. 끝맺는 말

"

꿈이 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성서에서)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으며 국제환경도 크게 바뀌고 있다. 이

런 변화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각 민족

과 국가들은 지혜와 힘을 모으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

금 우리사회의 공동관심사가 되고 있는 국제화·개방화 속에서의

민족역량 제고는 이러한 새로운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려는 대응전략 중의 하나이다-

한민족의 역량을 분산, 약화시켜 왔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몰락과 김일성사망으로 야기된 북한의 내적변화와 머지않은 장래

의 통일조국을 내다 보면서 우리민족의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지도력의 육성

1993년 1월호의 이코노미스트(Zco72077dst)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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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리 있다. 
"

귀하께서 귀하의 대동렁이나 국회의원들을 존징하

십니까 만약 그렇다1된 귀하는 세계에서 가장 적은 소수에 속할

것 입니다." 세계는 지금 지도력의 위기(leadership cr isis)를 경험

하고 있다. 풍요한 경제럭에 비혜 지도럭이 빈곤한 시대이다. 그

까닭은 지도력을 육성(leadership tra inin g )하지 않았기 떼문이다.

그 동안 한국에서 지도력을 가르친 기관은 하나밖에 似었다. 바

로 사관학교이다. 그렇기 때문 근 30년동안 군인들이 이 나라를

동치했다. 그 들 외에는 지도력이 但었기 떼문이다. 사관학교에서는

졸업후 육군 소위가 되고 해군 소위가 되먼 so-40명을 71느리도

록 군인으로서의 정신력, 몸가짐, 통솔력을 훈련시킨다. 반면 우리

나라 학교교육에는 문제가 있다.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하느라

대학졸업때 까지도 지도력에 대해서는 가르칠 엄두도 못내는 것이

다.

훈련되지 않은 병사는 씨움에서 승리할 수 但다. 새로운 국제촨

경은 정치, 겅제, 사회, 종교,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새로운 지도력

을 요구한다. 국제화시대에는 더 이상 지 자(ruler)를 펄요로 하

지 않는다. 지도자(leWer)를 요구한다. 지배자는 군림하고 다스리

는 자요, 지도자는 국민을 섬기는 자이다. 공산주의를 포함하이 지

배자의 시대는 갔다. 민족역량을 제고시키고 먼족을 통일하기 위

해서는 새로운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 한민족은 국민을 섬기는 지

도자를 중심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이때 민족의 역량이 결집될

것이다. 힘은 밖에서 오지 않고 안에서 나온다.

독일의 경제학자 슘페터(J. s. Schumpeter)는 혈대 지도자에게

는 기업가적인 네가지 경영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兎다. 첫째, 새

로운 자원을 개발해야 하고, 둘째, 새로운 기술을 도 입해야 하고,

셋째. 새로운 시장을 개발해야 하고, 넷째, 새로운 겅 영방식을 도

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도자는 국가를 다스리는 젓이 아니고

경영해야 한다. 국가를 경영하려먼 리q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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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범해야 하며, 조직관리와 험(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남북한과 전세계 해외동포들을 하나의 통전적 공동체(혈연-이익

공동체, tota1 commun it y )로 묶어내는 지도력은 어디서 나올 수 있

을까7 이준열사는 일찌기 이런 말로 우리먼족을 일깨웠다. 
"

사람

이 죽는다는 젓은 무엇을 죽는다 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산다

하는가7 죽어도 죽지 아니함이 있고, 살아도 살지 아니함이 있으

니 그 릇 살면 죽음만 같지 못하고, 잘 죽으면 도리어 영생한다. 살

고 죽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모름지기 죽고 살을 힘써 알찌어다"

성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이집툐에서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다. 그런데 야훼신은 그 꿈꾸던

땅이 손아래 바라보이는 언덕위에서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

종살이를 경험한 낡은 세대는 새 국가를 건설할 수 없다고 한다.

광야에서 태어난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 가나안을 정복하고 새 국

가를 건설한다. 우리는 민족을 통일하고 새로운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지도력을 육성해야 한다.

2. 세계를 젊은이들의 교과서로 활용하자.

한민족의 역량은 내일을 사는 젊은이들의 비젼에 비례한다. 그

젊은이들이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

우리의 내일'을 이야기

하기 시작할 때 이미 그 민족의 운명은 달라전다.

남북한의 補은이들이 
'

우리들의 내일'이라는 공동광장에 함께 모

일 수는 없을까 이 광장에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동포 젊은

이들이 격의없는 한가족으로 어깨를 나란히 한다면 세계는 이들의

교과서가 될 것이며, 한민족역사는 세계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온 세계는 젊음을 바쳐 인류의 미래를 보다 밝게 건설해

보려는 젊은 개척자들의 의지로 넘치고 있다w 미국은 평화봉사단

(Peace Corps)이라는 이름으로 1960년 부터, 영국은 해외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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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은 해외협력자원단(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이라는 이

름으로 1974넌 부터 갓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미래의 예비지도자

들을 %아 제3세게로 보내고 있다. 이들은 최소한 1년 耳은 2넌간

의 게약으로 영x-, 의료, 교 육, 각종기술, 지%]사회개발, 경제계획

수립 및 행 정흔련 분야에서 헌지인吾과 함께 일하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국의 이미지 선은 물론 자칫 헌실과 유리되어 히영과

이상에 들뜨기 쉬운 자국의 접은이들로 하여금 오늘날 인류가 처

한 가난과 냉임한 비극적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내

일의 지도자로서 세게적 건문과 시야를 넓히고 국제인으로서의 겸

허한 가치관을 확립하어 지구촌 시민으로서 책입감을 배우도록 한

다.

근년에 해외어행 자유촤 이후 배낭을 메고 세계여행에 나서는

우리나리- 補은이들에게는 새로운 국제환겅에서 
'

우리들의 내일'을

경 험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저야 한다. 본인은 한민족 칭년

둘의 법국제기구인 한%국제협력봉사단(Korea Interrrntioni11 Coo p-

era tion Volunteers)의 창설을 제안한다. 이 기구는 정부와 해외지

사를 가진 기업들이 공동두자하고 해외동포와 해외공관이 지도요

원이 되어 남북한 및 해외동포 접은이들을 각각 1명씩 3명울 한

팀으로 만들어 전세게로 파긴하띤 좋을 것이다. 탁상공론의 토론

으로는 남북한이 사상과 선입견을 서로 없0'l]기 어렵다. 우리를 필

요로 하는 제 세계 현장에서 띰홀려 생산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하나가 될 것이다- 민-족의 7지가 할아나고 통일의 실&·1-리

가 풀리 게 될 것이1 물론 이 기3L는 국내에 芬련센터를 7고 종

합적인 교 육과 오리省데이션율 실시해야 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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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발제 n

국제화시대의 한민족 역량제고 방안

罷 戀*

전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500만 한민족을 대상으로 한 
'

역량제고

방안'을 제시하기란 필자에게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

자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재일동포의 활동 즉, 민

족교육, 법적지위, 참정권운동, 결혼문제, 귀화문제. 통명사용문제,

경제문제. 통열문제 등에 국한시켜 살펴보기로 하겠다- 물론 이

밖에도 다루어야 할 제반문제가 있지만 시간과 지면관계로 본고에

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재일한국·조선인이 일본에

정주하게 된 경위부터 毛저 살펴 보기로 한다.

현재 일본에는 <표 IA과 같이 70만명 가까운 한국·조선인이

살고 있다. 이 숫자는 해외에 이주한 한민족으로서는 중국의 190

만, 미국의 140만 다음으로 많은 숫자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일본패전전 토지조사사업 등의 식민지정책과

강제연행 등에 의하여 일본에 오게 된 사람과 그 자손들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시 일본국내에는 230 여만명의 한국·조선

인이 있었다. 그 들은 해방과 동시에 속속 귀국하여 다음해 3월 그

숫자는 140 여만명에 이르兎다. 그후 귀국희망자가 점점 감소되어

1949년 4월 헌재 약 60만명의 한국·조선인이 일본에 남게 되었다.

.

이들은 분단되 정치적 혼란이 거듭되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남북

통일에 기대를 걸고 일본에 정주하여 오늘에 이르렸다.

拳 일본, 한일문화연구소장, 성균관대·국민대대학원 졸업(문학박사), 나고야한
국학교 교장, 나고야 쥬우꼬대학 강사 역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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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 l > 연도별 재일외-g인 듕록인원 추이표

(매 년 12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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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민족교육

국제화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다민족

이 공존공영하는 국제사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화

시대에 해외에 거주하는 500만 한먼족이 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먼저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한민족으로서의 확고부

동한 민족의식을 가지게 해야 될 것이다. 
'

일본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들은 거의가 국적상의 한국인일뿐 한

국인으로서의 정체성(identity)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장태이다. 물론

개인의 차이는 다소 있戚지만, 이러한 상황속에 있는 재일동포사

회가 민족운명공동체로서 일본이라는 이역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그들의 젊은 세대에게 민족적 주체성을 확립시키는 민족교육이 절

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민족교육은 동포사회의 존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긴급과제라고 하겠다.

현재 재일동포의 민족교육은 <표 2>와 같다. 이외에 정시제

(야간> 한국학원, 한국교육원, 먼족교육 50시간 의무제, 춘·하계

모국수학제도 및 장기 모국유학, 어린이 임해(臨海)·임간(林間)학

교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민족교육을 장려하고 있으나 補은세대들

의 민족의식 희박으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又 있는 것이 헌

실이다.

민족교육의 세계적 추세를 살펴 보면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민족교육을 정책적으로 보호육성하고 있다. 이

두 나라가 대표적인 예이지만 오늘날 민족교육은 세계적으로 그

필요성 · 중요성이 널리 인정되어 있고 그것은 결코 현지 적응교육

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거주국사회에 기여·공헌한다는

. 것이 오늘날의 통셜이다.

세계각국은 지금 2중언어(bilingual)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

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스 위스, 벨기에, 핀란드, 스 리랑카, 중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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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재일한국인 자녀의 취학현황

(1988. 4. ] 헌재)

린랜드, 인도, 멕시코, 과테말라, 페y, 파라과이, 펄리핀, 독립국가

연합, 영국, 호주 등에서 2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헌재 세 계각지에 이주해 있는 회-교 2 ,
200만명, 유대게 1

,
500

만명, 이탈리아계 550만r , 인도게 480만멍, 팔레스타인계 %0만

멍, 그리고 일본계 170만멍 등은 모두 민족의식과 국가관에 있어

서 거주국의 문화에 적 - 하먼서도 모국의 인어 · 억사 등 문화를 배

워 
' 2중문화 지향'의 민족교육읕 실시하고 있다.

전세게에 거주하고 있는 500만 한민 도 억량제고 방법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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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보다도 먼저 민족교육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ll . 법적지위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어 양국간에 국교가 수립되었다. 이

로써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 협정도 체결되어 재일 한국인은 한

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써 알본에 영주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

러나 영주권이 부여된 것은 1 해방전부터 일본에 거주한 자 卷

그 적계비속으로 해방후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

본에서 출생한 자 卷 앞 2항에 해당된 자로서 협정발효일인 1965

년 1월 17일부터 5년간야 일본국에서 출생한 자에 한한다又 했다.

또 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의 영주권허가를 얻은 자의 직계비

속으로서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 한국인의 거주에 관해서는 한국정

부의 요청이 있을 때 협정발효일로부터 25년(즉 1991년 1월 16

일)이 경과된 때 협의할 것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강제퇴거의 위협은 항상 있어서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

역 또는 금고에 처하게 된 자는 생활기반이 없는 곳으로 강제퇴거

된다. 영주권은 취득兎지만 출입국관리령 외국인등록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완화조치도 엾었다.

정 후 국 見 인한 각종차省, 민족見육 문 , 훈날 문

제 등 많온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한일협정은 이에 대하여 결코

만족스러운 해법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 동포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1960년

이후 국적차별에 대한 이의신청을 비롯한 권익투쟁이 전개되었다.

A2리2 것은 사회문제화되어 일본 지식인과의 공동투쟁이라는

- 시민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재일한국인에 의한 민족차별 시정운동과는 별도로 인

권옹호 운동의 세계적 조 류는 일본정부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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兎다. 일본정부의 배타적 외국인 차별정책에. 대하여 구미 선진국

으로부터 
'

인권후진국'이라는 비판이 or 렬히

� 

일어났다.

재일동포 사회의 높은 관심과 기대속에서 1卽1년 1월 10일 개

최된 한일 외무장관회답의 r 한· 일 립 적지위협정에 의한 헙의결고1-

에 관한 각서」(이하 91년 각서라 호D 요지는 다음과 같다.

T 재일한국인 3세 이하 자손에 대하어 일본정부는 간소화한 수

속으로 지속적으로 엉주를 인정한L]-.

卷 강x]]퇴 거 사유는 내 란·외환의 죄, 국교·외교상의 이익에 관

게되는 죄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로 한정한다.

卷 재 입국 허가에 대하어는 출국기간을 최대한 넌으로 한다.

岳 지문날인에 대하어는 이에 대 11되는 수단을 조속히 개발하어

이에 의하어 재일한국인 3세 이하의 자손은 물론, 재일한국인 1세

및 2세에 대하어도 지문낟인을 행하지 않도록 한다.

卷 외국인등록兮의 휴대제도에 대하어는 동제도의 운용에 데하

여 이후에도 재 일한국인의 입장을 고 러하여 상식적 · 탄력적 운용을

보다 철저하게 하도록 노 력한다.

卷 교 문제에 대하어는 일본사회에 있어서 한국어 동의 민족전

통 및 문화를 보존코자 하는 재일 한국인 사회의 희망을 이해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하어 학교의 과외로서 행하고 있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일본정부는 배려한

다.

이상과 같은 현안문제에 대하어 이 정도의 해걸을 본 것도 소위
'

인권후진국'인 일본을 상대로 한 교 섭 이 었던 만큼 그 뒤에는 재 일

동포의 피나는 노 력과 투쟁이 있었음合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

다. 이 또한 한민족 역 량제고의 투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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夏. 참정권운동

'

일본 지방자 제io旻에 ‥

주민은 . . 촌 구 내에 주소를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도 1년 이상의 거주자에게 납세의

무를 과하고 있으며 어떤 법률도 일본국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또 헌법상에도 남세의무를 가진 국민개념 속에 정주외국인

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법률에는 정주외국인을 주면으

로서 도(都)·도(道)·부(府)·헌(縣)의 구성원으로 간주하고 납세의

무를 부과하고 있다.

재일한국인은 편견과 차별속에 일본정부와 싸우는 과정에서 선

거권 요구의 필요성을 통감하게 되였다. 민주사회인 일본에서 모

든 정책의 결정이 한 명 한 명의 표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개

인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재일한국인은 세금은 일본인과 같이 납부하면서도 일본정부로부

터의 반대급부는 전혀 없다. 특히 의회를 통하여 자기들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미일광(료尾-鑛)중앙대학 교수의 「외국연의 인권, 선거권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보면 각급 지방의회선거에서 외국연에게 선

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아무런 장애가 엾다. 이 논문에는

일종의 자격기준으로서 T 충분한 일본어능력 卷 적법하又 지속적

인 상당기간의 정주 卷 생활근거가 일본에 있을 것 등을 열거하고

유학생이나 상사원, 외국공관 근무자 등은 윈칙적으로 자격이 없

다고 했다.

세계각국의 외국인 참정권의 추세를 살펴보면 스 웨덴, 네덜란드,
- 

덴마크, 노르웨이. 스 위스,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등이 외국인에게 일정한 기간(팔은 나라는 6개월 :

예를들면 아일랜드, 긴 나라는 5년이상 : 예를들면 네뎔란드)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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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조긴으로 선거권·피선거권合 부여하고 있다.

재일동포의 참정권운동온 한민족 8량제고의 가장 유효한 방볍

의 하나라 하겠다.

IV. 렬혼문제

펄자는 재일동포의 걸혼문제를 논할 때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

은 가능한한 일본에서 출생성장한 재 일동포끼리의 결혼이 가장 이

상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 러나 현실적으로는 70만 가까운

재일동포라고는 하지만 일본진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대도시 이

외에서는 동포끼리의 접촉도 적고 일본인사최에 매몰되어 생활하

고 있는 관게로 민족의식에 눈뜰 기회도 많지 않다. 따라서 젊은

세대가 동족과 만날 기회도 드문 현실에 있어서 일본인과의 국제

결혼이 근년에 급중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자연스런 추

세라고도 하겠다.

해방후 반세기 가까이 지난 오늘날 로 표 3>과 같이 헌재 일본

인과의 국제결 은 82.5%에 달하여 재 일동포끼리의 결혼비율과는

4.9대 1로 일본인과의 걸혼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 내용을 보면 한

국남성의 일본어성과의 결혼이 전체의 22.8%언데 비하어, 한국여

성의 일본남성과의 결혼은 전체의 59.7%에 달하여 한국여성의 일

본남성과의 결혼이 남성의 그 것보다 약 3배 가까이 많다. 이 경우

한국여성은 일본에 귀화하게 핀다. 또 일본어성과 걸혼한 한국남

성의 경우에도 그 사이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자동적으로 일본국적

을 취득하게 된다. 
'

1984년까지는 일본국적법상 국적의 취득은 부계헐통주의였으나

1985넌 1 월 1 일부터는 부모양계 헐통주의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

은 개정온 여성차별 철폐조약 비준의 전제로서 시행된 것이다. 이

신국적법 제2조, 제14조에 의하면 부 한국안, 모 일본안사이의 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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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재일 한국·조선인의 혼안

(1991년 일본후생성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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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아는 자동적으로 일닐C-d-적울 V]득하게 되는데 만 22 세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중 한·일 잉C 중 한 의 국적을 선택 취득할 수 있

다고 되어 있다. 그 러나 헌실적으로는 일반대중의 민족의식이 희

박한 이유도 있겠지만 생촬펀의상 유리한 일본국적을 선택하리라

는 추 은 십분 가능하다. 따라서 일본인 처를 가진 동포의 수가

매년 2,700명 정도 늘어가고 있고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거의가 일본국적을 취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귀촤자수도 매넌

6,000-7,000명씩 늘어가기 때문에 (일본법무성통계) 재일 한국·

조선인의 인구는 신국적법 시헹이후 매년 줄어가고 있다.

여기서 생각되는 것은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필자가 국제결혼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y족결혼만을 강조할 생각은 물론 없지만 그 렇

다고 해서 이상과 같은 일5인과의 국제결혼의 추세를 그대로 방

관만 한다먼 재일동포사회의 존속 그 자체가 대단히 위태로운 현

실을 우러하지 않을 수 飢다.

일본인과의 국제결혼의 경우 민족적 자존심을 대등하게 인정하

는 구미 다민-족국가에 있어서의 국제결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한국·조선인에 대한 편견이 상존하는 일본사최에 있어서 본인들끼

리는 사랑하는 사이라도 일반적으로 부모형제 등 주위의 반대로

축>을 받지 못하는 결혼이 많다.

일본사최가 현제의 페쇄성을 탈피하어 재일 한국·조선인을 일본

땅에 영주하는 소수민족으로 인정하고 그 언권을 존중할 때까지는

재 일동포와 일본인과의 국제결혼은 시기상조라고 괼자는 생각한

다.

아무튼 결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이에 간섭할 성 질

의 것이 아니라고 방관할 수는 없다는 깃이다. 재일동포의 결혼문

제는 이제 단순한 개 인문제가 아니고 민족의 문제이다. 피의 순수

성 이 엾이는 한먼족의 억 량을 높일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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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귀화문제

재일동포의 귀화자 수가 <표 4>와 같이 증가일로에 있다. 그 원언

은 무엇일까7

<표 4> 한국·조선인의 귀화자수

2h ( )안의 숫자는 한국·조선인을 합한 전외국인의 귀화자총수임.

%는 한국·조선인의 비율임.

- 163-



앞의 결名문제에서도 이미 논한 바와 같이 일본의 신국적법에 의

하여 1985년 1월 1일 이후에는 부모중 어느 한쪽이 일본인이먼

그 사이의 신생아는 일본인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러나 귀화자 증가의 원인은 
-

1 것만은 아니다. 귀화자의 조직

체인 
r 성화회」에 의하먼 < 표 5>와 같이 자손을 위하여 귀촤했다

고 하는 동기가 제일 많다.

< 4 5> 성화회원의 귀화동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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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2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구]촤신청울 한다고 해서 전부 허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표 6>과 같이 최종적인 허가율은

귀화상담자수와 비3rn할 때 평균 50% 전후에 불과하다. 렇다먼

1992넌까지의 귀화자 총계 약 17만명을 볼 때 귀화희망자는 2

배인 34만명 이상이라고 봐야 할 것인다. 이는 약 70만 재일동포

의 절반이 되는 셈이다.

귀촤자수는 1992년에 처음으로 언간 7
,
000명선을 넘어 1993년에

는 이상 중가했으리라고 상된다. 최근의 경향으로 볼 때, CI

리2 < 표 7> 에서 볼 수 있듯 %미만으로 추산되는 재 일동포 1

세의 생존율로 볼 때 앞으로 재일동포 젊은세대의 귀촤자수는 한

층 중가되리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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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표 5> 재일 외국인의 귀화신청자와 허가율

[ ‥ 1偶 
'j 

B기偶 
'시 

C 
' 

]

l i : l : l : l i

출처 : 김영달, 
「 일본의 귀화행정」

<표 7> 재일 한국인의 세대간 점유을

i 연 도 l 1세비율(%) l 2, 3세비율(%) l

g 1993년말 현재 1세의 비을은 5%

필자가 생각하건대 재일동포의 일본국적 취득(귀화)은 유감스러

운 일이나 어떻게 할 수 도 없는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

겠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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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귀촤에 관한 에피소드暑 하나 소게한다. 급넌 3월 24일

동경의 대 전구립 동포(東舊)소학교 졸업식에서 접수를 담당하기로

한 재일동포 윤조자 교사가 치미-·저고리를 입고 직원실에서 대기

하고 있을 때 동교 고 전오랑(高郊]fE朗) 교 장이 일본국적을 가진

윤교사가 치마.지고리를 입고 졸업식 나오는 것은 보기 거]북하

며 그러한 일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에 대하여

윤교사가 복장까지 간섭일을 이유는 없다고 항의한 일이 있었다.

(l(통일일보」, 1994. 6. 11 보도)

省자는 이 기사를 읽고 여러가지로 생각하는 바가 있었다. 윤교

사가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일된에 귀화한 재일동포이겠

는데 귀화허가를 빌았을 것이고, 필자가 여러가지 자료로 초사해

보니 귀화허가룰 반은 후 1985넌 12 에 결성된 r 민족명올 되찾

는 모임」l (일본 전국에 약 150명의 회원 보유)의 중심인물이 되어

법 정투쟁을 통하여 민족병을 되찾은 사랑이었다.C동양경제일보」,

1986. 3. 7 보도)

윤교사가 민족명으로 학교에 근무하고 치마·저고리를 입고 졸업

식에 나간 깃은 자기의 출신을 밝히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는 兮포

어 린이들에게 격러의 메시지를 보 젓이라 하겠다.

제반사정으로 부득이 일본에 귀촤는 했더라도 민족명을 사용하

고 치마·저고리를 입고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정정당당하

고 의연하게 과시한 윤교사의 태도에 펄자는 동포사회의 밝은 미

래상을 볼 수 있었다.

各교사의 이와 같은 민족정체성 고 수의 자세야 말로 한민족으로

서의 역량을 전세계에 높일 수 있는 대전제라 하或다.

VI. 통명 사용문제

통명이란 본명이 아닌 일본식 이름을 말한다. 통명을 사용하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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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J

<표 8> 통명 사용 여부'

( )안은 %

통명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표 9>와

같이 부모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57.7%

였다. .

<표 9> 통명을 쓰는 이유

( )'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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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의 통명사용문제는 일뵌사최라는 환경을 Z리할 때 대단히

어러운 문제라 하겠다.

팰자가 모 대학에서 한국어 강의를 끝마치고 나올 때 일본 이름을 가

진 한 여학생이 뒤따라와 
"

섰생닙, 저도 한국사림 입니다"라고 하기에
"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한 후 
"

네가 한국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친구들도 알고 있느냐 
"

고 물었더니 아주 천한 친구 몇명 외에는 모른

다는 것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애기하지 말아 닿라는 부탁을 兎다. 그 여

학생은 한국인이라고 하논 것이 알려짐으로써 친구를 잃어버리게 묄까

두려워 했던 것이다. 펄자는 그 여학생의 용기없음을 책망하기 보다는

오히려 일본사회가 그너로 하어금 /명올 骨 수 엾도록 하게 한 그 페

쇄성에 분노를 금할 수 없였다.

본명사용은 한민족이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민족 정체성의 표현이다.

본명사용으로 불이익이 였더라도 이를 극복하는 용기가 재일동포들에게

아쉽다.

한민족으로서의 역량제고도 본명사용으로부터 비롯한다고 하겠다.

vn. 경제문제

재일동포의 경제활동은 일본사최의 이관]가지 제약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1세대둘은 그 역경을 극복하어 오늘날의 훌륭한 경제기

반을 구축했고 2·3세들은 이를 계승발전시커 오늘에 이르렀다.

일본의 은행으로부터 한국·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있어 생활의 자위수

단으로 영세사업가들은 신용조합을 설립했다. 이리하여 재일한국인은

민족금융기관으로 대판상은(치1反商銀)을 비롯한 신용조합을 몇 지역에

설립했고 천목과 조합 운영상의 난국타개를 목적으로 1956년 6월 18일

경도상은(京都商銀)에 사무국을 V고 r 재일한국인신용조합협회」(약칭
「한신협」)를 결성했다. 그 후 조합수가 증가됨에 따라 [「한신협」은 미설

립지억의 조합추진과 기존조합의 육성발진을 촉진하는 지도기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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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10> 한신 · 正신 황
(1993년五 산7

'

(단위 : 100만엔)

의 역할을 했다. 그 후 협회사무국을 대판상은내로 옮겼다. 현재 재일한

국신용조합의 수는 35개이고 점포수는 177개이다. 「한신협」(민단계)과

「조신협」(조총련계)의 실적을 비교하면 <표 IO>과 같다.

재일한국인 신용조합 육성을 위하여 한국정부는 1960년 12월부터 8회

에 걸쳐서 1억 달러의 저리대부를 실시하고 1989년 5월에도 3천만달러

의 대부를 했다.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협력은 재일동포 신용조합발전

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같이 민족금융기관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나

각지의 신용조합중 대판(犬限), 동경(京京), 경도(京都), 신호(神戶) 등

큰 조합은 발전가능성이 있으나 20-30억엔의 애금고밖에 없는 영세조

합은 운영이 곤란한 상태이다.

풍요한 재일동포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오늘도 재일동포들은 활발한

경제활동을 십분 발휘하여 모국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

다.

AT. 통일문제

'

단일민족인 조 국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재일동포 역시 정치적 · 이념적

으로 분열되고 있다. 분단의 장기화는 재일동포의 생활에도 여러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더욱 곤란한 환경을 가져왔다 분단의 고 통은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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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을 비롯하여 서신왕 까지도 불가능하게 兎다. 재일동포는 조국이

분단된 채 우리말도 우리문촤도 모르는 2-3세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러한 환겅속에서 맨단학생만을 대상으旦 실시한 통일에 대한 의식

을 살>보면 그 듭은 <표]1>과 같이 통일에 대하이 비관적이다.

<표 11> 「민단」학생대상 통일의식조사 결과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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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q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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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L/// //크' /J// L/피

필자는 정상회담에 의하어 통일의 서광이 비쳐 올까 기대하고 있었는

데 김일성주석의 뜻밖의 사망으로 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유갑스

럽게 생각한다. 세로운 김정일 정권과 한국정부의 화합으로 통일이 하

루 속히 이루어저 한민족의 역량을 전세게에 드 높일 날이 오기를 기원

한다.

DC.맺 음 말

일본이 패전후 재일 한국 · 조선인에게 일관되게 취해 온 정책은 ce

한국 · 조선인을 알본으로부터 추방할 것(강제퇴거제도), 卷 추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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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철저히 관리할 것(외국인 등록법, 지문날인 제도 등), 卯 관리하

면서 민족의 혼을 빼앗을 것(동화교육) 둥이였다.

런데 1979년 일본국회가 국제인권규약을 준 승인함 旦써 일본은

동 규약의 내용을 준수할 국제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미 앞

의 법적지위 부분에서 논한 1991년 각서에서 그때까지의 현안문제가 어
w

느 정도 해결되었다. 이는 물론 동포들의 노력과 투쟁의 소산이겠으나

동 국 화 라는 谷 玄름 권 후전국인 일본 극

로나마 따른 것 불과하다.

이렇게 어려운 일본 사회속에서도 오늘낳의 생활기반을 구축한 재일

동포들의 민족정신과 노력이야말로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민족

모두가 귀감으로 삼아야 할 가치라고 생갹한다.' 이같은 재일동포들의

역량이 세계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해외동포들의 역량과 상호보완 발

전해 나갈때 7천만 한민족의 역량은 더욱 강화되고 그 전도는 양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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麗 토론내용

사회(유영옥*) : 지금부터 제3주제 토론을 진행하戚습니다.

깅달훈1) : 우리는 리더를 중시해야 합니다. 중화민국의 장개석 총

통도 잘못은 많이 했지만 국맨들은 지금도 그 를 추앙하고 있습니

다. 중국도 등소평을 최고의 실력자로 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

리는 이승만 대통령 하야후에 그의 동상을 끌고 다녔고, 장면 정

권은 사회혼란으로 통치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으며 박정희 대통령

은 총살되였고 전두환 대통령은 조선시대도 아닌데 백담사로 귀양

을 갔으며 노태우대통령은 물태우라고 비하하였으며 지금은 크게

활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어린이들도 김영삼대통령을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w 위대한 리더는 국민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리더를 무시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리더를 잘 따르고 존경해야 합

니다.

둘째는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국먼들이 합심단결하면 안되는것

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88서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도 온 국민이 힘을 합쳤기 때문입니다. 국민앞에 뚜렷한 민족적

비젼을 제시하고 국먼적 합의를 이루어야만이 한민족의 역량은 제

고 될 수 있을 젓입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 드 린다 대만에 사는

천여병에 불과한 교 민들이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 합심단결하여 교 민 각각의 성금을 모 아 콘테이너 하나 크 기만

한 큰 목각 호돌이 인형을 만들어 대만에서 전시·홍보하고 서울올

럼픽 조직위원회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목표를 세우고 힘을 합치면 민족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

는 것입니다.

5雲헬君· [
*賴利 *W(判**T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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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善2) : 저는 북한의 깁일성 주석 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

죽으려

면 骨 발리 죽든가 아니면 남북 정상최담을 한 후에 죽었으면 좋

았을 것인데'라는 생각을 兎습니다. 지는 카자흐공화국에 살면서

북한에서 온 관리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외부 세

계의 사정에 대해서 L-1무 모르지 않나해서 북한과 외부세계의 사

정을 비교해서 얘기해 주었더니 그 사람吾 하는 말이 
"

저희들도

알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 그러먼 왜 당신들은 가

만히 있는가 
"

했더니 
"

잘못 머리를 쳐들玆다가는 머리가 열 ,

백개라도 당해내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쳐들지 못합

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되戚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문제와 관련해서 
"

북한이 개방되어야

된다, 북한을 개방시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좀더 생

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저에게 신문, 출판물을 많이 보내오고 있습니다. 통일

산보라는 신문인데 내용은 노 동신문이나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처

음부터 끝까지 000괴뢰도당 등의 악랄한 욕을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양으로 두세번 편지를 썼습니다. 
"

좁 신사적으로

하지 못하或는가 당신네도 한국에서 오는 신문을 보니까 알고 있

겠지만 거기 어디에 
'

김일성 도당이요, 김일성 괴뢰요'하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는가 왜 
'

도당이요, 괴뢰요'하고 악담까지 하느냐7

좀 신사적으로 말하면서도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지 않느

냐7" 이런식으로 편지를 兎더니 그 다음부터는 출판물도 딱 끊어

비 리고 이제 보내지도 않습니다. 북한은 자기들의 비위에 조금만

거슬리면 이렇게 헹동을 취합니다.

이들은 결코 개방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북한의 내부에서도 알 것은 다 알고 있는

2) 카자흐공촤국, 외국어출판사 한글판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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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이제는 김일성이 죽었으니까 그 내부에서 어떤 투쟁이 전개

될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그 투쟁이 하루 이틀내에 진행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꼭 진행될 것이며, 진행되면 자체 모순에

의해서 멀지않은 장래에 그 체제가 붕괴되리라고 봅니다.

어제 우리가 두만강가에 가서 북한의 남양땅을 건너다 보았습니

다만 제고향이 바로 거기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기차를 타고 몇

시간만 가면 제고향입니다. 저도 어제 기차소리를 들으면서 내 혼

이라도 저 기차 소리에 실리면 고향땅에 가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 : 남해봉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읕은 문숙동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戚슴니다.

문숙동3) :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로부터 한면족 역량제고 방안에 대

하여 좋은 말씀 잘 들였습니다. 저도 7천만 한민족의 한사람으로

서 세계 지구촌 150 여개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의 역량

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겠는가 하는 방안 하나를 제안하고 싶

습니다.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모 이신 분들의 힘

을 합쳐서 
'

세계속의 한민족 총람'이란 책을 만들어 전세계 지구촌

의 동포사회에 리 보급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

내년 8월 15일이면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은 지 5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 또한 피눈물 겨

운 역사, 이러한 뿌리깊은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하지만 이러저

러한 원인으로 한반도는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또한 세계

각곳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우리 민족이 193만명 살고 였습니다. 그러나 해외동포

2-3세들은 우리 민족의 지난 역사와 우리 민족의 험실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이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촌에 7천만이라는

3) 중국, 요녕민족출판사 사장조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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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데 도대체 지구 땅덩어리 어느 부분에 얼마

나 살고 있으며, 그 분들이 정치 · 경제 · 문화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

고, 그 중에서 어떤 우수한 분들이 나왔고 그 분들이 어떻게 인류

의 발전에 커다란 기어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戚어

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책을 만들어서 보내띤 젊은 세대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하는데 도

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까 유부웅 교수님께서는 세계

를 補은이들의 교과서로 하먼 좋겠다고 하셨는데, 종은 말씀입니

다. 저는 
'

세계속의 한민족 총람'이란 책을 만들어서 이 역시 우리

젊은이들의 교과서로 만들면 어얼겠는가7 이러면 비록 다른 민족

들과 같이 살아도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긍지감을 가지고 살 수 있

지 않戚는가7 또한 우리 민족이 영원히 멸망되지 않고 번영·발전

하면서 인류의 발전에 큰 기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이런 책을 만드는 것이 그 참뜻을 담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러한 일은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힘을 합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각국

에 살고 었는 우리 민족의 사정은 현재 그 곳에서 살고 계시는 여

러 선생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게시기 때문에 원고도 직접 써

주시고 사진도 보내주시면 좋或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기 위

해서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처서 가칭 세계

속의 한민족 총람 발간위원회' 같은 깃을 만들어 각자의 임무를

분담하이야 겠고, 이 책울 벗지게 반들자띤 비용도 많이 드는데

누구 하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떼문에 한국정부 또는 어느

재단이나 협력회의 도 움을 방아서 해야 되지 않울까 생각합니다.

이런 책을 만들어서 세게 동포사회에 보내면 우리 민족의 젊은

이들이 이 책을 통해 우리 민족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내

다볼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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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월하는 통일을 하루 속히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련 작은

일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통일과 한민족의 역량을 높이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 니다. 
-

사회 : 다음에는 몬트리올대의 정영섭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

니다.

정영섭4) : 유부웅 박사님께서 리더쉽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김달훈

목사님께서는 리더에 대한 존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존경은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존경하라고 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이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리더라고 해서 무조건 존경하라고 하는 것은 요즈음 시대에

와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은 교 육

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 앞에서 나라의 대통령

을 얘기할 때 존경해서 말을 한다면 그것을 듣고 자식들도 대통령

을 존경할톈데 부모님 자신들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일이 있

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더십 훈련은 사관학교에서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학이나 예술등 각분야에서 리더가 나

와서 조화를 이루어야지 정치적 리더십 하나만 가지고 나라가 발

전된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토요일만 문을 여는 민족교육·한글학교에

서 18년간 봉사해오고 있습니다. 처읖에는 학생들이 얼마 없었는

데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민단계 학

생들이 민족교육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

유가 있겠지만 부모님들의 교 육이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무

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해도 부모님들이 설득시켜서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4) 카나다, 몬트리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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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에서도 마찬가지 3]니다. i요일이번 아이둘이 TV, 만촤를

보려고 정신飢지, 학교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부

모님들에게 민족교육이 왜 필요한가, 그 중요성을 교육시켜서 아

이들을 지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학생들이 한글을 공]라하면 학점을 인정해 주도록 해야

합니1 카나다에서는 학점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머 또 한국이 반전하고 커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식으로 학생돌을

지도하먼 일본에서도 한글교육·빈족교육이 촬성화되지 않을까 생

각합니다. 아까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먼족의

정체성을 알려면 우선 자기의 뿌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서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말은 문화의 근원이고 생활하는데 있어

서 힘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더라도 말이 통하지 않으

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처음에 이민 오신 분들은 아이들에게 한글

은 가르치지 않고 엉어만 자꾸 배우게 兎는데 요즈음 이민 오신분

들은 한국말만 게속하기 때문에 발전이 늦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의 인권옹호에 대해서 말骨하셨는데, 인권옹호는 외무부 장관

들이 모 어서 해길하는 것 보다도 그 굣에 사시는 분들이 세금은 다

내고 투표권도 없이 사니까 리더되시는 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적

극적으로 나서서 청원을 하여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결谷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계섰는데 왜 어자들이 남자보다

외국사람과 걸答을 많이하느냐에 대해서 북미에서 조사한 결과 여

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먈합니다. 자기는 자기 어머니의 지나온

과정을 반복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 남자

듣에게 랄못이 있겠지요. 서양사람과 결혼하면 좁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x
'

l-기 어머니처 럼 그 렇게 고생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화문제에 대해서 맏씀읕 하셨는데 외국에 사는 우리들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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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람이나 일본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귀화를

하면 생활에 편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국내에 계신분이나 일본에 계신 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

니다.

이제 통일에 대해서 몇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치

· 경제적으로만 통일문제에 접근 해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

학, 문학,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자유롭게 교 류를 진행시키면 통

일에 도움이 되지 앓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2세 교 육을 시키는데 통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통일에 관한 자료를 좀 보내주었으면 합

니다. 아까 문숙동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료를 보내

주시면 2세들의 통일교육에 보탬이 되戚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선

생님께서 책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돈을 마련

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항에서

우리가 이용세를 냅니다. 거기다가 기금을 조금 붙여서 돈을 받으

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에서 모 인 돈은 한민족교육이나 통일

자료제작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그치겠습니다.

사회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두분의 발제내용에 대해서 조목조

목 다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케냐에서 오

신 이장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장식S) : 사람은 정치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이고, 경제만 가지

고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나 경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오

늘 이것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버렸

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데올로

기가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만이 이데올로기인 것이 아니라 이

데올로기가 엾는 시대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데올로기시

5) 케냐, 동아프리카 장로교신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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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종말을 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뎨올로기는 번화와 수정으

로 서 이어가고 또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계속됩니다. 어러분들께서

도 잘 아시겠지만 . 집단주의니 혹은 지역주의니 하는 이런 블럭의

식도 하나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이데올로기입니다. 사람은

이데各로기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엾고 그것이 변하거나 수정되어

가는 과정이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정치 · 경제 혹은 사회 발전에 대해서 말씀하

섰는데 실은 이것은 크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명

의 비판이 되戚습니다. 저는 문명의 비판의 입장에서 같은 내용이

지만 관점을 좀 달리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오늘날은 정경

이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록 긴밀하게 되어 있지만 좋은 이데을로기

라도 정치가 그젓을 망가뜨려 버린것이 많습니다. 어제 김영훈 목

사님께서 말씀하신 공산주의 · 막스주의가 이론으로서는 대단히 훌

兮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이론보다 훌륭할지 모르지요. 그

공산주의 이념을 정치화 할 때 그 정치를 잘못해서 그 경제이님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또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는 깃도 그 자체 어떤 특색이 있을 것입

니다. 없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러나 북한의 정치가 자기들이

내놓은 주체사상 이데올로기를 망가뜨려 버 兎다는 짓입니다. 정치

가 좋은 이데올로기를 시행착오로서 망쳐버린 일이 역사상에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공동체 사싱-이든지 혹은 국제화라든지 새로

운 이데올로기가 많이 등장하더라도 이깃도 역시 여기에 건전한

문명의 省학이 없으먼 오늘의 새로운 찬란한 캐치프래이즈와 같은

것이 얼마 안가서 꼭 비판을 빌고 붕괴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

서 제가 말씀을 드 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정 치 · 경제 · 사회 이데올

로 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어떤 이

데올로기든지 인간의 본성과 조 화되는 것이라야 오래가고 건전하

고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 가운데 가장 기본적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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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은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

se lf-love' 입니다.
'

se lfish-love' 가 아니又 
'

se lf-love' 입니T 성서에서 말씀하시기를
'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몸같이 사

랑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을 전제로하고 있습니다. 내 자

신의 사랑을 무시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산

주의에서 강조한 것은 온당한 弱 1f-love를 무시하고 국가나 사회

를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se lf-love 가 희생되는

가운데서 국가, 사회에 대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젓은

인간 자연의 본성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위하고 내 자

식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그 들을 돌보는 것은 절대로 se lfish 가

아니고 se lf-love인데 이 se lf-love를 희생시키고 사회 · 국가·집단

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니까 오늘낳 공산주의가 망해 버린 젓입

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정치 · 경제든지 건전하게 되려면 자연의 원리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자연의 원리는 역시 성서에서 말한대로 
'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취입니다. 개인역나 어떤 단체든

지 신설하게 뿌린 것은 거기에 대해서 수확이 있어야 합니다. 공

산주의 사회가 실패한 것은 노임없는 노예처럼 일을 시키고 개인

의 성취가 완전히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산은 국유화 시

켰기 때문에 개인의 성취흔적이 없어졌습니다. 이럴 때는 노 동의

욕이 없어지지요. 앞으로 지역공동체 등 좋은 지역주의를 내놓터

라도 거기에 개개 국가나 개개 민족의 se lf-love 가 희생되면 그것

은 오래가지 못하고, 개개 국가나 개개 민족의 se lf-achievement

를 인정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하고 공산주의의 말로와 같이 망

하고 말 것이라는 하나의 철학적이며 문명 비판적인 얘기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정치를 대단히 칭찬해 왔는데 여기에서 우리 조선민족이

번영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소수민족의 se lf-love를 인정한다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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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이지요 조선 J족의 se l{'-love 와 se lf-achievement暑 인정하기

때문에 연결같은 도시를 성장시킨 것이죠.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문명사최에 있어서 정치이념이든지 겅제이님이든지 또 어떤 것이

든지 이 두가지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원칙에 조화도]지 않는한 그

것은 문명의 역사에서 사라지고 밀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 제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몇 말'骨드리戚습니다.

저는 케냐에서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 양상을 좀 骨니다. 첫째

국제촤는 캐치프레이즈만 얘기하지 만고 국제화를 준비해야 합니

다. 그 러면 국제촤 준비를 3·가 어디서 叫어야겠느냐 정부는 못

합니다. 고등학교나 대학이니- 학원사회에서 준비를 해야 $니다.

그 런데 한국의 대학-趾은 국제사최에 진출할 인재를 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선 만이 안 骨합니다. 한국의 영어교 , 외국어교육은

외국어대학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실페입니다. 10년 배워叫이· 말한

마디 제대로 못합L1다. 그래기-지고는 국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

다. 대학에 연구소가 많은데 서울대학이나 일부 우수한 대학을 제

외하고는 연구소는 돈이 없기 떼문에 유멍무실입니다. 연구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 육부의 지시가 있어서 하긴 하지만 그 러나 운

영할 힘 이 飢습니다. 
'

산학협동'이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젓

도 술로견입니다. ]오즈음은 기업 이 자기 언구소를 가지고 있기떼

문에 많욘 대학의 연구소는 유멍무실화 되어가고 있는데, 국가나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대힉-은 연구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이

그 깃에 대한 실적을 올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일본의 신문을 보니까 일본의 칼럼니스트가 한국의

경제를 비판했습니다. 왜 한국의 겅제가 일본보다 뒤지느냐 그것

은 한국에는 KIST 동 여 러가지 언구소에 고급 브레 인들이 많이

있지만 고급 브레인骨이 산업 헌장의 노 동자와 연게되어 있지 않

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 렇지 않다는 깃입니다. 연구교수나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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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산업현장에 가서 노 동자들과 같이 의논하고 토론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산업과 학문이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

것은 한국이 일본보다 아직까지도 유교적인 신분사회제도가 강하

다는 것입니다. 학자신분으로는 공장, 산업현장에는 들어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제도, 이것이 한국에 있어서 산업화

와 연구업무에 지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요즈음 케냐에서 TV를 보면 외국의 상사들

이 케냐의 개발을 돕는 인터뷰에 많이 나옵니다. 다른 나라는 고

사하고 일본의 예를 들어 본다면 일본의 외교관들이 지금 케냐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물자적인 것뿐만아니라 일본의 개발

이론을 TV 에서 이야기하고 케냐의 산업지도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상사들이나 한국의 외교관들이 하는 것은

한 번도 보지못했습니다. 그겻은 개발도상국에 나가서 도움을 줄

만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방면

에 전문가가 우리 외국대사관에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무대에서는 우리도 이익을 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줄 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정부가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외교문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날 외교는 단순

한 외교가 아니고 정치와 경제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리고 요즈음 일본청년들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영어를 구사하는

것을 봅니다. 일본의 대사든지 대사관 직원들이 TV에 나와서 영

어를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유창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의 외

교 관들은 아주 빈약합니다. 이것은 비단 케냐뿐이 아니겠지요. 그

러니 국제사회에서 경쟁이 될 리가 없는 것이고 한국의 국제적 영

향력이 제고될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정부를 대신

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책 임과 역량이 좀더 제고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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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케냐에 와 있는 한국4의 기업들

을 보면 소자본을 가진 가발공장이나 가방공장과 자동차를 판매하

기 위한 대기업이 진출해 있긴합니다만 일본사람들을 보면 대기업

도 아닌 많은 싱-사들이 나와서 케냐의 개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의 해외개발이 순전히 우리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국제사회에 비쳐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화시대라는 것은

양먼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출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에서 우리 자

신을 드러내는 깃(expose)이지요. 외국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외국

사람들이 오먼 자연히 우리 자신이 노 출됩니다. 국제화시대에는

자연히 우리자신이 노 출되는데 사실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기

차나 비행기안에서 큰소리로 떠들고 소주를 마시고, 장기 · 화투를

치는데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요.

이런것이 노 출이 될 때는 국제화시대에서 우리 한국은 뒤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화를 부르짖는 이마당에 해외 진출에 있

어서는 여러가지 재능과 기-량과 자럭을 가진 사람들이 나가야겠

고
, 국내에서 우리 내부의 노 출에 있어서도 부끄럽지 않게 되어가

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 이장식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의 발제에 대

하어 項 분이 토론을 하어 주섰(니다. 이제 제가 간단히 제의건

을 몇 말씀드리戚습니다.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194.5넌 제2차

대젼이 끝나면서 강대국의 정의를 군사적 논리에서 찾o]- 보았습니

다. 그 러나 지급 군사적 논리 대신 경제적 논리로 정해지고 있

습니다. 
'

메이크 머니'(make mone y ) 족, 돈만 벌 수 있다면 민주주

의 이념이든 공산주의 이녑이든 전-허 관게없는 시대로 변해 버렀

다는 것입니다. 한 번 보$시오. 옐천이 우리나라에 왜 왔습니까

그 당시 고르 바쵸프가 우리나라 왜 왔솝니까 
'

메이크 머니'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러니까 지금 헌재의 세게 정세는 실용



주의 노 선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런 차제에 우리 한먼족이 세계를 향하서 웅비할 수 있는 방안

을 저도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남이든 북이든 간에 정말 한민족 발전을 위하고 통

일을 위해서는 우리 민족 자체를 최상수에 놓아야 합니다. 상수개

념으로 놓고 그다음에 이데올로기나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

자체를 그 변수 개념의로 놓지 않고는 우리 통일은 요원하고 한민

족발전도 대단히 요원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토론자의 질문에

대한 발제자 선생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웅 : 정영섭 교수님께서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

는데 저는 그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사관학교만 지도자를 키웠는가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실

례로서 강조했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장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데올로기는 종말을 고 한 것

이 아니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데올로기 개념에 대

한 자체의 정의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깅 환 : 정영섭 교수님 말씀중에 2세의 한글 교육·민족교육을 부

모가 설득시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일본에 있어서 부모가 설득을

많이 시키지요. 예를 들면 토요학교라든지 수요학교를 보면 급수

를 갸초,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4 개반으로 나눌 경우에 기초반

에는 한국사람이 30명, 일본사람이 20명 이렇게 국적을 따지지 않

고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급, 고급으로 진급 될수록 한국사람은

1-2명만 남고, 일본사람은 거의 다 남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하면 기초반에 들어오는 학생은 부모와 민단에

서 강력하게 설득을 하고 권유를 해서 온것인데 풀코스가 2년정도

되어서 그런지 나중에 보毛 한국학생들은 거의 떨어지고 일본사람

들은 무역을 한다든지 한국어를 한다든지 등으로 목적의식이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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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A{의 미-趾 거-둔디-J( -Vl '니2. 
L( 깃울 y더dI도 느LY.

가 민족교육에 아주 열성적으로 설 을 하고 있다는 깃율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키-니-다에서는 한글 공부를 하면 학점을 준

다고 하는데 그것 침- 부럽습녀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의 9학

시험때 한曾을 시험과목으로 인정을 해준다먼 얼마나 좋戚습니까

그 것은 지금은 동경대학에 약간 있습니다. 외국어를 5문제중 2문

제는 한국어로 해도 좋다는 것이 멋년전 부터 있습니다.

그러나 카나다처 럼 한글공부를 하면 학짐을 준다는 것은 없습니

다. 바꾸어 말하먼 민족교육의 성페라고 하는 것은 거주국4 정부의

정책에 달러 있4니다. 물론 남의 탓을 해서는 안도]지요. 그 렇지만

실제로 거주국에서 민족교육을 권장하는 나라와 민족교육을 억제

하고 동촤정책을 실시하는 나라와는 전혀 다骨니다. 일본의 경우

는 1991년 각서에 의해서 조금 달라지기는 兎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철저하게 동화교육을 시켰습니다 
"

한국인이 한국의 민족성, 국민

성을 함잉1하기 위해서 한국학교暑 긴설한다는 것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1965년 12월 문부성 국장의 통달문에 아주 딱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렇旻이 거주국의 민족교육정책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

는 것입니다. 물谷 그것을 우리 포 자신들이 각성해서 자발적으

로 민족교육을 받으먼 열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이 그렇게 어의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용호문제, 피선거권문제도 정부보다 개 인

운동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骨하셨는데 우리 재일동포돌은 정부에

만 일임하지 않고 재일동포사회의 학자나 사회단체가 운동을 맹 렬

히 하고 있습니다. 그 것파 정부의 뒷만침으로 1991넌 각서와 V-온

성과가 난 것입니다.

어성이 외국인과 결혼울 많이 하는 것은 어머니가 고생을 하기

떼문이다라고 말骨하셨는데 아적까지 재일동포사회에서는 그러한

이유로해서 동포여성이 일<납자와 결혼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

제 어떠하냐 하떤 한국시.람으로서 骨플렉스 열등같이 있으니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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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일본사람과 국제결혼하는

것은 결코 선을 봐서 하는 결혼이 아니고 자유결혼입니다. 주위에

일본 남자들이 많고 여러가지 주위환경, 역사적 흐름 등의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귀화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일동포만큼 한국국

적에 애착이 있는 재외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귀화도 부득이 하겠으나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지금까지 발제자 두분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러면 방청석에 계신 분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구 : 김환 소장님께 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면

서 일본사람과 접촉을 할 때 절대로 일본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안 쓰느냐 하면 저는 일본말을 잘할 줄 압니다만 일본사람의

속성은 일본말을 쓰면 무시합니다. 영어를 사용하면 일본사람들이
' 

굴복하고 들어읍니다. 제 땋아이도 성가폴, 필리핀 등에 선교하려

가면서 일본을 지나가는데 일본에서 느 낀 것은 이 아이도 똑같습

니다. 
"

아빠 일본사람 이상하데요", 
"

왜", 
"

일본말을 쓰 면 오히려

무시하고 영어를 써야 이야기가 되던데요"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일본에 사시는 재일동포의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일본

에 대해서 편향성을 가지고 그 사랑들과 동화하려고 노력하기 때

문에 오히려 거부를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가정교육 또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재일동포들의 먼족

의식을 고취시켜 그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과는 전

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고유성 그리고 또 뛰어난

예술성을 보이므로서 우리는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더 존경받는 민

족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김환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7

그 다음에 사회자이신 유박사님께 질문을 하겠는데요. 민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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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하섰는데 그렇게 할 때 1930년대에

나치스 독일이 독일민족을 최우수한 민족으로, 최상위의 민족으로

표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민족문제는 상대적인 것인데 우

리나라가 우리 민족을 최우위에 놓았을떼 다른 민족도 역시 최우

위에 놓게 되는데 그때 충돌은 없을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니다.

김 환 : 일본사람이란 영어로 회화를 하면 존경힙-니다. 일본말을

하먼 존경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외국인이라면 그저 펑범하

게 대하겠지요. 이것은 일본사람들은 평등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입

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 보든지, 아레로 깔보든지 둘 중에 하나입

니다. 강한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약하고, 약한 사랑에 데해서 지극

히 강한 것이 일본민족의 특성 입니다. 그러나 일본에 30년이고 50

년이고 사는 우리 재일동포로서는 일상생활에서 그 럴수는 없는 것

아넙니까 또 전부가 영어룰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일

동포에게 있어서 일본어라는 것은 일상 상용어이고 일뵌에서 나서

일본에서 셩장한 사람들로 봐서는 모국어나 마찬가지일 정도입니

다. 그래서 재일동포에게는 일본어가 외국어가 아닙니다. 그 다음

에 우리의 우수성을 그 사람들에 보여주어야 하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 국제화시대에는 어느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고, 얼

등하다 해가지고는 국제화가 안되 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화란 이질문화를 서로 서로 인정해 주고 다민족이 공존공엉

하자는 깃이지 우리 민족의 문화만이 우수하다, 또 어느 민족보다

우리가 더 우수하다거나 얼등하다 해가지고는 공존공엉하기 어 럽

지요. 그 리고 재일동포는 일본에 가서 한 두달 있다가 오는 나그

네가 아니지요. 거기에 영주하고 정주하는 사람듭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면단의 이름을 재 일본 대한먼국 거류민탄이라고 兎지

만 
"

우리는 거류가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리.고 해서 지급은 거

류를 1빼고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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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우리 재일동포는 의무

적으로 민족旦육을 받아야 된다" 얼마를 받아야 되 냐7 50 시간

받쟈- 우리 한글을 다 알고 애국가도 알고 역사도 알기 위해 
'

50시

간 의무제 민족교육'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이론적인 근거는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민족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이었습니

다. 민족교육을 받지 않아도 취직하는데나 학교입학하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으나 한국사람이라는 당위성은 있지 않느냐해서 당위성

과 필요성의 조화이론으로서 50시간 민족교육을 창안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20년전 일인데 그 당시에는 재일동포사회의 전역

을 석권했습니다. 또 그 안을 독일에 수출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때 풍미를 하였지만 지금은 먹혀들지 않아요. 그 때

는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민족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당위성이 먹혀

들었는데 지금은 그 당위성이 먹혀들지 않습닉다. 그것이 현실입

나다.

사회 : 저도 간단하게 맣씀드리겠습니다. 타민족들도 자기 민족이

우수하다고 다 상각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

족자체를 상수개념으로 놓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일성

이 죽기 전까지는 저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

김김정권'이라고 썼

습니다. 제가 써온 글에는 모 두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

김김

정권'은 어떤 정권이었습니까7 49년동안 거짓말로서 먹고 살아온

정권이 
'

김김정권'입니다. 지급까지 남과 북이 상대방을 보는 시각

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들을 어떻게 보고, 그 들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그 들은 우리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해방

시켜야 할 지역, 이런 식으로 보아왔고,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보

았습니까7 괴뢰집단, 빨갱이 집단으로 보아왔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토론을 한 내용중에 가장 핵심은 우리의 통

일문제 인데 통일을 위한 협상의 상대방욜 빨갱 이나 괴뢰집단, 미

제국주의 앞잡이 이런 식으로 봐서 평화통일이 되겠느냐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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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런 맥락에서 민족이라는 것을 가장 중시하고 민 을 이데울

g 기 이상의 최상수 개넘으로 놓고 나머지는 다 변하는 깃이므로

그 밑에 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60억 인구의 일출이 모 다르듯이 생각도 젼부 다

르 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서 저는 먼

족이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다고 보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민족

을 상수개념으로 7자고 말씀드린 젓입니다. 두분의 발제와 다섯

분의 토론 그리고 방칭석에서 토론에 참여하여 주신 어러분께 감

사드리먼서 이상으로 제3분과 국제화시대의 한민족 역량제고방안

토론최를 마칠까 합니다. 이러분 대단히 같사합니다.



종 합 及 론 내 용

즈



罷匪

사회(민병용*) : 제가 1988년 북한을 갔을 때 두번 울고 왔습니

다. 봉수교회에 가서 예배를 볼 때 우리 분탄과 우리 민족을 생각

하면서 한번 운적이 있고, 모 란봉지역의 어느 중학교에 가서 학생

들이 노래부르는 것을 보고 분단의 아픔이 아이들에게 까지 미치

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통일이 되나하고 운적이 있습니다.

로부터 6년이 지났지만 저에게 보이는 북한은 단지 깁일성 사

망이라는 것 외에는 별 변화가 엾고, 북한 주민이 겪고있는 고 통

이나 오늘 저희들이 느 끼는 감정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도문에 가서 두만강 너머로 북한의 남양시를 바라

보면서 깊은 회한에 젖은 상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만 旻금전 남

해봉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번 가슴이 뭉클兎습니다. 통일의

그낳 보다는 2천만 북한 주맨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먹고 입고

자는데 불행이 없는 사회가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

각하는 종합토론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주제발표를 하였던 여섯분의 선생님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미흡했던것, 그리고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과 다른 분의 발

표내용에 대해셔 코멘트하실 내용 등 전반적인 말씀을 듣고 방청

석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

습니다.

제성호1) :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고 할 수 있戚습니다.

이젓은 두 가지 차원의 문제라고 쟁각 합니다. 하나는 한반도에

핵이 엾다는 것을 우리가 실현하且로서 국제사회에 우리의 신뢰성

拳 한국일보사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위원
1)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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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고하고 또한 평촤통일 기반울 조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

한의 핵문제를 과거, 헌재, 미래의 세가지 차원에서 해결하라고 국

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q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19빌넌 5월 lAEA 의 사찰을 받기

이전에 과연 연료봉을 꺼내서 재처리릅 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한

일이 있느냐 있다띤 그 양은 업마냐 그리고 그 플루토늄은 어디

에 있느냐 핵무기를 과연 제조했느냐 안兎느냐7 북한에서 귀순한

강명도(강성산 총리의 사위)는 북한은 이미 5가]의 핵무기를 가지

고 있다는 에기도 兎는데 북한이 19%넌 5월 이전에 풀루토늄을

추출하였느냐 하는 젓을 확인하는 것은 지급 딱 두가지의 길이 있

습니다. 그중 하나는 lAEA에 신고하지 않은 두공의 의심장소(영

변에 있는 지하핵시설로 의심받고 있는 2곳)를 lAEA 사찰관들이

가서 사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1994년 5월부터 북한이 8,010개의 연료봉을 꺼或는데 그때 IAEA

사찰관들이 가서 원자로에 있는 노심 300개 정도를 잘 관찰을 하

고 사찰을 하면 비파괴검사라는 기술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lAEA 와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는 8,010개의

연료봉을 재처리하여 추가적으로 업청난 양의 플루토 을 추출하

지 않을까 하는 깃입니다.

어제부터 제네바에서 열리고있는 회담에서는 이 핵연료봉을 추

가로 재처리 하지 않도록하고 제 3국으로 이것을 이전을 시켜 거

기에서 재처리를 하는 방법 이 논의될 깃이고 북한의 핵투명이 제

고되면 경수로 지원문제라든가 다른 관계개선 까지도 논의하戚다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미래의 문제라는 것은 지금

까지는 북한의 5 메가와트 영변 원자로가 문제되고 있는데 내년에

가면 영변의 50메가와트 원자로를 만들게 되고 96넌에 가면 200

메가와트 원자로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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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를 가동하고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1년에 4-Skg의 플루토늄

을 추출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일본 나가사끼에 떨어진 정도의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7-Skg이

필요하기 때문에 븍한이 2년동안만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1개의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92년도에 우리 정보기관에서는 북한이 이미 l-3개의 핵무

기를 만들 수 있는 7-21k g 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영변에서 추출한 8,010개의 핵연료봉을

획을 동결하는 것이 국제혈안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이 성실하게

그 들의 국제의무를 이행할 때 평화정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

을 강조하戚습니다.

김영훈Z) : 이번에 우리는 국제화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었고, 한반

도의 통일화 문제를 다루어 볼려고 애를 많이 쩠고, 그 다음에 동

북아시아화 할려고 하는 굉장히 엄청나고 큰 문제를 다루어 보려

고 애를 많이 値습니다. 또 그런 애기들이 어느 정도 많이 나왔습

니다. 여기 나와있는 재료들은 아주 가치았는 재료들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좋은 재료로 삼아서 앞으로 국제화, 통일화,

동북아시화 하는 작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 좋戚다고 생각합니

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 드 런다면 어떤 아라비아 부자가 
"

청색

말을 하나 구해오는 사람은 1 억불을 주겠다" 고 광고를 냈다고 합

니다. 이 광고를 보고 영국사람은 청색말은 아프리카에 있을 것이

라 생각하고 아프리카를 가려고 장비를 준비하는 일을 했고, 독일

사람은 정말 청색말이 있는가 하고 도서관을 뒤지는 일을 했고,

불란서 사람들은 그런 말은 없으니까 백말에다가 푸른 물을 감쪽

2) 미국, 미 안보협의회 한국안보문제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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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염색하면 좋겠다고 했고, 일본사람들은 그럴게 아니고 털울

하나씩 뽑고 푸른털을 심어서 감쪽 같이 청색말을 만들번 된다라

고 했는데, 우리 한국사람은 그 광고를 오려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 친구를 불러서 
"

오늘 내가 1억블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생

겼으니 한잔먹자"하고서 외상으로 한 잔을 잘 먹었다는데, 이것이

먼족성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회색적인 글을 보았습니다.

영국사람들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파들이고, 독일사람들

은 연구하는 연구자, 불란서 사람들은 여1술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

들이고, 일본사람들은 모방을 잘하는 사람들이지만, 한국사람들은

허세에 들떠 있는 사랍들 이라는 뜻 입니다.

이 허세 키우는 것,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 부자가

아니면서도 부자인척 하는 것, 금방 뭐가 될듯이 부산떠는 것, 허

세부리는 이런것 좀 지양하면서 우리민족 구성원 모두가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잘 알려고 노력하고 북한과 함께 어떻게 통일을 이

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착실하고, 긴전하고, 성실한 자세로 진지

하게 연구하고 실천 방안을 모 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송3) :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에 대한 문제와 더블어서 이젓을

통하어 한반도의 통일사업을 어떻게 촉진할 젓인가7 하는 문제가

많이 거론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사업을 완성하는데는 물론

남과 북이 중심이 되어야겠지만 주변 4 개국 미국, 일본, 중국, 러

시0'l-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서 멸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접촉한 한국 학자들 중 적

지않은 수가 중국이 과연 남북의 롱일을 지지할 짓인가 에 대해
"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더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

지만 한국분들의 추측은 
"

만약에 남북이 통일된다면 한국 서 중

국에 대해 i%-거 역사적인 이유로 영토를 요구 할까봐 중국이 한반

w

3) 중국, 혹룡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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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통일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

북

이나 중국은 모두 사회주의 체제언데 그 영향이 있을까봐 중국이

남북의 통일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 있었습니

다.

제가 그 분들하고 얘기 할 때, 
"

중국은 남북의 통일을 지지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왜그러는가하면 첫번째 이유는 지금 중

국이 개혁·개방을 계속 추진하만서 현대화 건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국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볼때 남

북이 통일만 된다면 이 지역의 안정은 과거보다 칠씬 나아지는 겆

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중국의 실익으로 볼적에 개혁·개방이전에 중국은

북조선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역관계에 있어서도 거래가

많았습니다. 북은 원자재를 팔고 중국에서 많은 물건을 사 갔습니

다. 그러나 지금 중국과 북한의 거래는 많이 줄였고 실익도 과거

보다 많이 적어졌습니다. 북의 경제가 심각한 정도로 곤란할 적에

과거에는 김일성이나 혹은 북의 총리가 왔다가면 그래도 적지 않

은 원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만 된다면

남의 慣받침으로서 북의 경제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 방

면에 있어서 중국의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

세번째 이유는 우리 동북아지역에서 경제상으로 가장 유력한 나

라는 한국, 일본, 중국이라고 보戚습니다. 그 런데 일본은 과거에

아시아를 침략한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국가들은 일본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자본, 기술은 필요하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

북이 하루빨리 통알되어 경제적으로 더욱 발전하고, 또 중국이 발

전한다면 일본의 세력팽창과 패권 주의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7 이런 각도로 볼 때 저의 생각에 중국은 남북통일을 지

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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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미국온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저는 일부학자들의 의건

과 다른데, 미국( 남북의 통인을 적 적으로 지지할 깃 같지 않

다고 봅니다. 왜냐하뻔 지3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고 또 이런

형편에서 미국은 무기를 팔 수 있는데 만약 -牙일이 된다면 군대가

전부 省수해야 되고 무기도 팔 수 없게 되므로 미국이 경제적 이

익에 관게 되기 때문에 내심은 통일을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

다.

장현순4) : 중국에서 개혁 · 개방을 하변서 한국과 외교관게가 맺어

진 다음에, 한국기업에 대해서 일본보다 좋을 젓으로 생각하고 큰

회망을 품있는데 실제상 한국기업이 투자하는 것과 장사하는 젓을

보니까 이해타산을 L-]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기업의 위신이 중국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의 대외투자와 무역이 잘 안될 때는 한국 경제발전에 큰

영향읕 미칠 수 있으니까 좀 너그럽게 생각하고 이해타산을 좀 적

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방향으

료 연구해 주었으면 좋갰습니다.

유부웅') : 우리 자신의 사고의 변화, 시각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새로운 용어중에 
'

사고의 파리.다임의 변

화'라는 깃이 있는데, 의식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변화가 지금 진행

되고 있다고 사랑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볼 때 남쪽에서는 북쪽을 공산주의, 스탈린주의에 의해서 강점된,

또 북쪽에서는 남쪽을 미제국주의에 의해서 강점되었다고 보아왔

는데. 이제는 그렇게 보지말고 우리는 어느편에 있든지간에 우리

는 다 고 난을 경험한 민족이라는 공통분모위에 서는 시각이 중요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상도라는 말을 한마디

慷습니다.
부

4) 중국, 대 련 일본경제연구소 소쟝
5) 케냐, 성바울연합신학대 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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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절실히 끼는 것은 지도력의 위기라 봅니다. 지금 세계가

공산주의와 같은 독재스타일의 리더십은 가고 민주주의 사회도 매

4년마다 선거를 하는데. 선거에 마땅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습니

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화 시대의 경쟁은 경제경쟁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도력의 경쟁시대에 돌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남북한이 소위 집단 연격공동체를 형성하면

좋겠다又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익공동체와 혈연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통일공동체 전에 먼저

통전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

한국국제협력봉사단'의 창설을 제안 하였

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지금 북한출신

의 기술자 젊은이들이 아프리카 각 지역에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

리고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도 많이 나와있는데 이사람들과 남북

한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제 3자가 한 팀이 되어서 국제협력봉

사를 하게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정부나 한국의 여러 기관에서 미래지도자육성을 위

해서도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김 환') : 일본에서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장기간 살다 귀국하면

그 자녀는 학교쇼크를 받았다고 해서 국먼학교나 중학교에 그 아

이들에 대한 특별지침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인 우리

동포들이 수백명 살고있는 지역에서도 우리 한국인을 위한 특별교

육 치침서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하면 한국인

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묵살하고 일본인으로 동화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

6) 일본, 한일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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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는 10여넌전부터 한국인 교육지침서를 내달라는 운

동을 해가지고 우리 동포가 많이 살고 있는 오오사까, 교도, 나라

등 여러군데에서는 이 지침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고야 같

은데는 3 대도시중 하나인데도 아직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 지침서

를 내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신문에 기고 하는 등 어론을 환기시

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법적지위문제에 있어서, 재일 한국인들온 공무원이나 국

공립대학 교 수도 될 수 없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도 귀화를

하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을 안준다는 것 둥 국적차별이 심했는데

이것도 오랜 투쟁을 해가지고 김경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호사

제 1 호로 개업을 하였고, 지금온 변호사 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리고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이 된 사람 들도 있고, 사립과

국공립대학에 교수, 조교수, 젼임강사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

다. 아마 그 수를 모두 합치먼 2-3 백명,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 겠

습니다w 다음으로 참정권문제는 민단 단장이 지난 봄에 바뀌었는

데 
"

참정권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겯해야 되戚다"는 마음으로 모두

나서서 일본사람들의 협력을 받아서 건의서를 냈고, 신문과 매스

컴에서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호응을 해주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 인데, 그러나 이깃이 언제쯤 성취

되리라는 것은 낙관을 불허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명사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

통명

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걸의하고 우리 지식인들이 본명쓰기 운동

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협조를 하는데 오히려

부형들이 항의를 합니다. 
"

우리 아이들은 일본이름올 쓰고 있이서

친구들이 일본사람인지 한국사람인지 모르는데 왜 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하느냐7 한국이름을 쓰도록 하니까 우리가 아주 난처

하다- 그 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일본이름을 그대로 쓰도록 해

달라"는 항의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일동포사회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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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면입니다.

사 회 : 지금까지 발제자 선생님들께서 종합적인 말씀을 하여 주

셨습니다. 방청석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종합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1994년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역사적인 고 난의 땅, 독립 운

동의 투혼 것들어 있는 땅, 새旦운 미래의 땅인 연길에 와서 우

리 동포들을 만나고 이렇게 좋은 대학에서 
'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시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은 깊은 감

격이고 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발제자 선생닙들과 이런 자리를 마

련해주신 통일원, 또 이런 좋은 자리를 제공해주신 연변 과학기술

대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음 기

회에 다시 만나뵐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

94 한민족통일문제

토론회를 여기서 모두 마치戚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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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 한민족통일문제토론회 결과보고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 전망

1994년 12월 26일 인쇄

1994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처 통일원 교육홍보국

(전화 720-2422)

인쇄처 문성인쇄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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